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

2011 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

2011 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First edition, December 2011

Publish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Tel: 212 759 9550 
Fax: 212 688 8640 
info@koreanculture.org 
www.koreanculture.org

Copyright © 2012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ver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Illustration: Jaekyung Jeong(정재경)· Eugene Pi(피유진)

Printed in New York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으로 활동한 11명의 통신원들이 작성한 기사 중  

54편을 엄선해 묶은 책자입니다.



6 7

Message 
from the Director

2011년은 한국 문화의 물결이 K-POP이

라는 파도를 타고 공연, 미술, 영화, 문

학, 음식 등 다양한 분야로 넘실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아시아

의 경계를 훌쩍 뛰어 넘어 미주와 유럽 

대륙으로 확산된 한류의 바람은 마침내 

세계문화의 심장부인 뉴욕으로 불어왔

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열린 한국 가수들의 공연

을 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열광하는 

미국 청소년들,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배고픔을 참고 음식점 앞에서 긴 줄을 

서는 뉴요커들, 미 주류 TV쇼인 <데이

비드 레터맨 쇼(Late Show with David 
Letterman)>에 출연한 <소녀시대>의 모

습 등을 보면서 뉴욕에 당도한 신한류 열

풍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은 이러한 

생생한 K-Culture 확산의 현장을 젊은이

들의 눈과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2011년 초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

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들 중 선발되

어 2011년 5월 재외 한국문화원 최초로 

임명된 11명의 문화통신원은 8개월여 동

안 공연, 전시, 인터뷰, 이벤트 등 크게 4

개 분야로 나누어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풋풋한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문화통신

원들은 뉴욕 곳곳에서 펼쳐지는 한국문

화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가 가슴이 느낀 

것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문화통신원들의 이러한 글과 사진은 뉴

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본

국 해외문화홍보원, www.korea.net 등
에 게재되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이 글과 사진들을 모아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라는 한 권의 책에 고

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기사집을 읽는 모

든 분들이 뉴욕 속 K-Culture 길라잡이

인 문화통신원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재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한국문화홍보를 

위해서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통

신원 11명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앞으로도 뉴욕한국문화원은 뉴욕 

속 한국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내

고 확산하는 한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뉴욕 속 한국문화탐

험이라는 항해가 순항이 거듭되기를 바

랍니다.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이우성

K-POP을 넘어 K-Culture로 
K-Culture 길라잡이,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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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2011 KCSNY’s Cultural Reporters

	 Elizabeth Shim	 Wellesley College 졸업, Economic / Philosophy 전공 

Former Deputy Editor, Seoul Magazine 
Writer & Editor, Global Asian Culture.com

	 함정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중 

서강대학교 광고홍보학회장 

	 김경무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재학중 

	 채명지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LaGuardia College 재학중, Communication 전공 

	 백승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연세대학교 방송국 YBS 보도부기자 

	 김예나	 가톨릭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졸업 

전 유니버셜발레단 언론 홍보담당 

한국공연예술센터 근무

	 최정은	 국민대학교 미술관학과 석사  

5년간 한국에서 다양한 전시기획, 큐레이터로 활동

	 정재경	 School of Visual Arts 재학중, Illustration as Visual Essay 전공 

2010년 네이버 주최 손글씨 공모전 대상

	 신선화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졸업 

전 <미술비평>, <아트와이드>, <아트인컬쳐> 뉴욕기자

	 피유진	 School of Visual Arts 졸업, Graphic Design 전공 

	 Yea Bin Hwang	 Rutgers University 재학중, Biological Sciences 전공 

Rutgers Korean Culture Group ‘한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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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모집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찾는 문화통신원은?	

•뉴욕현지에 재학중인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글쓰기, 사진, 동영상 등 미디어에 관심 많은 분

•문화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분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

•넘치는 아이디어와 발빠른 취재능력, 콘텐츠 제작에 자신있는 분

문화통신원만의 혜택!	

• 문화통신원 취재 지원 및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화통신원 정식명함 발급

• 활동증명서 발급

• 통신원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가

•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이벤트 참가

• 우수통신원 선발 및 표창

인원 및 모집분야 

•선발인원: 10명

•모집분야: 글 부문, 동영상 부문

•활동기간: 2012년 5월 ~ 12월

지원방법 및 일정 문의

•이메일: info@koreanculture.org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

•전화: (212) 759-9550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한국문

화원은 한국문화 관련 행사와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

생들 중 선발된 11명의 <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은 그동안 뉴욕 현지

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 문화

원 홈페이지(http//www.koreanculture.org) 문화통신원 코너(KCSNY’s Cultural 
Reporters)에 게재해 왔습니다.

제1기 문화통신원들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여간 전시, 공연, 영화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펼쳐진 각종 한국문화 행사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한국문화 홍보 활성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제1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발간과 함께 오는 

5월부터 활동할 제2기 문화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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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ir bevy of devoted fans, 
classical musicians of Korean 
descent are a source of inspira-

tion. Their tales often serve as striking 
metaphors of the country’s modern 
progress. From early trials and tribu-
lations as child prodigies, to an ex-
ceptional rise in a highly competitive 
world, top performers are unequivo-
cally household names in Korean 
communities around the globe.

The violin-playing sisters Angela and 
Jennifer Chun hold a special place in 
the pantheon of Korea-born violinists. 
The duo has been described as “play-
ing with an intensity and sense of pur-
pose” by Strings magazine, and lauded 
as “rare jewels of classical music” by 
virtuoso violinist Nathan Milstein. 
The Chun sisters can now add an-
other token to their heap of accolades: 
introducing a rarely performed but 
important piece by modern Korean 
composer Isang Yun.

지
난 6월 17일, 한국전통예술협

회(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ssociation, 

Inc.)의 <금요 국악 상설공연>은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한인타운 근처에 위치

한 협회의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무용을 주제로 삼은 이번 <춤 한마

당>에서는 25현 가야금 독주 (송승민), 

살풀이 춤 (신헬렌), 입 춤 (조정현), 대금

산조 (최승희), 기원무 (이지선), 그리고 

해금 (강리경)과 가야금 (오정희)이 어우

러지는 기악합주의 향연이 선보여졌다. 

협회의 박수연 회장은 “우리 가락, 우리 

춤이 좋아서 오랜 시간 오이씨 버선발에 

희로애락을 담아주신 여사님들께 열정

의 박수를 보낸다”고 하며 화려한 오프

닝 인사를 장식했다.

첫 공연 순서로 하프와 흡사한 소리를 가

진 25현 가야금의 <아리랑> 독주는 화려

한 화성 처리와 조화로운 선율이 돋보이

는 작품이었다. 개량 가야금인 25현 가

야금은 한국 전통 소리에 모던한 멋이 더

해져 신비로운 소리를 내었다. 일반적으

로 열두 줄을 튕기며 내뿜는 단아하고 고

전적인 가야금의 매력이 배가 된 느낌이

었다.

이어서 한층 어두워진 조명 아래, 백색

의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무대 

위로 등장했다. 가냘프고도 애절한, 끊

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이어지는 살풀이 

춤사위, 그리고 힘없이 떨궈지는 한 자락 

수건의 움직임 속에서 여인의 깊은 애환

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 춤을 주제로 삼은 상설공연인 만큼, 

살풀이 춤과 입 춤을 비교하며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살풀이 춤이 무색

에 가깝다면 입 춤은 생동감과 빛이 더

해진 것만 같았다. 특히, 공연자의 덩실

덩실 씨를 뿌리는 듯한 어깨춤과 관객들

의 “잘한다~”, “얼쑤!” 등의 추임새가 한

데 어우러져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

조 시켰다.

여러 장단으로 구성된 대금 산조 후에 이

어진 기원무는 한마디로 ‘멋’스러운 춤이

었다. 기원무는 왕비가 궁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진 궁 밖 백

성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애절함과 이

를 위한 기우제 지내는 것을 묘사한 춤

으로 중후함과 화려함이 포인트이다. 모

든 무대가 끝난 후, “ ‘중전마마 춤’이 예

뻐서 배워보고 싶어요”라고 여러 관객이 

말했을 정도로 기원무는 공연의 백미라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어느 전

통 의상보다 한국 궁중의 복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공연이기

도 하였다.

끝으로, 상설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기

악 합주에서는 남녀노소 따라 부를 수 있

는 흥겨운 ‘민요 메들리’가 연주되었고, 

각 악기의 특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

를 듣는 재미도 더해졌다. 한국 문화를 그

리워하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서 태어나 국악에 익숙지 않은 어린 아이

들과 외국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박수

를 치고 ‘아리랑’과 ‘닐리리야’ 등을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전통 춤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몸소 배

우고 흠뻑 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감상하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한국전통예술협회의 첫 번째 상설공연

은 흥겨운 기악 합주의 앙코르 공연과 박

수 갈채로 막을 내리며 다음을 기약하였

다. 협회 측 박지영 선생은 “이번 달 첫 

선을 보인 국악 상설공연은 뉴욕에서 최

초로 시작하는 상설공연이며, 매달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경

관을 이르는 녹음방초 (綠陰芳草) 6월에 

뉴욕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

화의 향연! <금요 국악 상설공연>은 다

음 달에도 계속된다.

장소: 한국전통예술협회 @ 12 East 33rd 
Street, 5th Floor, New York, NY 10016 
문의: (212) 921-9344 / ktpaa@yahoo.com

Angela and Jennifer Chun 
Pay Tribute to Korean Composer 
Isang Yun
By Elizabeth Shim 
June 15, 2011

뉴욕에서 펼쳐지는 국악의 향연 

한국전통예술협회의 금요 상설공연 
6월의 <춤 한마당>

글 · 황예빈 
2011년 6월 22일

On a balmy June evening, Angela 
and Jennifer, wearing contrasting 
dresses of black and white, struck a 
chord with a small but attentive audi-
ence at the Tenri Cultural Institute’s 
acoustic-rich gallery. With unrivaled 
composure and flawless finish, the 
duo began by performing short but 
intricate pieces by Béla Bartók (1881-
1945) and his contemporary, Sergei 
Prokofiev (1891-1953).

The Prokofiev movements were of-
ten underscored by Frederic Chiu’s 
dexterous maneuvers on pianoforte, 
while the rustic and often melancholy 
tunes of Bartók soared as sisterly vio-
lins conversed in a chorus of notes 
that fused naturally. 

Angela and Jennifer took up the 
violin at a very young age, and have 
studied under the same teachers over 
the years. They grew up with their 
music, and the musical bond between 
the two dominated the evening’s per-
formance both visually and aurally.

The highlight of the evening ar-
rived when the duo introduced a 
rarely played piece by Berlin-based 
Korean composer Isang Yun (1917-
1995). Yun’s Sonatina for Two Vio-
lins opened slowly and solemnly, and 
eventually evolved into long, drawn 
out lamentations interspersed with 

improvisational gestures designed to 
evoke the sound of the traditional 
Korean flute. 

“Yun wrote the piece for two violins,” 
Jennifer explained afterwards, “to 
represent the two Koreas.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 represent con-
flict, then the last movement is about 
harmony.”

Yun came to public attention in 
1967, when he was held on charges 
of spying for North Korea. His per-
sonal experience with abduction and 
imprisonment by his fellow country-
men only heightened his wish for 
eventual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Chun sisters had worked with 
Yun in previous years, and his influ-
ence prevailed the musical mood of 
the evening.

“The whole recital was created be-
cause of the Isang Yun piece,” Jennifer 
revealed. “It was very important. We 
wanted to play this piece for a special 
reas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Angela and 
Jennifer Chun, please see their proprietary 
website: http://www.angela-jenniferchun.com



16 17

Picture this. A young violinist 
of prodigious talent emerges 
from Seosan, Korea. She gives 

her first concert with the Seoul Phil-
harmonic at the age of ten. Her tal-
ent is promptly recognized by the au-
thorities of her field. From Moscow 
to Montreal she is visited by accolades 
and awards. Even world-renowned 
violinist Anne-Sophie Mutter is as-
tonished, praising her “extraordinary 
gifts, alert intelligence, and innate ca-
pacity for musical communication.” 

Who 
Is This 
Young 
Woman?

23-year-old Ye-Eun Choi is a fresh-
faced ambassador of the latest genera-
tion of Korean musicians whose fierce 
talent and versatility are captivating 
audiences around the globe. She is 
equally at ease with Beethoven, Bach, 
Shostakovich and Korngold. At the 
annual Chelsea Music Festival (June 
14-18), a thoughtfully curated pro-
gram of chamber music in New York’s 
gallery district, Choi distinguished 

herself with a talent for violin virtu-
osity and musical leadership.

The brainchild of Ken-David Masur 
and Melinda Lee Masur, the Festi-
val’s repertoire reflected the youthful 
ingenuity of its talented founders. 
Programs presented at the Chelsea 
Art Museum were a delicate dance 
between music and the contempo-
rary visual arts. Cookies, baked to 
commemorate the composers Gustav 
Mahler and Franz Liszt were full of 
tongue-in-cheek references. And 
throughout the week, Choi’s playing 
served as a metaphor for the young 
spirit of the series, a welcome change 
from the pomp and ceremony of tra-
ditional concert halls and stern-faced 
maestros.

For the past five years, Choi has stud-
ied under Ana Chumachenko in Mu-
nich. An ongoing recipient of a schol-
arship from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her journey has never 
been short of mentors. In Korea, she 
began her career under the guidance 
of Nam Yun Kim. “A wonderful vio-
lin teacher,” Choi recalled. “She knew 
how to teach. She taught me the kind 
of relationship I should have with 
music.” Recognizing the brilliance of 
her pupil, Kim later encouraged Choi 
to pursue her musical studies abroad.

True to past accolades, Choi’s charis-
matic playing was on full force at the 
Chelsea Music Festival. On the sec-
ond evening of the series, Choi’s bow 
glided across three distinct movements 
of E. Korngold’s (1897-1957) Piano 
Quintet in E Major. With grace and 
poise she played music reminiscent 
of the golden age of Hollywood: ro-
mantic lyricisms that alternated with 
the cacophony and tension peculiar 
to modern music. At another venue, 
Choi’s execution of Johannes Brahms’ 
(1833-1897) String Sextet No. 2 in G 
Major really carried the movement, 
as she deftly balanced her intrinsic 
youth with musical maturity.

“I love music,” Choi smiled, “I live in 
it: rehearsals everyday, and concerts. 
I’ve received energy from the music 
since I was 7 years old.”

A simple statement by most measures, 
but a musical manifesto to live by for 
a young musician. And the energy? It 
certainly sho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Ye-Eun Choi, 
please see her proprietary website: 
http://www.ye-eun-choi.de/ 
http://www.youtube.com/watch?v=g1oarsZ
mriU&feature=player_embedded

Across the arc of Alice Tully 
Hall at Lincoln Center, tiers 
of seats are ablaze with enthu-

siasm for the performance on stage. 
The audience is connected to the 
dance and drum beats reverberating 
throughout the concert hall, as four 
men reenact a traditional Korean 
farmer’s dance. People are tapping 
their feet, clapping their hands.

It’s a lively, festive affair, and the en-
ergy is infectious. Even the most stoic 
observer can’t seem to sit still. But this 
is what gugak, or Korean traditional 
music is all about – the bond between 
performer and audience, as the per-
former sends his message to the spec-
tators, and they send their energy 
back to him with genuine applause. 
In other words, Korean musicians 
don’t perform in an isolated vacuum. 
If 21st century social networks like 
Twitter and Facebook are notable for 
their peer-to-peer engagement, it’s no 
exaggeration to say social networking 
or community and togetherness in 
traditional Korea was born out of its 
music, a crowd-sourced art form that 
requires audience participation.

The 2011 Korean Traditional Arts 
Festival on June 25 marked the 
61st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1950-1953). It was also a celebration 

that transported viewers to a Korea 
of bygone days. Across a dozen acts, 
the audience was able to experience 
first-hand the rituals and rites, the 
storytelling and entertainment that 
defined the culture of Joseon period 
(1392-1910) Korea. The showcase 
ranged from the exuberant drumbeats 
and metal gongs that underscored the 
Gwanggaeto Samulnori, or tradition-
al farmer’s dance, to the sweet melan-
choly of a shamanistic dance solo, or 
Salpuri Chum, beautifully expressed 
by Kim Myo-sun, a National Living 
Treas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start to finish, the show was a 
moving museum of images, sounds, 
and Korean sentiments that resonated 
with the audience.

Performers, both Korean and Korean 
American, presented a united front 
in their dedication to their art form. 
The New York Traditional Marching 
Band, composed of Korean American 
schoolchildren ages 10 to 15, gave 
the performance a local flavor. The 
children synchronized various drums 
that crescendo with youthful energy 
and fervor, as if they were playing 
improvised tunes etched into their 
collective hearts. Shin Young-Hee, a 
critically acclaimed singer of pansori, 
or traditional storytelling through 
song and instrumental accompani-

ment, was also a crowd favorite. Her 
charismatic and humorous tale of the 
brothers Heungbu and Nolbu, an al-
legory of the power of good deeds, 
brought continuous chuckles from 
the Korean audience. 

The evening brought together Kore-
ans and Korean culture enthusiasts 
under one roof, as well as septuage-
narian members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KWVA) and 
their families, who were the guests of 
honor that evening. The performance 
closed with the Ganggangsullae, a 
5,000-year-old Korean dance that 
expressed community solidarity and 
hope for a good harvest. Members of 
the audience joined in, including a 
handful of Korean War veterans, who 
seemed quite charmed to take part in 
the on-stage celebration. Performers 
and spectators encircled the stage of 
Alice Tully Hall in a convivial gesture 
of friendship, as they laughed and 
danced one last time.

So was it a typical evening at a classical 
music venue? Hardly. But was there 
interactivity and heartwarming Kore-
an-style togetherness? Absolutely.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annual 
Korean Traditional Arts Festival, please see 
the Traditional Arts Society of Korea website: 
http://task-us.org/

Youth, Passion, and a Violin
By Elizabeth Shim 
June 24, 2011

There’s Something Contemporary 
about Traditional Korea
By Elizabeth Shim 
July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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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6월 23일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한창 열연 중에 있

는 공연 <하멸/햄릿>을 만나

고 왔다. <하멸/햄릿>은 34년 전 무대에 

올려졌던 연극 <하멸태자>를 현대적 시

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으로, 뉴욕 

타임즈를 비롯, 뉴욕시어터(nytheatre.
com), 뉴저지뉴스룸(newjerseynews-
room.com) 등의 현지 언론들로부터 이

미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원작 <하멸태자

>는 연출가 안민수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을 번안해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 연출한 

작품으로, 1970년대 말 한국 최초로 미국

과 유럽 등지에서 48회의 해외 순회 공연

을 성황리에 마친, 한국 연극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번 <하멸/햄릿

>은 이 <하멸태자>에 현대적인 뼈와 살

을 붙여,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글

로벌 시대에 맞춰 동서양의 무용과 음악

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완성해 내었다.

평일 저녁 공연임에도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햄릿이라는 익숙한 플롯 때문

인지, 외국인 관람객도 많았고 연령층도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다. 음울

한 내용 때문에 무대는 시종일관 어두웠

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과 배우들의 

열연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외국 관객에게도 익숙한 현대식 음악과 

한국의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굿

을 바탕으로 한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퍼포먼스는 옛 것과 오늘날의 것이 만나 

이루어진 새로운 조합이었다. 34년 전의 

연극을 현대로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이 때

문이었을까. 공연을 넘어서, <하멸/햄릿

>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더 들

어보기 위해, 연출을 맡은 안병구 감독과 

주연배우 송영근(하멸 역), 하선애(오필

녀 역/안무감독)씨를 만났다.

공연 <하멸/햄릿> 

한국의 햄릿을 뉴욕에서 만나다

글 · 백승민 
2011년 7월 7일

<하멸/햄릿>을 연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

엇인가?

안병구 감독(이하 안): 한인 예술가들이 

연극이나 기타 공연 분야(performing 
art)의 주류 무대에서 재능을 선보일 기

회를 마련하고 싶었다. 3년 전부터 한인

들이 공연하는 비보잉(B-boying), 오페

라, 뮤지컬 등을 연출하며 한인 예술가들

을 발굴해내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번

에는 연극배우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한

국어로 공연하면서도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찾다 보니 <하멸태자>를 

고르게 됐다. 햄릿은 미국 관객들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웃음) 

2세들의 작품이다. 아버지의 작품을 다루는

데 부담은 없었나?

안: 사실 연극인으로서만 따지면 3세다. 

부담은 글쎄, 워낙 한국 연극사에 한 획

을 그었던 작품이었기에 부담은 어느 정

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작품에 대한 박사 

논문도 여러 개 나와 있고, 저서들도 많

이 나와 있고 해서… 하지만 내 나름대로 

대본도 많이 고치고, 다르게 해석했다. 

원작과 (아버지 안민수 감독과는) 어떤 차별

성을 두고 싶었나?

안: 가능하면 너무 한국적인 것을 그대

로 쓰기보다는 퓨전적인 요소를 도입하

려 했다. 음악도 현대 음악, 무용도 현대 

무용을 첨가했다. 전공이 연극 연출이었

지만, 사실 학교 밖에서 연극 연출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오페라만 했었기에, 

좀 스타일라이즈(stylize, 양식화)된 공연

을 했는데, 그래서 원작보다는 서양 무용

과 서양 음악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다. 

이번 작품 연출에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무엇

인가?

안: 아무래도 서양 관객들에게 한국어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잘 하는 것이

었다. 

원작은 봉산탈춤을 기반으로 안무가 들어갔

다. 이번 작품에서 굿을 바탕으로 둔 이유는?

안: 기본적으로 주인공 햄릿이 샤먼

(Shaman)이라고 본다. 평범한 사람이라

면 죽은 사람을 본다던가 그와 소통할 수

는 없지 않나. 샤먼이란 게 다른 나라 문

화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국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연극은 

배우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배우

라는 것도 그 원천을 찾아보면 무당이다. 

동서양 연극 모두 마찬가지로 신에게 제

사를 올리는 사람들로부터 뻗어 나온 것

인데,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연극의 기원

만 보아도 결국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올리는 제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굿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다.

원작 <하멸태자>는 한국 연극 최초로 해외 
순회 공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멸/햄
릿>도 뉴욕 이외의 지역이나 해외 공연에 나
설 계획이 있는가?

안: 생각은 있다. 그러나 결국은 돈(제작

비)이 문제다. 사실 이번 공연도 아주 어

렵게 진행했다. 배우를 비롯해 스텝 모두

가 전부 자발적인 참여로 공연을 하고 있

는 셈이고, 의상이나 무대 세트 등에 있

어서도 좀 더 질적으로 높은 공연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아쉬웠다. 공

연제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

들어진다면, 스케일도 좀 더 키워서 다른 

나라에서 공연할 생각이다.

앞으로 관람할 관객들에게 알려줄 관람포인

트는?

안: 앞에 앉아서 보셨으면.(웃음)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안병구 감독은 8년째 라마마 (La MaMa)
극장 이사를 맡아오며 오페라를 주로 연

출해 왔다. <하멸/햄릿> 이후 차기작으

로 이번 공연에 함께 작업한 안무가 하선

애씨, 작곡가 강옥빈씨와 각각 무용극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연에서 열연한 배우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출연배우가 많지도 않

고, 배우 한 명, 한 명 모두가 각자의 개

성이 뚜렷하고 매력이 돋보였던 공연이

지만 역시 단연 눈에 띄는 역은 주인공 

하멸(햄릿) 역의 송영근씨와 오필녀(오

필리아) 역의 하선애씨였다. 유럽에서

도 잘 알려져 있는 안무가 하선애씨는 이

번 공연의 전체 프로덕션 안무를 맡기도 

했다.

<하멸/햄릿> 공연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송영근(이하 송): 연출가 안병구와의 친

분으로 하게 되었다.

하선애(이하 하): 안병구 감독과 이미 오

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좀처

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

디어 안 감독의 요청 하에 합류하게 됐

다. 늘 함께 작업하고 싶었고, 또 라마마 

극장에서 공연이 올려진다고 해서 끌렸

다. 예전에 여기서 무용공연을 했었던지

라 이 무대가 그리웠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비극,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하지만 익숙한 스토리, 

음울하면서도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흡인력…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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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venue and East 57th 
Street – The stage just ap-
peared to be another ground 

for free-style, jazzy performances with 
typical Western instruments and their 
exotic chord progressions. Offstage, 
however, was all about Eastern flairs 
and Asian-inspired decorations: the 
entrance door covered with hanji, ink 
and washing painting (sumukhwa) 
frames, ceramics for tea ceremonies, 
you name it.

This exotic dichotomy was presented 
at Gallery Korea of the Korean Cul-
tural Services New York (KCSNY) on 
July 8th. Titled as Happy Haegeum 
of Jeung Lim Kim, the concert was a 
gathering of prominent performers of 
various instruments and backgrounds. 
Not only the performers, but also the 

audiences were extremely diverse, al-
most offering one-to-one ratio of Ko-
reans and non-Koreans, children and 
adults. By the time the concert began, 
Gallery Korea was fully occupied to 
the extent that some people were sit-
ting on the floor to appreciate the fol-
lowing performances.

On top of the diverse atmosphere, a 
mélange of haegeum, janggo, piano, 
cello, bass, and drum created contem-
porary, yet ethnic and harmonious 
sounds. To briefly recall, the first two 
performances were only by haegeum 
and janggo, presenting a classic sc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ollowed 
by Haegeum Sanjo and Jomyung-gok 
(Bird’s Song), a total number of six 
contemporary pieces by Jingoo Lee 
were performed in the fusion style. 
Although a haegeum is smaller in size, 
range, and volume compared to a vio-
lin, it perfectly fitted famous pieces, 
such as The Girl from Ipanema and 
New Black Cat Nero. Furthermore, 
deep tones of cello and bass had no 
discordance mixing and matching 
with high-tone haegeum sounds and 
rhythmic drum beats. It was also re-
freshing to notice the genre transition 
along with Jeung Lim Kim’s change of 
clothes from hanbok to cocktail dress.

“Not only the instruments, but also 
Jeung Lim’s voice was incredibly 
beautiful,” an audience acclaimed 
after the concert. “I’ve been a great 
fan of Jeung Lim Kim. My favorite 
used to be New Black Cat Nero, but 

I would say today’s highlight was My 
Love Arirang when Jeung Lim and 
Jingoo sang together while playing 
haegeum and piano.”

Indeed, Arirang was the most loved 
of all. When the concert was all fin-
ished, people cheered and screamed, 
“Anchor!” and requested for a re-
peated performance of it. What made 
it unique was the traditional arirang 
melody and pansori-like vocal being 
played and overlapping, respectively, 
with the piano.

Happy Haegeum demonstrated Asian 
forms of music fusing with Western 
instrumentals and rhythms to engen-
der a third form of musical aesthetics. 
It was, overall, an inspiring experience 
to feel the American, jazzy groove and 
Korean concept of heung (흥; excite-
ment and fun with one’s loss of in-
hibitions) at the same moment. It 
certainly presented the true beauty 
of the blend and charm of the fusion, 
leading audiences one step closer to 
‘happier’ New York.

When did you start playing 
haegeum?

First year in high school. Before that, 
I used to dance and major in Korean 
traditional choreography. But with 
a short height, I had a physical dis-
advantage over others to continue. 
It also coasted too much money. 
(Laughs)

Happy Haegeum of Jeung Lim Kim 

Korean Aesthetics in World Fusion 
Music Beauty of the Blend
By Yea Bin Hwang 
July 11, 2011

각자 캐릭터의 어떤 점에 이끌리게 되었는지?

송: 글쎄, 뭐라고 끌리는 부분은 딱히 없

다. 어릴 때는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지

금은 사실 햄릿의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인생의 깊이가 보이는 리어왕이나 맥베

드가 더 끌린다.

하: 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에 대한 사랑

을 믿고 거기에 기댈 수 있다면 영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필리아의 순수성에 

크게 공감한다. 나 역시 첫사랑이 죽은 

후 그를 영원히 떠나 보낼 수가 없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

인가?

송: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연출의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연출의 그림과, 내

가 그리는 캐릭터를 만나는 지점을 찾기

가 어려웠다. 또, 한인들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은 나를 더더욱 힘들게 했다. 미

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이나 중

국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문화 

쪽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매

우 아쉽다.

하선애씨는 삭발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여자
로서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이번 공연 때문

에 한 것인가?

하: 처음 삭발을 한 것은 1998년도였던

가, UCLA 교수이자 오페라 감독이었던 

피터 셀러즈(Peter Sellars)의 작품을 통

해서였다. 그때 역시 한 인간의 순수성, 

욕심 혹은 물질사회의 오염으로부터 정

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침 한국

의 비구니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 

난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비구니들의 그 

모습에 반해버렸다. 잠시나마 비구니들

의 절제된 생각과 느낌을 가져 보고 싶었

고, 예술적으로 한국의 불교적 이미지들

을 외국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

러니까 10년도 훨씬 더 ‘비구니’ 모습을 

하고 있은 셈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송: 이번 공연을 통해 꼭 보여주어야겠

다, 싶은 것은 딱히 없다. 그냥 주어진 일

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도 보시는 분들이 그들의 시선을 통해 새

로운 뭔가를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라

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

하: 무용적인 씬(Scene)들이 많이 접목

되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작품이

다. 공연의 의도와 목적, 즉 햄릿이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몸짓,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이다. <하멸/햄릿>에 우

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전달하고 싶다.

(앞으로 관람하실 관객들에게) 관람포인트는?

송: 관람포인트? 흠... 찾아와 주신 것만

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도, 그리

고 지나간 시간 동안 찾아와 주신, 그리

고 앞으로 찾아 오실 모든 관객 여러분

들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하: 서양의 햄릿이지만 한국의 <하멸태

자>로 다시 태어난 작품이다. 77년도 세

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품을 다시 재현

했다. 당시 오필녀 역은 지금 서울대 교

수이자 한영숙 선생님의 제자였던 이애

주 선생님이 맡았었기 때문에 역할에 대

한 부담도 컸다. 안 감독이나 나도 유학

생활을 오래했고, 유럽 오페라에 많은 관

심을 두고 공부를 했었기에 한국전통의 

표현에 서양의 오페라적 느낌들이 많이 

접목되었을 것 같다. 한국적인 표현과 서

양적인 양식의 어울림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 관람포인트? 사실 나도 잘 모르

겠다. 나 역시 매일매일의 공연 준비과정

과 공연 때의 감동, 내게 주어지는 느낌, 

해석들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펼

쳐진 공연 <하멸/햄릿>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색적인 익숙함’으로 관객

의 눈을 사로 잡았다. 공연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춤

사위와 무대에서 직접 연주되는 궁중음

악이 공연 전체 흐름과 절묘하게 어우러

져 외국 관객들도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었다. 특히 극중 오필녀의 춤

사위는 그 애절함이 절절하게 드러나 보

는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짓게 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배우들 중 연기에 대

한 열정 하나로 직장도 그만두고 배우로 

첫 프로 데뷔 무대를 갖게 된 김만호씨(

폴로니우스 역)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비극적인 스토리 전개로 다소 처질 수도 

있는 공연 중간중간에 감초역할로 웃음

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젊은 한인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 <하

멸/햄릿>.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세계

가 함께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공연

으로 거듭나기를, 뉴욕을 시작으로 세계

적으로도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멸/햄릿>은 뉴욕 라마마 극장에서 오는 10

일까지 목/금/토 오후 7시 30분, 일 오후 2시 

30분에 공연된다. 티켓은 La MaMa E.T.C(전

화 212-475-7710, http://www.lamama.

org)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문의는 

646-474-4466(한국어)에서 확인하면 된다.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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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id you end up performing at 
New York City?

Honestly, it is really hard to have a solo 
recital in Korea and seemed even hard-
er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Jingoo Lee, who 
composed and arranged most of the 
music for tonight’s performances. He 
has been studying music in New York 
for four years and had requested me 
to perform his pieces with haegeum. 
He inquired the Korean Cultural Ser-
vices New York, got it approved, and 
invited me to be here today.

What is the meaning of ‘Happy 
Haegeum?’

When I had a recital back in 2008 at 
Seoul, South Korea, a Korean classical 
music critic named Jung-kang Yoon 
gave me the title. According to him, I 
have this vivacious aura of happiness 
and look happier when playing hae-
geum. So I began using Happy Hae-
geum as the main title and changing 
around the subheading for each re-
cital: Jeung Lim Kim’s Heung, Jeung 
Lim Kim’s Companions, etc. Basically 
it means, ‘You become happy when 
you meet Jeung Lim Kim!’

Performances in Korea vs. Abroad: 
How are the reactions different?

We do a lot of performances abroad. 
Most of the time, we perform ‘tra-
ditional’ pieces, and today’s recital 
at the KCSNY was my first attempt 
to do fusion. In foreign countries, 
the reactions are always beyond our 
imaginations; we often receive favor-
able responses and long standing ova-
tions. In Korea, however, we do not 
receive that much of attention. It is 
heartbreaking, yet true.

What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when collaborating with 
Western ones?

There are a lot of disadvantages and 
hardships. It is due to the fact that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espe-
cially haegeum, do not have a precise 
pitch like Western instruments. It is 
not about pressing the right key, but 
about controlling the level or intensity 
of pressing. The pitch of haegeum de-
pends on the fingertips and it is usual 
to have uneven pitches throughout. 
You need lots of practice in order to 
convey the Western compositions ef-
fectively and to match other instru-
ments harmoniously. Practices after 
practices, you will eventually learn to 
play the right pitch by instinct. How-
ever, the big advantage is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about Korean tradi-
tional instruments than pitches.

What is your favorite piece among 
those you performed at tonight’s 
concert?

New Black Cat Nero, the last perfor-
mance of the night. It is one of the 
pieces arranged by Jingoo Lee, which 
is also in my album (2007). Well, 
when I was playing another haegeum 
piece, my son said it sounds similar to 
Black Cat Nero, so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rearrange the song for 
real. I wanted it in the bossa nova style 
and asked Jingoo Lee for rearrange-
ment. The final product, New Black 
Cat Nero is extremely fun to listen. 
People seem to enjoy the most when 
I make a cat sound using haegeum. 
They are often stunned to find out 
about the variety of sounds haegeum 
can make: dogs barking, cats meow-
ing, birds tweeting, horses whinnying, 
and so on. It is an instrument com-
monly used to make sound effects.

What is your plan for the future? 
Do you have any upcoming 
performances?

I came to New York for today’s con-
cert. I currently have no further plan 
to perform in New York, but will be 

touring around the United States - 
Niagara Falls, Washington D.C., and 
so forth. Then, I will go back to Ko-
rea and prepare for my solo recital, 
Happy Haegeum: Jeung Lim Kim’s 
Chunhyang, which will be held near 
the end of August in Seoul.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e 
rise of Korean fusion groups? How is 
this change affecting you as a hae-
geum soloist?

The rise of Korean fusion groups hap-
pened long ago, but I guess they are 
getting more spotlights and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se days. I love 
how young and bright performers try 
to approach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from different angles. I am up 
for the change since musicians always 
learn, develop, and evolve by trial and 
error. We, as traditional musicians, 
also learn to appreciate our traditions 
more as changes are applied. If I were 
younger, I would have been more 
actively engaged in fusion music, be-
cause people in Korea love it more 
than traditional ones.

Any comment about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soloists and 
groups being invited to perform 
around the world?

More performers of Korean tradi-
tional instruments should be invited 
by more institutions. And once a 
performer is invited to perform at a 
foreign place, his/her self-respect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intensified, 
so that they can offer performances of 
the finest qualities.

지
난 8월 1일 한국 뮤지컬의 야

심작 <영웅>의 기자회견이 뉴

욕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뮤

지컬 <영웅>은 2009년 안중근 의거 100

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링컨센터 데이비

드 코크 극장에서 14차례에 걸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작품소개, 질의응답, 곡 

시연으로 이어진 이번 행사는 열띤 취

재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제4회 더 뮤지

컬 어워즈 4관왕, 제16회 대한민국뮤지

컬 시상식 6관왕에 빛나는 <영웅>은 <명

성황후>를 제작한 한국 뮤지컬 계의 거

장 윤호진 연출가의 작품으로서 현지에

서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또

한 23일 첫 공연에 반기문 UN 사무총장 

및 각국 UN 대사가 뮤지컬을 관람할 예

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호준 연출가는 “<명성황후>가 전통적

이었다면, <영웅>은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해보았다. 14회의 적은 공연수로 많

은 관객을 만나기는 어려우나 뮤지컬의 

본 고장 뉴욕에서 작품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기에 실망시키지 않을 

공연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지 제너럴 매니저이자 브로드웨이 유

명 프로듀서인 레오나드 솔로웨이는 “좋

은 작품이었던 <명성황후>에 이어 <영

웅>이라는 멋진 작품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많은 영어권 관객이 <영웅>을 

보러 오리라 믿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명성황후> 이어 14년 만에 링컨센터에 입성한 뮤지컬 <영웅> 

한국 뮤지컬 <영웅> 뉴욕 상륙!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8월 4일

왼쪽부터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이우성, 배우 이상은과 정성화, 연출가 윤호진, 
프로듀서 레오나드 솔로웨이, 극장감독 마크 헤이저, 무대감독 척 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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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시상식 남우주연상 2관왕에 빛나

는 안중근 역의 배우 정성화는 “모든 것

이 꿈만 같다. 한국에서 <영웅>이란 뮤

지컬을 만난 것도 꿈만 같고, 그 작품으

로 상을 받고, 뉴욕까지 온 것 또한 꿈만 

같다. 이제는 미국에서 <영웅>이 성공하

는 현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명성황후 역을 

9년째 맡고 있고, <영웅>에서는 가상인

물인 설희를 맡은 배우 이상은은 “모든 

배우들과 스텝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

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뉴욕에서 공연하게 된 것을 영광”이

라고 말했다.

14년 전 공연된 <명성황후>와 <영웅>의 

공연 기술 감독인 척 자일은 “1997년, 98

년의 <명성황후>와 LA공연에 참여했었

고, 이번 <영웅>에도 참여하게 되어 영광

이다. 화려한 조명과 화면의 향연이었던 

<명성황후>도 너무나 좋았지만, <영웅>

은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뮤지컬 <영웅>을 후원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한 뉴욕한국문화원의 이우성 문화

원장은 “<명성황후>의 전통을 이어 <영

웅>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든 윤호진 감

독과 배우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14년 전 <명성황후>로 뉴욕에 한 획을 

그었다면, 이번 <영웅>이 뉴욕에 한류

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다”고 전했다.

이하 질의 응답.

(프로듀서 레오나드 솔로웨이에게) 많은 영
어권 관객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면에서 자신하나?

프로듀서 레오나드 솔로웨이: 많은 비 한

국인 관객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

페라의 유령>보다 더 많은 스텝과 큰 스

케일의 공연을 준비했다. 브로드웨이 공

연보다 더 큰 공연이기에 많은 관객의 관

심을 끌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뮤지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출가 윤호진: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 매

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미국 현지 중요 

언론에도 홍보자료가 나갔다. 길거리 홍

보 포스터도 이용하고 있고 현지 에이전

시와 협력하여 미국 관객 유치를 위한 광

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가 참가하지 않고 반
주음악(MR)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아쉬운 부
분이기도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연출가 윤호진: 일정뿐만 아니라 투어공

연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큰 이유이다. 모

든 배우가 열흘 전에 와서 오케스트라와 

맞춰봐야 하는데 14일간의 짧은 투어에

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다. 투어 공연

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주음악

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공연을 해낼 수 있

다 확신한다.

기존 브로드웨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표가 
판매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출가 윤호진: 현재 브로드웨이 일반적

인 가격이 $135로 알고 있다. 하지만 프

리미엄 좌석인 경우 더 비싸지기도 한다. 

우리 공연의 가장 비싼 표가 $180인데 그 

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적정

가격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뮤지컬 <영웅>을 통해 외국 관객에게 어떻
게 한국이 비춰지길 원하나?

연출가 윤호진: 미국, 특히 뉴욕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뉴욕 관객들에

게 우리 뮤지컬 수준을 보여주고 싶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뮤지컬이 그들의 문

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

화를 그들과 공유하고 싶다.

<영웅>에는 기차세트 추격 장면과 같은 인
상적인 장면들이 많다. 한국과 동일하게 뉴
욕에서도 만나볼 수 있나?

연출가 윤호진: 서울에서 공연된 것이 그

대로 재현된다. 40톤짜리 컨테이너 4대 

분량인 세트는 어떤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링컨센터의 

무대구조 또한 훌륭하기에 최고의 무대

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대감독 척 자일에게) <영웅>의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 기존 브로드웨이 작품에
서 가져온 장면들이 있는가?

무대감독 척 자일: 비디오와 3D를 이용

한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어

떻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 정

도로 뛰어난 조명, 화면과 무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기차장면은 화면에 

기차가 나타났다가 실제 기차가 등장하

는 장면으로 가장 멋지고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모든 장면은 <영

웅>의 것이다. 무대디자인을 맡은 박동

우 감독이 창의적이고 훌륭한 무대를 만

들어 놓았다. 박동우 감독과 여러 번 작

업을 했지만 <명성황후>와는 또 다른 차

원의 무대다. 

(배우 정성화에게) 한인 동포들에게는 뮤지
컬 배우보다는 개그맨의 이미지가 더 강하
다. 진지한 역할인 안중근 역을 하면서 느껴
진 감회가 있는가?

배우 정성화: 맨 처음에는 개그맨이었으

나 진지한 역을 맡게 되면서 관객들이 처

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팔짱

을 끼고 보다가, 공연이 끝날 즈음에 ‘무
장해제’되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웃긴 

연기뿐만 아니라 진지한 역도 잘할 수 있

기에 무게감 있는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

(연출가 윤호진에게) 개그맨 출신인 배우 정
성화를 뽑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정
성화를 캐스팅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출가 윤호진: 배우가 그전에 어떤 역할

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얼만큼 

안중근을 표현하고 안중근 본인이 될 수 

있는 가에 집중했다. 현재도 캐스팅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상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를 통해 배

우 정성화가 훨씬 멋있는 역할을 맡을 거

라 생각한다.

(배우 정성화에게)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에
게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다. 그 인물을 표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배우 정성화: 뮤지컬 <영웅>에 처음 캐

스팅이 되었을 때, 중국에 가서 안중근 

의사의 족적을 직접 따라가보았다. 하얼

빈에 가서 서보기도 하고, 대련에 있는 

여순감옥에 가서 돌아가신 곳을 확인하

는 공부를 통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안에 안중근 의사가 계실

까?’라고 연구도 많이 하였다. 2011년에 

안중근 의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공연을 통해 내 주변에 안

중근 의사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급선무였다.

(배우 이상은에게) 대작 <명성황후>에 이어 
<영웅>에 참여하게 되었다. 소감이 어떤가?

배우 이상은: <영웅>에서 맡은 설희라는 

역할이 내겐 굉장히 남다르다. 설희는 어

릴 적 명성황후의 시해장면을 목격한 궁

녀로서 그 한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사는 ‘여자 안중근’ 역할이다. 현재 <명

성황후>에서 명성황후 역할 또한 하고 

있기에 설희를 더 절실히 느끼고 더 진실

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욕에서 호평을 받은 <명성황후>는 그 후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연출가 윤호진: 그 후 영어로도 제작되

었고,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연

을 하였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에 가서 공연하는 것인데,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

다. 14년 전 뮤지컬 <명성황후>를 통해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한국 뮤지컬은 급성장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매년 가장 많은 뮤지컬을 만드

는 나라가 되었다. 공연의 질 또한 높아

졌다고 생각한다. 

해외에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뉴욕은 ‘테러리스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없
었는가?

연출가 윤호진: <영웅>에서는 안중근 의

사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또한 영웅

으로 묘사된다. 두 영웅이 역사의 수레

바퀴 속에서 서로 죽일 수 밖에 없는 상

황을 나타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

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논하기 때문에 

작품을 보고 나면 <영웅>이 단순히 ‘테
러리스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당

히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다뤘다고 생각

할 것이다.

뮤지컬 <영웅>은 내 작품인생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어딜 내놓아도 손색없

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5년간 고군분투

했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실

물 기차가 등장하는 적이 없었다. <영웅

>의 기차장면은 기차세트와 더불어 영상

을 이용해 무대에서 마법이 일어나게 연

출하여 관객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게 등장한다. <영웅>은 조국을 떠나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더 큰 의미로 와 닿

을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관객들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

으나, 그가 펼친 ‘동양평화론’을 알리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첫 날 UN 대사들을 

초청하였다. 안중근 의사가 100여 년 전,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이 지금의 

UN 평화이념과 거의 같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테러리스트’
가 아니라 동양의 평화에 힘쓴 인물이라

고 말하고 싶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배우 정성화는 “<영

웅>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뮤지컬의 재미와 더불어 안중근 의사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다”라고 말하며 꼭 보러 와주길 강조했

으며 배우 이상은은 가장 인상 깊은 장

면으로 “설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에 

실패하고 기차 난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기차가 그냥 기차가 아니라 영화 같

이 연출되는 아름다운 장면이고, 가장 가

슴을 울리는 장면으로는 ‘누가 죄인인가’
를 노래하는 법정장면인데, 꼭 많은 분들

이 오셔서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
고 전했다.

뉴욕 공연의 티켓예매는 데이비드 코크 극장

(www.davidhkochtheater.org/ Box Office 

212-721-6500)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한

인들을 위한 한국어 예매 안내 사이트(www.

musical-hero.com)와 안내 콜센터(212-760-

9324~6)도 이용할 수 있다.

배우 이상은(왼쪽)과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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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County. It’s the most 
diverse borough in New York 
and the United States, if not 

the world. A colorful carnival of cul-
tures lives contiguously in neighbor-
hoods that have become synonymous 
with great world cuisine and ethnic 
festivals. From Jackson Heights to 
Flushing Heights, over 138 different 
languages are spoken in various immi-
grant communities. These energetic, 
talented immigrants are also known 
for retaining the cultural authenticity 
of their domain, and the vital Korean 
community is no exception.

On Saturday August 13, the Queens-
based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Institute (KTMDI) presented 
a rich tapestry of traditional perfor-
mances that blossomed with rhythmic 
passion and energy against the fitting 
backdrop of the Queens Botanical 
Garden in Flushing. Here, in a 39-acre 
sanctuary just steps away from Main 
Street’s now predominantly Chinese 
commercial hub, professional dancers 
and performers representative of the 
Queens Korean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introduced a diverse audi-
ence to iconic Korean dance routines. 
The evening’s dances ranged the entire 
spectrum, from the Pungmulnori, a 
traditional farmer’s dance to the Jin-
do Arirang, a much-loved, popular 
minyo, or folk song.

The dance repertoire was a delightful 
initiation into Korean song and dance 
for many members of the audience, as 
the scent of summer flowers mingled 
with the equally colorful hanbok of 
both the male and female dancers. 

The dance and musical fervor on-
stage was also a warmly familiar spec-
tacle for many of the older members 
of Queen’s Korean community. Quite 
a few gladly clapped their hands and 
sang along to the lyrics that likely 
evoked memories of the Korea they 
left behind, yet carry in their hearts.

During a brief intermission, the ap-
preciative viewers turned their ap-
plause to Ms. Yoon Sook Park, who 
founded the Korean Traditional Mu-
sic and Dance Institute three decades 
ago,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 as well as the Kore-
an-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Ms. Park was a part of the 
largest influx of Korean immigrants 
in American history, which peaked 
in the 1980s, and transformed the 
Main Street of Flushing into a then-
vibrant, Korean immigrant neighbor-
hood. Like a true musician, she has 
not missed a beat in enriching Great-
er New York with what she poetically 
referred to as “culture that’s invisible 
to the eye.” Ms. Park has worked as-
siduously for three decades to ensure 
Korean traditions in Queens stay full 
of vim and vigor across future genera-
tions, and her work has continued to 
this day.

The KTMDI has previously performed 
at Jacob’s Pillow Dance Festival, a 
critically acclaimed event of international 
choreograph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ir website at http://www.ktmdi.org

In the pluralistic world of music, 
each genre can be visualized for 
its idiosyncrasy. Close your eyes 

and imagine two passionate lovers. 
Ignite their romance and desire for 
intimacy. Tantalize them but let them 
follow their seductive instincts. Then, 
see if you can hear familiar melodies 
of Piazzolla’s famous Libertango.

It was last Friday at Gallery Korea 
where these images were brought to 
life. With the Korean Cultural Servic-
es New York and Camerata Virtuosi 
of New Jersey co-presenting, the 2nd 
KCSNY Summer Music Festival re-
turned with greater exhilaration and 
professionalism. The concert, It Takes 
Two to Tango, was all about the sultry 

tango music performed by top-notch 
musicians. Seven chamber ensemble 
musicians from CVNJ, together with 
the New York City Opera baritone 
Kyung-Mook Yum and oboist Kyung-
mi Bae Chung took New Yorkers on 
an enchanting music journey.

Korean Dance Blossoms 
in Queens
By Elizabeth Shim 
August 17, 2011

Shall We Tango?
By Yea Bin Hwang 
August 18, 2011

A review of It Takes Two to Tango at Gallery Korea and short 
interview with Ben Byung-Hyun Rhee from the Camerata 
Virtuosi of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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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last year’s One Summer 
Night, Summer Lucky Seven, and 
Summer Romance, this year’s It Takes 
Two to Tango was characterized by an 
interactive performance based upon a 
high degree of musical skill and ex-
pertise. Ben Byung-Hyun Rhee, a for-
mer associate conductor of Nashville 
Symphony Orchestra and founder 
of CVNJ elaborate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concert since last 
year in order to present the best se-
lections of classical music. We were 
inspired by Free Dance Night Stag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here 
everyone comes outside and mingles 
with beautiful music on hot summer 
nights. Tango music, despite its level 
of complexity, seemed ideal to create 
fellow feelings among the audience – 
the melodies should ring a bell.”

Needless to say, the performances 
were met with great quality and ap-
plause. One piece after another, the 
way they built suspense and height-
ened the dramatic effect was simply 
breathtaking. The extensive uses of 
crescendo and decrescendo, percus-
sion instruments, and low, deep rang-
es of piano sounds were especially 
glamorized throughout the night. The 
audience shouted out “Bravo!” every 
once in a while and burst into cheers 
as Yum finished singing Core ‘ngrato. 
Furthermore, the festival didn’t only 
present an auditory delight, but also a 
visual one with the performers wear-
ing black and red clothes, matching 
the theme of the night.

Concluding the concert was the mod-
ern interpretation of Gyeongbokgung 
Taryeong. It beautifully juxtaposed its 
traditional melodies with taut tango 
rhythms. The finale interacted with 
everyone in attendance regardless of 
their ethnicity or musical tastes. From 
stillness to suspense and darkness to 
jubilation, the variations of tango 
didn’t merely seem like one genre 
of music, but rather as a love story, 

cultural experience, and a reflection 
of an individual. As Rhee added, it 
might be true that “We can never 
have enough of tango.” 

A Few More Words with 
Ben Byung-Hyun Rhee

What is the Camerata Virtuosi of 
New Jersey in pursuit of?

Music for everyone. Since the begin-
ning, we wanted to perform where- 
and whenever music can be heard. 
From duet to full orchestra, we strive 
to develop repertoires from the audi-
ence’s perspectives. With our strong 
emphasis on high-quality performanc-
es, CVNJ wishes to spread the presti-
gious art form of classical music.

What is your philosophy as a 
conductor?

I have always been and will never stop 
asking myself, ‘What is conducting?’ 
But I always conduct with the intent 
to serve others on- and off-stage. 
Have you realized a conductor is the 
only individual who doesn’t produce 
any sounds during an orchestrated 
concert? It implies that a conductor 
doesn’t exist without the compos-
ers and performers. My struggle to 
become a better conductor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music will 
never stop. Unlike jazz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and impromptu 
works, classic seems to have a frame 
that limits creativity. But freedom 
within the frame – That’s something I 
am responsible to bring out. In other 
words, conductors are pioneers who 
lead the performers to a place where 
opportunities exists and freedoms of 
musical expressions.

Conductors stand towards the 
stage with their backs towards 
the audience. While keeping your 
back to the audience, how do you 
communicate with them?

It’s an interesting question – Well, it’s 
true that the audience rarely sees my 
facial expressions, the way I commu-
nicate with the performers. However, 
we conductors convey inspiration to 
the performers who create sounds, 
and the resulting sounds are passed 
onto the audience. The method is 
simply different, more indirect. Al-
though it’s one of few occupations 
working on their backs, I hardly feel 
cut off or consensually blocked. I feel 
the music and talk with instruments.

What is CVNJ’s plan for the future?

This coming October, we will be 
performing with a world-renowned 
pianist, Choong Mo Kang, in cel-
ebration of his ground-breaking ap-
pointment as a professor of piano at 
the Julliard School. Other upcom-
ing events include the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January 2012 
and Europe concert tour in 2013. We 
also aspire to travel around the world, 
serve the community, and disseminate 
the beauty of classical music culture. 
Please support us as we hope to go be-
yond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into the world and inspire people by 
building monuments in their mind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amerata 
Virtuosi of New Jersey, please visit http://
www.cameratanewjersey.org.

지
난 8월 23일, 뮤지컬 <영웅>이 

데이비드 코크 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을 비롯한 60여 개국의 유엔대사를 포함 

250여 명의 외교단, Alina Cho CNN 앵

커, 윌라 김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 

등 400여명의 현지 주요 인사 및 일반 관

객 1,500여명이 관람, 성황을 이루었다. 

역동적인 무대와 3.5m 실물 크기의 기차 

세트 등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으

로 기립박수를 받은 <영웅>. 높아진 한

국 뮤지컬의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14일간의 짧은 공연 일정 때문일까? 다

음날, 그 다음날에도 많은 관객이 <영웅

>을 관람하기 위해 링컨 센터로 모였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가족과 동행하여 공

연장을 채웠고, 상당수의 외국 관객들 또

한 보였다. 공연이 시작하자, 여기 저기

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국 뮤지컬 특유

의 깔끔하고 웅장한 안무와 앙상블,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였던 추격장면, 실물 크

기의 기차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브로

드웨이 뮤지컬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극

이 끝으로 치닫을수록 관객들은 더욱 몰

입하며 안중근과 어머니의 장면에서는 

모두 눈물을 훔쳐야만 했다.

친구에게서 <영웅>을 알게 되어 관람한 

토마스 스티븐씨는 “한 장면을 꼽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장면들이 완벽했다. 브로

드웨이에 견주어도 손색없다고 본다. 안

중근이라는 인물을 접해본 적이 없지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

을 전했다. 또 다른 관객인 안젤라 앤더

슨씨는 “공연 내내 몰입해서 보게 되었

다. 연기, 안무, 노래, 가사, 모든 것이 완

벽했다. 그저 완벽했다”고 흥분된 목소

리로 답했다. 공연이 끝났지만 감정이 남

아있어 눈시울을 붉힌 김세영씨는 “한국 

뮤지컬을 뉴욕에서 만나보게 되어 너무

나 행복하다. 개인적으로 <영웅>은 어느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비교해도 더 수준

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셋째 날 공연 전인 오후 5시 반, 뮤지컬 

<영웅>팀과 헤이코리안이 기획한 백 스

테이지 투어에서는 공연 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혹 뮤지컬 <캣츠>와 같

이 배우가 직접 분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웅>팀은 그럴 수 없는 분장이라 메

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받는다. 공연장, 

분장실, 대기실 등이 4층으로 이뤄져 있

지만, 공연 시작 후에는 돌발 사고를 막

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무대 뒤로 돌아가보니 배우들이 

몸풀기에 한창이었다. 500여 개의 조명

으로 화려함을 더하고, 건물, 벽 등 무대 

배경을 묘사하는 크고 기다란 판 세트는 

총 4개로서 스텝들이 직접 호흡을 맞춰 

움직인다. 배우들의 동선을 조명이 꺼졌

을 때도 체크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로 

무대감독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

다. 이처럼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 스

텝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영웅>이기에 

뉴욕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

다고 느껴졌다.

뮤지컬 <영웅>, 
링컨 센터를 울리다

글 · 채명지 
2011년 9월 10일

뮤지컬 <영웅>이 공연 중인 링컨센터 전경.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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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느덧 제법 쌀쌀해진 뉴욕의 날

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뉴욕의 곳

곳에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공

연들이 한창이다. 이번 11월에 White 
Wave에서 주관하였던 <Wave Rising 
Series>와 <Here Now>도 그 중에 한 몫

을 단단히 해내고 있었다.

Wave Rising Series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하며 

지난 10월 19일부터 열렸던 <Wave Ris-
ing Series>가 11월 6일을 마지막으로 막

을 내렸다. 여기에는 총 24개의 무용팀

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위치한 John Ryan 
Theater에서 약 3주 동안 각양각색의 현

대무용을 선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Wave Rising Series>는 뉴욕의 무용계

에서 저명한 심사위원들을 초대하여 매

년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엄선

된 팀들이 무대에 오르게 된다. 보통 신

인 무용가들이 온전히 그들의 힘으로 뉴

욕에서 공연을 하기에는 예산, 규모, 홍

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많다. 이

러한 어려움들을 돕고자 White Wave에
서는 <Wave Rising Series>를 창설하였

으며, 이와 더불어 “눈에 띄는 떠오르는 

안무가들이나 단체에게 그들의 공연을 

더욱 깊이있게 노출시켜 주는 기회를 제

공함과 동시에 그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

이 김영순 예술감독의 설명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팀들을 초대하여 함께 선보임으로써 신

인 무용가들의 공연 위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공연을 관객

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Wave Ris-
ing Series>에 초대된 팀에는 이스라엘의 

레이첼 엘도스와 한국의 김윤정 댄스 프

로젝트, 장유경 무용단이 있으며, 김윤정 

댄스 프로젝트와 장유경 무용단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이다.

특히 장유경 무용단이 선보인 <Stop and 
Breath> 공연은 한국 전통 무용에 현대

무용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으로서 이

미 2010년 대한민국 무용대상에서 우수

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지난 6일

로 마지막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장

유경씨는 “우리 춤을 미국에서 선보이는 

것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 보통 해외에

서 한국 춤이 소개될 때에는 순수한 한

국 전통춤들을 많이 추는데, 이번 페스티

벌에서는 전통춤이 아닌 ‘한국 창작춤’으
로 선보였다는 사실에 더욱 뿌듯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번 공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름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장유경씨는 

이번 무대에 쓰인 의상이 천과 같은 재

질이 아닌 ‘한지’로 86년도에 처음 제작

되어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색감

과 모양에 변함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우

리나라의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자랑하

는 데에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Wave 
Rising Series>의 마지막 공연에 참석한 

관람객 수잔 드레어(Susan Dreher)씨 또

한 장유경 무용단의 공연에 대해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다소 부족

한 이해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용수들의 표현들이 나를 무

대로 끌어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중간에 부채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부분

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특히 기

억에 남는다”고 전하였다. 

장유경 무용단은 중국과 일본 외에도 스

페인, 독일,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 공연

을 한 바 있지만 한국 창작 무용으로 공

연을 한 것은 이번 <Wave Rising Series>
가 처음이며, 이번 기회가 한국 창작 무

용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

었으면 한다.

또한 매 회를 거듭할수록 <Wave Rising 
Series>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이

유에 대해 김영순 예술감독은 “이곳에서 

선정되어 공연되는 팀들의 공연을 관객

들이 매우 좋아한다. 아마도 공연장소의 

특성상 관객들이 무용가들을 비교적 가

까이에서 볼 수 있고 공연의 열기와 에

너지가 관객과 무용가들을 하나로 묶는 

듯 하다. 이 밖에도, 매년 <Wave Rising 
Series>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듯 하다”고 

전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Wave Rising Series> 공
연에 대해서는, “White Wave의 관객들

은 보통 follower들 혹은, 공연하는 단체

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더욱 넓은 범위

의 관객들이 방문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

람이다”라며 앞으로의 <Wave Rising Se-
ries> 공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Here Now: 
Architectural Design of the 
Human Heart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그 순간이 지금

이고 우리는 그 지금을 살고 있다.” 사랑

과 엇갈려가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주제로 한 <Here Now> 공연은 11명의 

멤버로 구성된 김영순 댄스 컴퍼니가 뮤

지엄 오브 아트 앤 디자인 (Museum of 
Art and Design)에서 지난 11월 4일과 5

일 오후 7시에 총 60분 동안 선보였다.

<Here Now>는 김영순 예술감독의 2011

년 신작으로서 이번 뮤지엄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첫 공연으로 펼쳐졌으며, 퍼

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시에 라이브로 음

악이 연주되고 그 순간들을 비디오 촬영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공

연에 연주된 곡들은 기존에 있던 곡을 가

져다 쓰는 형식이 아닌 이번 공연을 위

해 특별히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에 의해 작곡

되었으며 직접 연주되었다. 또한 동유럽

과 뉴욕에서 활동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

고 있는 예술가 안나 카알리가 무대의상

을 제작하였으며, WAX의 공동 창립자

인 데이비드 티로시가 비주얼 영상과 촬

영을 맡았다. 이 밖에도 현재 예일 스쿨 

오브 드라마에서 교수직을 이수하며 평

론 및 드라마 트루기를 가르치고 있는 제

임스 레버렛이 이번 공연의 드라마 트루

기를 책임진 바 있다. 

이 공연의 묘미를 더해주는 또 다른 요소

는 바로 무대에 있다. 이번 공연에서 무

용수들은 무대 위를 비롯해 관객석 사이

사이의 통로에서도 춤을 췄다. 마치 공

연의 주제를 암시라도 하는 듯 관객들 옆

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 셈이다. 무대 위

와 아래를 자유롭게 오가는 무용수들의 

에너지에 관객들은 그만 매료되고 만다. 

관객석 바로 옆의 통로에서 춤을 추는 무

용수의 몸짓이 일으키는 작은 바람까지

도 생생히 느껴지는 <Here Now>에서는 

관객들이 무대 밖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무대 한 가운데에 있는 듯 공

연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공연

의 첫날인 11월 4일 <Here Now>를 찾은 

관람객 잭 드 플리피스 (Jack De Flippis)
씨는 “이 퍼포먼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우선 여러 

종류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을 잘 표현

해 낸 듯하다. 그리고 비디오, 음악, 퍼포

먼스들의 조합이 잘 어우러져서 더욱 효

과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선보여진 것 같

고 그 때문에 이 공연을 더욱 잘 즐긴 것 

같다”는 말을 전하였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춰서 표현

되는 무용수들의 춤,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동시에 무대의 스크린과 관객

석 양 옆의 벽에 프로젝터로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나타내어지는 화면들은 그 어

느 공연에서도 보지 못한 색다른 광경이

다. 이와 같이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음

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 보이는 공연과

는 달리 시청각적으로 새롭고도 다양한 

각도로 공연되는 <Here Now>는 앞으로

도 더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재미

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White Wave  
Young Soon Kim Dance Company 
Performances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11월 11일

김영순 댄스 컴퍼니, <Here Now>, 2011

<Here Now> 공연 후 무용수들이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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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ed creativity reigned 
supreme at the opening reception 
of D2P2’s 2011 Fashion Project,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
nected. The exhibit, featuring the 
latest works from 24 Korean fashion 
professionals, revolved around themes 
of social networking, technology in 
fashion, and collaboration among de-
signers with different approaches. On 
reception night, participants pon-
dered both the bounty and limitations 
of social networks. Their answers, like 
their fashions, were designed to both 
surprise and stimulate.

Jie-Euen Choi is showcasing dresses of 
connected threads that are metaphors 
for her exhibit theme, Invisible Net-
working. Choi, an actively engaged 
user of social networks, particularly 
Facebook, said the exhibit provides 
her an opportunity to express her im-
pressions of cyberspace. Choi made 
the transition from Korean social 
network Cyworld to US-based Face-
book since moving to New York over 
2 years ago, proving that when your 
real life moves, your virtual life does 
follow your pattern of migration.

Sarah Shin and four other designers 
reused everyday items to create a de-
tachable outfit of vest, jeans, and a bag. 
Shin, a designer at Joseph A and Poleci, 
wryly observed virtual friendships on 
platforms like Facebook were differ-
ent from actual conversations. “You’re 
given a chance to edit what you say,” 

she mused, “and that’s not genuine.” 
However, the lure and convenience of 
connecting with multiple friends or 
sharing information are an essential 
part of her designing career. “I enjoy 
The Cut,” Shin smiled, referring to the 
online fashion section of New York 
Magazine, “as well as Style.com.”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is 
the philosophy behind Esteban Ko’s 
installation of various interactive 
pieces. Ko’s garments and works were 
produced through the use of Morse 
codes and other distinct formulas. He 
hoped that technology could be used 
creatively to inspire other people, but 
rarely uses social networks, because of 
the drawbacks of virtual interactiv-
ity. “Interaction is losing its human 
side,” he said,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sent a letter to someone. 
And I’d rather see a friend. It’s much, 
much better.” Ko’s last statement, 
with echoes of the Korean sentiment 
jeong, reflected what the visually im-
pressive exhibit is truly about. Style, 
yes, but also friendships, coming to-
gether, and sharing a convivial pas-
sion: for design, creativity, and most 
importantly, human interaction that 
touches the heart. 

D2P2’s 2011 Fashion Project,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 runs from May 18 to 
June 23, 2011 at Gallery Korea, Korean Cul-
tural Service New York.

Fashion and Technology 
Converge at a Human Core
By Elizabeth Shim 
May 23, 2011

D2P2’s 2011 Fashion Project,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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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and fashion, 
modern society and social 
networking: these coupling 

of words go together naturally and 
logically. At Gallery Korea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New York, 
an exhibition titled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 combines all 
four subjects and presents them in the 
mode of fashion. It is organized by a 
Korean-American fashion association 
named “D2,” which is composed of 
Korean designers actively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A group of 24 artists (25 in-
dividuals) interpreted and created 
fascinating, yet unique, pieces of art. 
The materials varied from FedEx en-
velopes to faux-leather and were pre-
sented in clothes, shoes, bags, acces-
sories, multimedia, etc.

Minbong Song, one of the fashion 
designers, passionately explained her 
group work, a mannequin dressed in 
reformed clothes from top to bottom. 
Song said, “We wanted to use unex-
pected materials beyond the ordinary. 
Along with the exhibition’s theme of 
‘connection,’ our group thrived to un-
derscore the beauty and practicality 
of recycled products. Don’t buy and 
don’t spend; an old-fashioned jacket 
can be transformed into a bag, unused 
buttons into eyeglasses, and FedEx 
envelopes into fancy sneakers.”

The One was not solely eco-friendly, 
but also fitting perfectly to the ex-
hibition. Viewers were fascinated to 
discover how every piece of the outfit 
is connected to each other by zippers, 

making The One piece of clothing. Not 
only did the zippers added aesthetics 
to the outfit, but also functioned as 
the core material for the exhibition.

Yoonhee Choe, in contrary, focused 
on the concept of disconnection. 
Choe said, “My designs show discon-
nection and isolation present in the 
modern society. Synthetic fabrics are 
irregularly placed on both dresses. You 
can think of someone blocking every 
possibility and opportunity from the 
society, pursuing a solitary state of be-
ing.” In addition, she pointed out a 
rope connected to one of her dresses 
and a phrase from the poem Brunt 
Norton (No. 1 of ‘Four Quartets’): 
“What might have been is an abstrac-
tion, remaining a perpetual possibil-
ity only in a world of speculation.”

Jihyang Yang from Amerex Group 
also interpreted the concept of ‘con-
nection’ with whole different ideas 
and materials. Her dresses were com-
posed of computer keyboards dissect-
ed into individual pieces. Yang said, 
“I considered both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I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cepts of complex, puzzled 
connections of social networking. I 
got inspired by computer keyboards, 
which serve as the medium for all so-
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face-
book and twitter.”

Most importantly, these artists along 
with 22 others were able to commu-
nicate and ‘connect’ with a variety of 
viewers who came to the exhibition. 
Many compared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 to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which is 
currently held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One of the audienc-
es named Roberto Camacho appreci-
ated the D2’s artworks, which he ac-
claimed as “extremely contemporary 
and enjoyable.” Another viewer, Mary 
Barknecht, commented how she loves 
the “cutting-edge taste of the Korean-
American artists who are able to con-
nect the Western and Eastern styles 
and combine them into a fashion.”

Designers of 2nd Generation 
Project 2011
By Yea Bin Hwang 
May 23, 2011

지
난 5월 18일 뉴욕 맨하탄 미드

타운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

원에서는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뉴욕에

서 활동하는 한인 패션디자이너 모임인 

D2(Designers of 2nd Generation)의 멤

버중 총 24명이 참여하였는데, 전시작품

에는 의상디자인을 비롯하여 악세서리 

디자인, 설치미술, 워크샵 등 다양한 형

태의 작업들이 선보여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는 요즘 들어 더욱 활성화되

어 진화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패
션산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연

결되어있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공

통됨을 고려하여 ‘우리, 패션산업, 옷 구

조, 역할’ 등을 주제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패션과 연결하여 표

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개인 컬렉션 디

자이너들이 아닌 현재 뉴욕에서 풀 타임

으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

에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 이번 전시회

를 준비했다는 것이 이 전시를 더욱 의

미 있게 한다.

맨하탄의 중심에서 
한인 패션디자이너들을 만나다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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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의미를 담다’, 이혜실

이 날 D2의 전시 오프닝에 들어서자마

자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전시를 관람

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과 각기 개성

이 살아있는 작품들, 그리고 약간은 어

두운 조명 속에 강렬하게 심장을 울리는 

디제이의 노랫소리이다. 한 손에는 와인

을 들고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작품

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로 신중히 전시

회 현장을 하나 하나 체크하는 사람이 보

인다. 그녀가 바로 이번 D2전시회를 총 

기획 담당한 이혜실씨다. 현재 아메렉스

그룹(Amerex Group)에서 패션디자이너

로 활동중인 이혜실씨는 D2의 임원으로

써 지난 2008년부터 D2와 함께 해온 초

기 멤버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전시

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

번 전시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어필이 되

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

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우선 패션

이 그냥 소비의 목적으로 팔리기 위한 것

이 아닌, 특정한 의미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을 느껴주었으면 한다. 또한 직접 입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그 

의미를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패션쇼나 전시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답을 했다. 또한, 다음 전시

회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전시회 

주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능

동적인 전시나 혹은 패션 프리젠테이션, 

패션쇼 같은 성격의 쇼 케이스적인 방법

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흥미롭

고 재미있었다는 호응에 힘입어 좀 더 특

별한 전시를 계획할 예정이다”라고  말

을 전했다.

‘기호로 소통한다’, 에스테반 고

지난해 초까지 노티카(Nautica)의 Men’s 
Woven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다가, 

현재 필립스 밴 휴슨(Phillips Van-Heu-
sen)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참여작

가 에스테반 고(Esteban Ko)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스코드를 사용한 포뮬레

이즘(Formulaism)이라는 작업을 전시하

여 주목을 받았다. 기호학과 패션디자인

이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매체를 적절

히 조합시킴으로써 단순히 눈에 보기 좋

은 디자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라 더욱 흥미롭다는 것이 

관객들의 반응이다. 그의 작업들은 관객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

나의 재미인데, 예를 들자면, 관객이 만

드는 소리나 음악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컬러웨이브의 ‘뮤직박스(Music Box)’라
든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모스코드

로 변환시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주

는 워크샵 형식의 작업도 보는 이의 관심

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발상의 시

작은 예전 에스테반씨가 노티카에서 일

을 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브랜드

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등대나 신

호깃발 등을 보고 공부했었고 자연스레 

모스코드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게 되

었다고 한다.

“뉴욕에서의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있

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

요하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창의적인 

생각 없이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 있다

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며 진심어린 조

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에스테반

씨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새

롭고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중요

시 했는데, 이것은 그의 전시작품 중 마

네킹이 입고 있는 바지 옆면에 핸드페인

팅 한 모스코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코드를 풀이하면 ‘최고의 방법으로 미래

를 예측하는 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내

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로 컴퓨터 프로그

래머인 케이 엘렌의 말을 인용하였다. 에

스테반씨는 이번 전시작품 이외에도 앞

으로 다른 형태로써 소비자들과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Laura Smalls를 만나다

지난 해 가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신코 

드 메요(the Cinco de Mayo)라는 이벤

트에서 미셸 오바마가 입었던 드레스를 

디자인해 화제를 모았던 아메렉스 그룹

(Amerex Group)의 로라 스멀스(Laura 
Smalls)가 전시회 오프닝에 방문하여 눈

길을 끌었다. 전시회의 작품들을 흥미롭

게 관람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한인 

디자이너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
는가?

로라 스멀스: D2의 멤버인 박민정과 이

혜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D2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로라 스멀스: 그렇다. D2가 시작하는 단

계에서부터 이 모임에 대해 들어왔으며 

지난해 6월에 있었던 D2P1전시회와, 같

은 해 11월의 D2 Gala Show에도 계속 

참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흥미롭게 본 작품이 있
는가?

로라 스멀스: 내가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

문에 당연히 패션 디자인에 가장 흥미를 

느꼈다. 특히 나의 보조 디자이너인 박민

정의 작품을 흥미롭게 보았는데, 아주 아

름답고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 밖

에도 나는 매번 D2행사에 방문할 때마다 

더욱 성장하고 강렬해진 디자인을 본다.

지인들에게 이번 전시회에 대해 추천할 의
사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 할 것
인가?

로라 스멀스: 물론이다. 나의 아는 사람

들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한인 디자이너

들이 참여한 전시가 있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발전하여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고 흥미로우며 에너지가 넘

친다’고 설명할 것 같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한인 디자이너들
을 많이 보게 되는가? 

로라 스멀스: 현재는 정두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패션계에 있는 한인 디자이너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과거에 비

해 한인 디자이너들이 패션계에 많이 늘

어나고 있으며, 비록 그들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한인 디자이

너들이 창의적이고 미국 패션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이번 D2전시회는 패션분야에 관

심이 있는 일반인부터 이미 잘 알려진 디

자이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

으며, 이들 모두가 한인 패션 디자이너

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계속 진행

될 예정이다.

참여작가 에스테반 고와 그의 작품

참여작가 박민정(왼쪽)과 아메렉스 그룹의 로라 스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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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윤: 상상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인데…. (웃음) 이번 주제가 ‘From On 
line to Online’이기에 주제에 맞춰서 발

상했다. 이번 작품도, 선으로 시작해서 

머릿속에서 있던 것이 실제 가방으로 되

는 과정을 선으로 이어 표현했고, 테마

(theme)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두 작품 

을 출품하신 조윤희씨에게 물어보고 싶

다. 작품 하나하나 디테일엔 어떤 의미

가 있는가?

조윤희: 하나하나 디테일에 의미를 담지

는 않았다. 연결되지 않은, 해체주의적

인 것을 고립된 형태로 역설적으로 표

현하고 싶었다. 전체적으로 인상을 받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주제와 직접 연관짓겠다는 의도는 없었

다. 배성실씨의 평소 정서는 어떤지 궁

금하다.

배성실: 정서? 평소 감정? 자주 왔다 갔

다 한다. (웃음)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아

무래도 예민해지고, 그렇다고 우울해지

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작업을 하고 있

지 않을 때에도 머리 한 쪽에선 계속 작

품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 캔버스 작업

을 하신 도하영씨의 요즘 근황은 어떠한

지 궁금하다.

도하영: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고, 일하

는 시간 외에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은 

추상적인 것도 그리고,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 등 마음 가는 대로 관심 있는 것은 

다 그리고 있다. 김지현씨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번 D2P2에 대한 유대감, 전체적

인 그룹에 대한 생각과 이번 전시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지현: 전시 자체는 우선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많이 업데이트 됐다는 느낌이 

든다. 작가들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 

것 같다. 작년에는 전시에 주제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조율하기 위

해 시간도 두 달이나 걸려 투자하고, 그

래서인지 각자 따로 작업해온 것을 한 자

리에 모아도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 D2에 대해서는 우선, 한인 디자

이너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지

는 않는데 그런 것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

를 둔다. 대체로 활동하는 한인 디자이너

들이 현지인보다는 유학생이 많은 편인

데,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미

숙한 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도와주고 외

롭지 않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

어서 좋은 것 같다. 박민정 작가에게 궁

금한 점이 많다. 우선 결혼은 언제 할 것

인지? (웃음) 박민정 작가는 재능도 많고 

자신만의 컬렉션을 열어도 될 만큼 작품

활동도 많은데 본인의 컬렉션에 대한 계

획은 어떻게 되는가?

박민정: 결혼? (웃음) 남자가 생기면…?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컬렉션에 대한 욕

심과 꿈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 계획

은 막연하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없지만, 회사 일 뿐 아니라 집에

서 아이디어 스케치는 계속 해 나가고 있

는 중이다. 다음해 전시에 참여한다면 어

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 최현주 작가에게 

묻고 싶다.

최현주: 로맨티시즘. 로맨티시즘에 대해

선 해본 적이 없다.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것, 안 해본 것에 도전해 봐야 하는데,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다 보니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주제로 정해서 강제성

을 띠면 하게 되지 않을까.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460 Park Avenue 6th floor, NY)에서 

계속 된다. 갤러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뉴욕한국문

화원 (212)759-9550로 문의할 수 있다.

지
난 18일,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회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

nected>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

는 문화원에서 기획된 전시로 패션 분야

는 처음이고, 한인 디자이너 25명이 한자

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깊

다. 세계 패션을 주도하는 뉴욕에서, 열

정적으로 활동 중인 한인 패션 디자이너

들의 기량을 살짝 엿보고 돌아왔다. 

함께 참여한 작가들은 서로 절친한 사이

도 있고, 구면이 아닌 사이도 있었다. 작

가들은 서로에 대해, 서로의 작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보여지는 작품을 넘

어서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

해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첫 시작

은 키보드 자판을 이용한 디자인을 선보

인 양지향 작가.

전시회를 쭉 둘러보는데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작품명이 작품의 모티브와 
연관이 있는가?

양지향 작가(이하 양): 그렇다. 세렌디피

티(Serendipity)는 우연한 발견을 뜻한

다. 작품을 발상하기 위해 독특한 아이

디어를 찾던 중 키보드를 발견했다. 옷 

디자인에 사용하기에 키보드는 평범하

지 않고 특이한 소재였기에 선택했고, 그 

우연한 발견을 작품명으로 정했다.

릴레이 인터뷰 첫 타자다. 다음 대상자와 질
문을 골라달라.

양: 에스테반 고씨에게 묻고 싶다. 전시

된 작품이 설치된 모니터와 어떻게 연관

되는지, 보여지는 것과 달리 더 보여주

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이 있는지?

D2P2, 
“We Are All Connected by Fashion”
글 · 백승민 
2011년 5월 27일

에스테반 고: 사실 모니터는 인터넷 연결 

후 사람들이 직접 모스코드를 뽑아 가며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설치한 것인데, 오

늘은 컴퓨터 전원이 나가서 아쉽게 할 수

가 없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본인

의) 집 컴퓨터와도 연결해서 조종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

고 싶었다. 나 자신도 미술 디자인을 직

접 공부하거나 그 길을 계속 걸어온 것

은 아니기에, 일반인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는 최지

은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번 작품은 

어떤 뜻을 담고 있나?

최지은: 이번 프로젝트가 From On Line 
to Online이기에 주제는 인비저블 네트 

워킹(Invisible Networking)으로 잡아봤

다. 사람들이 흔히 네트워킹이라고 들으

면 페이스북, 파티 등을 생각할 텐데, 그 

뿐만 아니라 옷을 골라 입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라고 생각했다. 사회와 연결하

는 그 에너지를, 전시 공간을 이용해 선

으로 표현해 보았다. 나는 그룹으로 활동

하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그룹 작

품은 하나만 나왔는데, 여러 명이 하나

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

지 궁금하다.

Sarah Shin: 아무래도 다섯 명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의견

은 서로 다 맞았고 괜찮았지만, 각자 바

쁜 스케줄이 있다 보니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한소윤씨께 질문 드

리고 싶다. 작품을 발상하는 그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릴레이 인터뷰 

<From On Line to Online: All 

Connected> 참여 디자이너 

11명을 만나다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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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아. 일반인 혹은 미술인들에

게조차 다소 생경할 수 있는 이

름이다. 2005년 에르메스 미술

상(HERMES Foundation Missulsang) 
수상자,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베

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
에 지속적으로(1999, 2003, 2009) 참여

한 보기 드문 경력의 젊은 여류작가라는 

사실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국내 전시는 

도통 만나기 힘들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는 고사하고 개인 신상 정보와 

작품 개요조차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작

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구정아(Koo Jeong A)는 1967년 서

울에서 태어나 파리 에꼴 데 보자르에서 

수학했고, 이후 파리와 런던을 기반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

다. 세계적인 비엔날레의 단골 작가이자 

퐁피두센터를 비롯한 세계 유명 미술관

에서의 화려한 전시경력, 구겐하임 휴고

보스 미술상 파이널리스트, 테이트모던 

컬렉션 리스트에 오르기까지, 과연 어

떤 독특한 작품세계로 전세계 미술인들

의 마음을 훔쳤을까. 신비주의를 고수하

는 듯한 구정아 작가에 대한 궁금증만 점

점 커져가던 차, 뉴욕 디아미술재단(Dia 
Art Foundation)에서 주최한 그녀의 전

시를 만나게 되었다.

<Koo Jeong A: Constellation Congress>  
at Dia Art Foundation 

전세계 미술인들의 마음을 훔친 
한국 출신의 젊은 여류작가, 구정아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6월 7일

1974년 설립된 디아미술재단은 뉴욕 현

대미술계 중심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제작과 전시를 지원해 온 비영리재

단이다. 1960년~70년대를 주름잡던 미

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의 주요작가인 요

셉 보이스, 루이스 부르주아, 월터 드 마

리아, 댄 플래빈, 도널드 저드, 온 카와

라, 솔 르윗, 부르스 나우만, 리처드 세

라, 앤디 워홀 등의 작품 소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유명하다. 2003년 첼시

에서 비컨으로 거점을 옮긴 후, 2007년 

미 히스패닉 소사이어티(Dia at the His-
panic Society, 613 West 155th Street, 
NY)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뉴욕 시내

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시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하는 최초의 한국

인 작가 구정아의 전시, <Constellation 
Congress>는 디아 미 히스패닉 소사이

어티를 중심으로 디아 비컨(Dia: Bea-
con)과 댄 플래빈 인스티튜트(The Dan 
Flavin Art Institute) 세 공간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야스밀 레이몬드(Yasmil 
Raymond)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새롭

게 공간을 설계하여 석탄, 철, 나무, 물 

등의 자연 오브제와 시각, 냄새와 소리

의 감각적 요소를 이용해 자신만의 우주

를 구현한 작품(디아 미 히스패닉 소사

이어티)과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보여준 5000개의 유리보석 설치작품(디

아 비컨)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종

이 인스톨레이션(댄 플래빈 인스티튜트) 

등 그녀의 작품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

고 있다.

작가가 설계한 우주 집합, 

그 사색적 공간에서 엿본 

‘구정아’의 비워진, 

하지만 가득 찬 세계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 앞에 보여지

는 이 모든 것들이 작품일까 아닐까를 먼

저 의심하게 되는 텅 빈 공간. 하지만 곧 

그 안에 가득 찬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사로잡혀 외부 세상과 단절된 미지의 세

상 문 앞에 서게 된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나무판자 설치무대라는 것을 금

세 짐작할 수 있다. 혹여 소리가 날까 조

심조심 발자국을 떼다 보면 미세 신경들

이 감각들을 환히 열어주며 그제야 숨겨

진 작품 요소 하나하나를 온 몸으로 받

아들일 수 있게 한다. 청록색으로 설치

된 공간은 어둡지만 은은한 달빛과도 같

은 조명 아래 익숙하고 아련한 냄새, 수

증기, 미세한 사운드들이 복합적으로 얽

히어 마치 산 속의 절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물리적으로 비워진 듯

해 보이는 이 공간을 작가는 무엇으로 채

워 냈을까.

3,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전시장은 작가

가 설계한 하나의 우주공간으로서 석탄, 

나무, 금속, 태양 이미지가 오브제 혹은 

영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모서리나 천장

에 숨겨진 석탄은 자신을 태우며 수증기

와 소리를 생성한다. 또한 그녀의 기억

으로부터 재현된 ‘Before the rain’ 냄새 

등을 통해 태양계와 자연계의 기본요소

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우주와 공간

에 대한 구정아의 관심은 도교사상과 기

(氣) 사상 철학에 근간하고 있으며, 자연

요소들의 은유적 배열을 통해 그녀만의 

공간을 정교하게 구성해 낸다. 작가는 일

상적 사물들을 비일상적 개념으로 전환

시키며, 나아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 

재인식하고 성찰해 보기를 권유한다. 구

정아의 우주는 비워져 있었지만 결코 비

워진 곳이 아니었다. 그녀를 비롯해 이 

곳을 거쳐간 이들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

들이 가득 차 있는 명상과 사색적 공간이

었던 것이다.

큐레이터 야스밀 레이몬드는 마치 수수

께끼와도 같은 구정아의 작품세계가 매

우 모호하고 설명 불가하지만, 그녀의 작

품이 설치된 공간의 맥락과 관람객 개개

인의 다양한 경험, 상호교감, 그리고 예

측 불가능한 우연적 상황들에 의해 완성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전시는 그녀의 

기본 작품 철학으로 알려진 ‘Nothing is 
ordinary’와 ‘Less is more’라는 명제를 고

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온갖 스펙타클이 

난무하고 교란된 이미지와 혼돈의 세상

에서 구정아의 전시는 그토록 갈망하던 

사색의 공간, 고요한 무(無)의 세계로의 

초대이다. 이 매력적인 작가의 작품세계

에 어찌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시정보 더 보기: http://www.diacenter.org

뉴욕 현대미술의 강력한 후원자 

디아미술재단 주최로 세 공간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

<Koo Jeong A : Constellation Congress>, 디아 미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2010. 11. 5 - 201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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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직접 방문하고 감상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이번 전시에는 총 세 점의 드로

잉과 네 점의 설치작업이 보여지고 있으

며, 마치 작가의 스케치북에서 직접 취해 

온듯한 다소 작은 크기의 드로잉들을 보

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반적으로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애착과 음악에서 느껴지는 리듬을 표현

해내고 있다. 전시회의 설치작업들이 대

부분 딱딱한 철제와 아크릴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순간 잊고 감상할 

만큼 안작가는 면과 선을 이용한 곡선으

로 충분히 자유롭고도 아름답게 음악 선

율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

이며 예약에 의해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롱아일랜드 뉴욕대학에서 있

을 전시와 11월에 있을 랩 갤러리의 전시

도 기대해본다. 

문의: 516-983-3935 

장소: Bergen Street 2nd Fl, Brooklyn, NY 

11201

안개 속의 자연, 회화작가 이기봉

씨의 뉴욕 데뷔전

맨
하탄에서 미술 전시회를 즐겨 

방문하는 이라면 한번쯤은 가

보았을 첼시(Chelsea)지역에

는 각종 사진전과 설치, 회화전시를 쉽

게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중의 하나인 티

지
난 6월 8일 뉴욕 이스트 빌리

지의 <실비아월드 앤 포김 아

트갤러리>에서는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온 듯한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고 실비아 월드의 추모전이 시작되었다.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잔잔한 

음악이 들려오는 정면에 추모 영상이 틀

어져 있었는데 실비아 월드와 그녀의 남

편 포김(한국이름 김보현)의 일상과 작

업 현장 등이 따뜻한 음악과 함께 그림처

럼 지나가고 있었다. 

실비아 월드는 1915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930년대에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 무어 미술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회

화, 판화, 조각, 드로잉 등 여러 영역에

서 작업해 왔으며 <휘트니 뮤지엄(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모마(MoMA: Museum of Modern 
Art)>, <구겐하임 뮤지엄(Solomon R. 
Guggenheim Museum)> 등 뉴욕의 주

요 미술관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많

은 전시를 열어왔다. 1963년 포김과 결

혼한 월드는 2002년 남편 김 화백이 미

술과를 설립한 한국 광주의 조선대학교

에서도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월드와 함께 <실비아월드 앤 포김 아트

갤러리>의 설립자인 김 화백에 따르면 

월드는 생전에 이날 전시장의 분위기처

럼 포근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로 조

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유명세나 생활의 

편의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작품활동을 하

는 자유로운 예술가였고 특히 조각 작업

을 즐겨 했다고 한다. 김 화백은 25점의 

회화, 조각 작품들이 정연하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한국 방문 후 부

족한 시간가운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느

라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사후에도 이어

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 날 추모식에서는 미술 비평가 로버트 

C. 모건(Robert C. Morgan)과 인터내셔

널 프린트 센터의 학장 조셉 고두(Joseph 
Goddu) 등 월드의 지인들이 그녀의 생

전 작품들이 터치와 각각의 재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공간에서 얼마나 아

름답고 우아하게 그 감성들을 표현해내

는지 극찬하며 그녀를 추모하며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07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 덕

수궁 분관 회고전을 한 바 있는 김 화백

은 향후 작업과 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진해서 전시를 하려고 애쓴 적이 

없으며 작업 또한 이론이 아닌 감성을 따

라 자연스럽게 해와서 살아있는 동안 계

속 작업을 할 것이고 아내의 사후 제2의 

작품세계로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

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전시는 6월 28일까지 계속되며 전시장 <실비

아월드 앤 포김 아트갤러리>는 417 Lafayette 

Street 4th Floor New York에 위치하고 있다. 

눈으로 감상하는 음악, 설치 조각

가 안형남 작가의 브루클린 전시

예
술가들이 많이 찾는 곳 뉴욕, 

그 중에서도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가장 손꼽히

는 곳은 아마 브루클린 일 것이다. 바로 

이곳의 51번지 버겐스트릿(Bergen St.)
에서 안형남씨의 <음악의 알레고리(Al-
legory of Music)>라는 타이틀의 전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전시는 재능

이 있는 한인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알(AHL)재단에서 개최

한 ‘알재단 아티스트 레지던스 오픈 스튜

디오’에 선정되어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

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소 생소한 이름일수도 있는 안형남씨는 

사실 미국 서부의 시애틀과 시카고에서

는 꽤 이름이 알려진 중견작가이다. 안

작가는 1973년에 미국으로 옮겨온 후 시

카고 예술대학에서 키네틱 아트와 조각

전공으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친 뒤 현

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

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일리노이 프로

젝트, 웨이볼트 아티스트 콘테스트와 스

콜라스틱 내셔널 드로잉 콘테스트에서

도 금상과 1등 수상을 하며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시카고 예술학교

를 비롯하여, 마이애미 대학의 아트 뮤지

엄과 한국의 이화여대 등 여러 학교에서 

강연을 해왔다.

안작가는 약 3년 전부터 미국 동부로 활

동영역을 넓혀왔으며, 이것은 특히 뉴욕

주변의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안작가의 

Sylvia Wald Memorial Exhibition 

김보현 화백의 아내를 위한 따뜻한 전시

글/사진 · 정재경 
2011년 6월 20일

뉴욕으로 찾아온 중견작가들의 이색 전시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6월 21일

나킴 갤러리(Tina Kim Gallery 545 W. 
25th St. New York, NY 10001)에서는 

이기봉 작가의 첫 뉴욕 데뷔전인 <There 
is No Place>가 열렸었다. 

이기봉 작가는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서울대학에서 회화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이작가는 1986년에 국

제예술전시에서 그랜드 프릭스상을 수

상하며 한국을 이끄는 현대작가로 떠올

랐다. 그의 작업은 세계의 여러 유명기

관에서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테

면 국립중앙박물관, 독일의 ZKM 박물

관 그리고 리움 삼성 미술관 등이 있다. 

또한, 2010년의 부산 비엔날레와 2009

년 쿠베(Cuvee) 비엔날레, 2008 세비야 

(Sevilla) 비엔날레 그리고 2008 싱가포

르 비엔날레에도 참여해 왔다. 

이기봉 작가는 ‘끊임없는 유동성과 한 순

간의 일시성’이라는 심오한 문제들에 대

한 의문을 통해 영감을 얻어낸다. 작가는 

종종 ‘사라짐’에 대한 주제를 많이 삼는

데, 여기에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아

름다움과 몽환적인 느낌 등이 있다. 

이 작가의 전시를 처음 방문하면 어느 고

요한 날의 안개에 마음을 흠뻑 적시는 듯

한 다섯 점의 풍경화와 긴 나뭇가지를 축 

늘어뜨린 나무 설치작업이 한눈에 들어

온다. 작가는 이 회화작품들을 통해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한결같이 몽환적인 분

위기의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부슬

비가 내리는 날의 평온한 시골 풍경, 그 

속에 넓게 펼쳐진 들판과 안개 속에 어렴

풋이 보이는 나무가 꽤 인상적이다. 그림

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자니 마치 

안개에 휩싸여 그림 속에 빠져들 것만 같

은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기봉 작가만의 섬세한 깊이 표현이 남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추모사를 하며 실비아의 그림에 대한 설명 중인 조셉 고두(Joseph Goddu)

안형남, Jass and Blus, 2010, Aluminum, noen, 
mixed media 

이기봉, There is No Place-Shallow Cuts, 2008, Glass, 
fog machine, artificial leaves, wood, steel,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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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24일 이우환 화백의 뉴욕 구겐

하임(Solomon R. Guggenheim 
Museum, 1071 Fifth Avenue, 

New York) 대규모 회고전 <이우환: 무

한의 제시 Lee Ufan: Marking Infinity>

가 드디어 감춰진 베일을 벗었다. 이 화

백의 75세 생일에 맞추어 열린 본 전시

는 북미 지역 최초로, 더구나 1937년 미

술관 설립 이래 개인전으로는 최대 규모

라는 점에서 전세계 미술계의 기대와 관

심을 한 몸에 받았다. 현대미술이라는 미

명 하에 다양한 실험과 장르의 경계를 넘

나들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기라

고 현재를 평가하는 이 화백은 정통 순수

예술 장르의 산 증인이자 미술계의 원로

로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물질

의 고유성과 우주만물의 기본 원리에 대

한 탐구에서 비롯된 작품세계는 겉으로

는 단순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형

태와 이론, 스스로의 에너지 조화에서 탄

생된다. 그는 오늘날 쉽게 간과되는 깊이 

있는 사유와 철학 부재의 문제를 40년간

의 긴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조용히, 강하

게 역설하고 있다.

이우환은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한국

전쟁 직후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고 일본

으로 건너가 니혼대학 철학과를 졸업했

다. 졸업 후 평론집을 내며 일본 문학계

의 주목 또한 크게 받았던 그는 서구 미

니멀리즘이 유행하던 60~70년대, 모노

하 운동 창시자로서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어린 시절 스승에

게서 배운 동양철학이 평생 작품세계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 화백은 일찍이 그만

의 철학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점

과 선, 공간과 시간, 자연물과 인공물, 우

주, 관계, 만남, 대화 등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2007 베니스 비엔날레 개인전 이

후 구겐하임의 제안으로 진행된 본 전시

는 삼성이 후원했으며, 2000년 백남준 이

후 두 번째 한국인 작가이자 아시아인으

로는 세 번째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자

부심을 안겨준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세계는 <점에서>, <

선에서>(1972-84), <바람에서>(1982-

86), <바람과 함께>(1987-91), <조응

>(1991-2006), <대화>(2006-) 회화 연작 

시리즈와 <관계항>(1968-) 조각 설치 작

품으로 나뉜다. 구겐하임의 1층 로비와 

원형 홀에서 그의 최근작 <대화>와 <관

계항> 설치작품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

다. 전시는 원형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연대기와 테마로 나뉘어 구성된다. 1964

년에 제작된 초기작품을 시작으로 우리

에게 가장 익숙한 점, 선 시리즈로의 발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4층 전시

장에는 모노하 운동 시절의 조각설치작

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원형의 고유성과 

장소 특정성에 의해 재창조되는 이론에 

의하며, 이는 사물들간의 관계성을 표현

하는 관계항 시리즈로 연결된다. 자연물

인 돌과 인공물인 철판, 유리판 등을 함

께 위치시킴으로써 사물들간의 역학관

계를 보여준다.

80년대 이후 중년의 이우환은 <바람에

서>와 <바람과 함께>를 시리즈로 제작

한다. 점, 선 시리즈가 절제되고 제한된 

표현기법인 반면, 바람 시리즈는 자유롭

고 강한 붓질의 움직임으로 형태와 양식

을 뒤집는다. 추상회화에 더 근접한 느낌

인 바람 시리즈를 벗어난 그의 작품은 마

치 질풍노도를 벗어나 마침내 평화를 맞

이한 듯 조응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는데, 

붓질은 줄이고 여백에 공간을 더 내어주

는 것이 특징이다. 조응 시리즈 이후, 일

반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갈리는 편이다. 

형태적으로 점점 단순해지는 그의 작품

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자체에 대한 무한의 애정과 존경을 표하

기도 한다. 원형 전시장 꼭대기에 위치한 

7층 전시장에는 최근작인 대화 시리즈가 

그 대단원을 장식한다. 마지막 공간의 <

대화-공간>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5평도 채 안 되는 화이트 큐브 

삼면에 각각 찍힌 점 세 개가 이를 마주

한 관람자를 무한의 공간으로 강하게 끌

어당긴다. 

이번 전시 설치를 위해 22일간 뉴욕에서 

체류한 이우환 화백은 구겐하임 미술관 

공간과 어떤 조응을 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초기에는 화이트 큐브와 상

당히 다른 예상 밖의 공간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향

후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으리

라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주

변 친구들이 구겐하임에서의 작품 설치

를 많이 걱정해줬다며 농을 던지는 그는 

경사진 구겐하임의 원형 홀 전시장을 언

덕에 비유했다. 관람객들이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의미로서

가 아닌 신체로서의 만남이기를 바란다

고 한다. 본인 역시 더욱 살아 느낄 수 있

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바라던 장소로서의 의미를 찾게 되

었다고 말했다. 

‘이우환’이라는 이름 석자는 올해 미술계

뿐 아니라 사회 안팎으로도 크게 회자되

고 있다.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유

는 이번 전시 소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그의 명성과 위치가 현저히 달라질 것으

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한

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국내 경

매결과로 본 낙찰총액 100위 작가’ 자료

에 따르면, 이 화백의 작품은 2001년 이

후 10년간 낙찰률 71%, 총 낙찰액 467

억750만2천150원으로 합계 1위를 차지

했다. 미술시장 분석 사이트인 아트프라

이스의 조사결과 역시 전세계 경매 거래

액 1위인 한국작가로 집계되었다. 이러

한 추세에 반하여 오히려 거래 불가능한 

작품 제작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 화백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작품가는 본 전시

로 인해 더욱 상승세를 그릴 전망이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이론집 『만남을 찾

아서-현대 미술의 시작』(이우환 | 학고

재) 역시 미술비평계와 문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60~70년대 모노하 이론을 중심

으로 쓴 글들을 엮어낸 이 책은 국내 처

음 번역 소개되었는데, 그의 작품세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이자 미

술사적 사료임은 물론, 예술과 문학, 철

학 분야를 아우르는 이 시대 위대한 사상

가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 사유의 근본적

인 질문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

로 보여진다.

대구에 건립 예정인 이우환 미술관 역시 

세간의 큰 관심사다. 이 미술관은 그의 

30년 지기이자, 작년 6월 개관한 일본 나

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

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맡게 된다. 공 

간과 작품의 관계성이 대표 모티브인 그

에게 국내에 지어지는 미술관이 어떤 특

성을 갖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화백

은 생과 사에 대한 공간이자 전시를 보

고 나온 후 다시 환생하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평생 자신

의 이름으로 미술관을 가지게 될 것이라

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우환 화백은 한

국 내에도 미술관이 생긴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가지는 듯 보였다. 우리는 이번 

구겐하임 전시와 국내외 움직임들을 통

해 또 한 명의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거

장 탄생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현대미술

사가 다시 쓰여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

나게 될 것이다.

<Lee Ufan: Marking Infinity> Exhibition at Guggenheim Museum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탄생, 
그 역사적 순간을 만나는  
<이우환: 무한의 제시>전

글 · 최정은 
2011년 6월 30일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이우환, Relatum (formerly Language),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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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6월 18일 소호(Soho)의 스

페이스 온 화이트(Space on 
White)에서는 흥미로운 현대

미술 경매가 열렸다. 알(AHL)재단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컨템포러

리 아트 옥션(Contemporary Art Auc-
tion)은 뉴욕의 한국 현대 미술관으로 발

전해 나아갈 꿈을 안고, 행사의 수익금을 

통해 장차 재단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열

린 행사이다. 또한, 참가자들이 비교적 

저가의 가격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

도록 도움으로써 많은 일반인들이 작품

에 쉽게 다가가서 구매할 수 있는 동기

를 부여하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신진 한

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

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행

사에 지원하여 선발된 총 37명의 작가들 

중에는 34명의 한국작가가 참여 했으며 

이날 경매에는 약 72점의 작품이 경매에 

부쳐졌다. 

이날 경매는 사일런트 옥션(Silent Auc-
tion)과 라이브 옥션(Live Auction)의 두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사일런트 옥션은 보통의 옥션이 하나의 

주어진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세 개의 방이 두 개의 문을 사이

에 두고 일자로 이어지는 특이한 구조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각방의 벽에 걸려

있는 작품을 보고 각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쓰여진 종이에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적으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가

격을 기입한 사람이 그 작품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경매의 방식이다.  

이 순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보통의 조

용한 긴장감속에 작품의 설명과 낙찰가

격만을 언급하게 되는 경매 방식과는 달

리 참가자들이 준비된 한국음식을 먹으

며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작

품을 감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

날 방문자 김세희(27)씨 또한 “훨씬 편하

고 가벼운 분위기였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매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전하였으며, 이

에 더불어 알재단 큐레이터 임지은씨는 

“젊은 한인 작가들의 작품을 일반인들과 

미술계의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사를 함께 준비한 

많은 분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께 보람된 

시간이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2부 순서인 라이브 옥션은 가야금 연주

자 서나미씨가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 순서는 기존의 경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직접 작품을 보면서 

진행자와 관객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김신일씨의 <스틸 

라이프(Still Life)>와 유해리씨의 <백 럽

(Back Rub)>의 총 두 점의 작품이 경매

에 올랐다. 두 작품의 선정 이유에 대해

서는 “라이브 옥션은 작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런 점에서 젊은 신인작가들의 작품보다

는 과거에 알재단에서 개최한 공모전 당

선의 경험이 있는 두 작가를 선택하게 되

었다. 두 작가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며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진 분들로서 라

이브 옥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

다”라는 것이 알재단 측의 설명이다. 

이날의 마지막을 장식한 라이브 재즈공

연은 재즈 보컬 멜리사 스틸라이노씨의 

목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게 어우

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

다. 이번 컨템포러리 아트 옥션은 대중

들이 보다 예술작품 경매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더불어 한

국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행사였다. 알재

단은 “이 행사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 전시투어, 공모전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인 현대 작가들의 발전

을 돕기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

도 이와 같은 행사들이 뉴욕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

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 낸 아

름다움의 기준들은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며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

인지 퇴색시켜 버렸다. 뉴욕한국문화원

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s’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세 번째 전

시 <The Beauti:Fool>은 이러한 아름다

움에 대한 잘못된 사회의 기준들에 반기

를 들고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아보려는 

세 명의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Contemporary Art Auction: 
AHL Foundation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7월 8일

<The Beauti:Fool>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아서

글/사진 · 정재경 
2011년 7월 15일

인터렉티브 아트로 보여지는 인간

의 세 가지 집착, 송하림

뉴욕에서 신인 아티스트로 각광받고 있

는 송하림은 지난 6월 브루클린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인터렉티브 아티

스트이다. 예술이라는 영역이 빈번히 작

가의 일방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는 반면 

송하림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흘끗 보

고 지나칠 수 없는 작품과의 시간을 만

들어 주고 작품 속 내용과 공감지대를 형

성해내며 반응을 도출해낸다. 그녀의 논

문작품이기도 한 이번 작품 <Ordinary 
Obsession>은 미(美)에 관한 것, 먹는 

것, 게으름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각각  

화장대, 냉장고, 침대라는 세 가지 오브

제에 연결시켜 만든 설치 작품이다. 

첫 번째, 화장대는 의자에 앉으면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경

쟁이 치열해진 현대사회의 한 여성이 등

장한다. 그 여성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망

각하고 사회가 원하는 미를 추구하기 위

해 테이프로 얼굴 주름을 없애듯 당긴다

거나 요란한 화장을 하며 그 모습에 만족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냉장고는 냉장실의 문을 열 때마다 바뀌

는 내부의 영상에서 과도하게 음식 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었다가 뱉어냄을 

반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포만감을 위해 자꾸 먹게 되는 스트레스

에 짓눌린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

다. 세 번째, 침대에는 여러 상황의 인물

들이 누워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게으름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현실의 책임감으로부터 피하

고 싶어서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웅

크리고 누워있는 게으른 현대인의 모습

이 투영되어 있다. 송작가는 어둡고 선정

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신음하는 

현대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며 계속해서 인터렉티브 아트를 연2부 경매 모습

송하림, 화장대 의자에 앉으면 나타나는 미를 추구하는 한 여인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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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반응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현재 인터렉티브 아트는 컴퓨터 게임이

나 웹디자인, 대기업의 프레젠테이션에

서도 점차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송하림은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
stitute)에서 디지털 아트(Digital Art)를 

공부하면서 순수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고 한다. 그녀가 영향을 받은 인터

렉티브 아티스트로는 거대한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에 영상을 투

사시켜 사람과 사람이 매체를 통해 만나

는 작품을 했던 라파엘 로제노 해머(Ra-
fael Lozano-Hemmer)와 비디오 설치작

가 토니 오슬러(Tony Oursler) 등이 있

다. 인터렉티브 아트라는 무한한 가능성

의 무기를 거머쥔 그녀의 기발한 차기작

들을 기대해 본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조각과 뉴욕 

헌터컬리지에서 미술을 전공한 유영국

은 이번 전시에서 탁월한 그의 표현력을 

발휘하며 패션을 모티브로 인종, 성별, 

지역 차별 문제를 시각화하고 있다. 

<Alien Family> 시리즈는 유작가가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느꼈던 타인으로

서의 자신의 모습, 심경 등을 고백하듯 

작품에 표현한 것으로 특히 이번에 전시

된 작품 중 <Monster baby>는 새로운 문

화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와 그의 아

내의 어두운 내면을 이질적이고 나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The Hybrid Fashion> 시리즈는 21세

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양함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패션’을 

소재로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게 표

현되고 있다. 유작가는 그의 작품을 보

는 이들이 자신의 옷장에 다양한 인종의 

피부로 만들어진 옷들로 가득 채워져 있

다고, 또는 이러한 옷들을 입는 것이 이 

시대의 트랜드라고 상상해보길 권하고 

있다. 유작가는 이렇게 그의 작품 속에 

세상이 변화해 온 속도에 발 맞추어 빠르

게 변화해 온 패션의 영향력을 접목시켰

고 대중들이 그가 만든 작품을 입었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인종적, 문화

적, 성적 차별에 대한 모든 장벽을 초월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패션 트랜드, 유영국

그는 특히 다양한 롤플레이를 할 수 있었

던 작품 <The Hybrid Fashion>에 애착

이 간다고 한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전체의 디자인과 쇼를 조율하고, 모델이 

되어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포토

그래퍼가 되어 모델에게 의상을 빛낼 수 

있는 포즈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예술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진정한 ‘Hybrid-
ity’를 실현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이

라고 한다. 그는 조각과 사진, 그리고 앞

으로 계획 중인 패션쇼를 통한 퍼포먼스

와 영상설치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

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러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연구

는 대학원에서 Combined Media를 전공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주류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 여성으로서 사물을 해석하는 섬세함 

때문에 Hannah Wilke와 Janine Antoni 
이 두 작가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그

는 현재 한국에 정착하여 새 작업을 준

비중인데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사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을 보게 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

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2세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그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

한 작품들이 현대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픔들을 대변하고 위로

해주며 또 어떠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로 

펼쳐지며 나아갈지 기대해 본다.

네덜란드 Gerrit Rietveld 아카데미와 

De Ateliers 인스티튜트, 한국의 계원조

형미술대학에서 미술과 사진을 공부한 

아람 태니스는 어릴 적 입양되었던 한국

인으로 2010년에 6개월간 중국 베이징

에 거주하며 작업했던 <Blowing Smoke 
and Seahorses> 시리즈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아람 태니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방해하는 미

디어에 반대하며 평범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녀의 작품들은 낯설고 이상하거나 이 

시대가 말하는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

다움들에 대해 그 선명한 흑백의 명도대

비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

는 듯 하다.

이번 작품에서 그녀가 꼽는 작품의 제목

은 <The Seahorse>로 해마가 갖는 특성

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해안을 따라 

살고 있는 깡마른 체구의 해마들은 오늘

날 심각한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다. 중

국의 전통적인 약에 말려져 들어있는 해

마들은 성욕을 위한 강한 흥분제로 알려

져 매년 2,000만 마리의 해마들이 이러

한 목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마는 은혜와 믿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신이 갖는 선행의 본성 때문

에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의 이면에 관한 이미지의 

완벽한 은유라고 아람 태니스는 말한다. 

컬러가 아닌 흑백임에도 그녀의 사진들

은 그러한 내용들을 풍부한 명도와 형태

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녀가 De Ateliers에서 공부할 때 그 곳

의 훌륭한 아티스트들에게 작품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첫눈

에 보고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생각하고 항상 작품에 대한 자신의 열정

을 추진시켜나가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가장 영향받은 아티스트로 

네덜란드인 화가 Marlene Dumas와 영

국인 영화제작자 Steve McQueen, 인도

인 사진작가 Fiona Tan을 꼽았다. 

아람 태니스는 현재 암스테르담에 대한 

새 책을 만들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그

녀가 7년간 살고 있는 도시로, 그녀는 이 

도시를 그녀가 계속 보아 온 익숙한 암스

테르담보다는 보는 이가 스스로 볼 수 있

는 또 다른 ‘빛(Light)’으로 표현해내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내년에 한국에 다

시 돌아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

다.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미

국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작업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솔직하고 간결하게 흑백의 

사진으로 작품을 그려내는 그녀가 현재 

한국의 모습들은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

대해 본다. 

촉망받는 이 세 작가의 이번 전시는 8월 5일까

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계속 된다.

흑백사진으로 그려낸 아름다움의 

이면들, Aram Tanis

전시된 Aram Tanis의 사진들 

유영국의 <The Hybrid Fashio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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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주년 광복절 오후 뉴욕 퀸즈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내 위치

한 뉴욕 홀로코스트 센터(Kup-
ferberg Holocaust Center)에서 <Come 
from the Shadows: Comfort Women> 
(August 15 - September 29, 2011) 전시

가 개최되었다. 본 전시는 제2차 세계대

전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던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또 하나

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 바로 위안부에 

대한 내용으로 한인유권자센터(KAVC)
에 의해 기획되었다. 전쟁 당시 군사들

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 노예로서 식민국

가에서 징용된 젊은 여성들,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로 강

제 성행위를 강요당했던 이들은 전쟁 종

료 당시 대부분 무참히 살해되었고, 관련 

증거들 역시 소멸되었다. 생존자들은 당

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

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평생

을 숨어 살거나 진실규명을 위해 오랫동

안 투쟁해 왔다. 2007년 미 의회에서 위

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식입장이 크게 변화가 없자 한

인사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 후세

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목적에서 

이번 전시가 마련되었다. 

<Come from the Shadows: Comfort 
Women> 전시에는 Steve Cavallo와 안

신영, 김주희, Arin Yoon, 최항영, 이정

은, 서원주, 문남원 8명이 참여했다. 수

채화와 혼합매체를 이용하는 Steve Cav-
allo는 위안부 여성의 인물화를 사실적 

필치와 애절한 색감을 통해 그들의 슬픔

과 애환의 감성을 표현한다. 위안부 관

련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콜라쥬하고 촛

불과 스마트 폰 등을 함께 그려내어 사실

과 상징의 이미지를 혼합시키는 안신영 

작가와 위안부 여성 인물들의 모습을 전

통적인 유화기법으로 그려내는 김주희 

작가를 비롯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재 

모습과 시위현장을 생생히 담아낸 Arin 
Yoon과 최항영, 흰 소복차림 여성의 중

첩된 이미지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뭉클

한 감정을 자아내는 이정은 작가의 사진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다. 또한 전통 천 

소재로 저고리와 보자기 형태를 기워내 

혼합매체와 설치작업을 한 서원주 작가

와 마치 그녀들이 미처 입어보지 못한 꿈

의 웨딩드레스를 너덜너덜한 재질의 흰

색 거즈로 의상을 제작한 문남원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전시를 보고 나오는 길, 2010 광주비엔

날레 눈(Noon)예술상 부문을 수상하고 

최근 뉴욕 뉴뮤지엄에서 개인전을 가진 

개념 미술가 구스타브 메츠거(Gustav 
Metzger)가 불현듯 떠올랐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독일에서 출생한 그는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

생활을 하며 유대인 학살과 전쟁의 참상

을 기록, 고발하는 작품들을 제작해 왔

다. 전쟁이 종료된지 반세기가 훌쩍 지

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통

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역사의 뼈

아픈 기억과 충고를 전달한다. 비단 이러

한 개인의 작품활동뿐 아니라 크고 작은 

홀로코스트 뮤지엄과 기관들이 전쟁 당

시를 재현하고, 나치 치하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이들을 기리고 추모한다. 독일

의 수도 베를린 역시 유대인 박물관을 건

립하여 그들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

성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겪은 일제 식민시대의 위안부 등 

가슴 아픈 사건들과 일본의 현재의 대응

방식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가치와 진상

에 대한 이해는 세계시민의 의무처럼 당

연시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 우리 이전 세대가 겪었던 위안부 사

건과 아픔에 대해 다소 무관심했었다는 

사실에 새삼 얼굴이 붉어진다. 또한 같

은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

고 왜 일제 치하의 것들은 대부분 수면 

아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도의적 차원에서만 무

마하려는 일본 당국의 태도를 배제할 수

는 없지만, 광복 이후 곧바로 일어났던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기억들을 주변 

언저리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시대적 상

황들, 우리 젊은 세대의 무지와 무관심에

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라는 양식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구스타

브 같이 평생토록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

는 국제적인 작가와 이를 전문적으로 전

시하는 뮤지엄이 일본은 고사하고 국내

에도 부재한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이유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하

나는 주요 작가인 Steve Cavallo였는데, 

왜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오랜 기간 동

안 위안부 사건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

온 것일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이 먼저 들

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뉴저지 팰리

사이드 팍에 세워진 종군위안부 기념비

를 직접 디자인하였고, 그 밖에도 수많은 

전시들을 선보이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한국 출신의 작

가들이 수면 아래 묻혀진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단순히 이러한 작품들이 

개인의 표현 양식을 넘어 역사적 사료나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본 전시에 참

여한 작가들 역시 그러한 의의를 품고 예

술가로서의 사회적 참여 일환으로 작품

제작에 임했으리라 사료된다. 덧붙이자

면, 해외 유수의 비엔날레 등의 미술행사

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의 공

통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역사의 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생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작업

하는 구스타브가 광주비엔날레에서 예

술상을 수상하였듯 대한민국 출신의 작

가들이 우리 사회와 역사의 문제에 대한 

작품으로 세계에서 주목 받고, 나아가 위

안부 문제 역시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

<Come from the Shadows: Comfort Women> 

개인의 표현양식을 넘어 역사적 사료로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8월 25일

<Come from the Shadows : Comfort Women> exhibition at Kupferberg Holocaust Center (August 15 - September 29, 2011) 
스티브 카발로(Steve Cavallo), There But Fo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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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8월 15일, 한인유권자 센터

(KAVC)는 광복 66주년을 기

념하며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

리지 내에 있는 뉴욕 홀로코스트 센터

(Kupferberg Holocaust Center)에서 일

본군위안부 추모 전시 <Come from the 
Shadows>를 열었다. 이 전시는 인류에

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줬던 2차 세계대

전 당시 유럽 홀로코스트와 일본 위안부

로 인한 아픔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다

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하

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리셉션에는 뉴욕시의 주요 인사인 

피터 구 뉴욕 시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

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

주 하원의원, 덴 할로렌 뉴욕 시의원, 로

리 렝크맨 뉴욕주 하원의원이 참여하였

으며, 일본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을 

뉘우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전시는 일본군위안부 고발에 앞장

서 온 화가 스티브 카발로(Steve Cavallo)
가 동료 한국화가 6명(Arin Yoon, 김주

희, 문남원, 서원주, 안신영, 이정은)과 

함께 진행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스

티브 카발로는 1991년부터 일본군위안

부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08

년에는 서울의 위안부 쉼터에 찾아가 할

머니들과 생활하고 일본대사관 앞 시위

에도 참가하는 등의 애정을 보이며 이번 

전시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그는 홀로코

스트 희생자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은 동시대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의 피해

자라며 이번 전시회가 미국 사회에 일본

군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고 일본이 아직

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

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들 속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혹했던 현실이 풍

부한 색감의 수채화로 풀어지며 그 당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연약한 여인

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해내고 있다.

안신영 작가는 촛불을 모티브로 한 작품 

<Lighting 1, 2>라는 작품에서 불을 붙이

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꺼져버

리고 마는 촛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

화상을 비유하고 있다. 생존해 계신 일

본군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얼마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안작가는 <Echos>라는 작품에

서 다음 세대에도 절대 잊혀지지 말아야 

할 일본 위안부에 관한 역사를 알려야 한

다는 취지에서 현재에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스마트 폰에 관련 사진을 담아 

앞으로 무엇이 유행할지 모르는 다음 세

대에 현재는 이러한 스마트 폰이 유행했

고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

억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안작가는 이외에도 중동 민주화 운동과 

지구 온난화, 평화를 외치면서도 왜 전쟁

이 계속 있는지 등 세계적인 이슈들에 관

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

리의 역사적인 사건들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패션디자이너인 문남원 작가는 이번 전

시를 하기 전부터 스티브 카발로와 일본 

위안부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가끔씩 

그의 작업에 모델도 하면서 미국인이 이

런 사건에 관심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

었다고 한다. 그래서 문작가는 이번 전시

에도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고 주로 작업

하고 있는 의류와 접목시켜 평소 많이 사

용해 온 거즈를 이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하얀 거즈는 위

안부 할머니의 이미지와도 상통하는 부

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에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꿈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 누이의 꿈(One of 
Her Dream)>이란 제목으로 작품을 만

들게 되었다”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문

작가는 “우리의 누이 혹은 가까운 친구

였을 수 있는 위안부할머니들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고되고 아픈 시간들을 겪으

셨지만 그분들의 어린시절 아름다운 꿈

들을 작품에 표현하는 데 뿌듯함을 느꼈

다”라며 작품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Arin Yoon, 이정은 작가의 사

진작품과 전통 천을 이용한 서원주 작가

의 작품, 김주희 작가의 유화 등 다채로

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

들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쓰라린 고

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침범당한 인권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

지 않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극복되

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 전시는 9월 29

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19
17년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미술역사의 흐름을 크게 뒤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앙

데팡당>이라는 전시에 나타난 남성용 소

변기, <샘 Fontaine> (마르셀 뒤샹作)의 

출품이 바로 그것이다. 기성제품이 예술

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큰 논란과 충

격을 몰고 온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뿌리

내리게 하고, 현대미술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지난 약 100여 년을 통틀어 가장 

센세이셔널한 미술계의 신화로서 존재

하고 있다. 뒤샹 이후 현대미술은 여전

히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심미

적 기준에서 예술을 해석해야 하는지, 다

양한 해석의 층위에서 적절한 이론의 틀

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뒤섞인 

거대한 블랙홀로서, 예술가들에게 끊임

없이 큰 도전이 되어 왔으리라 믿는다. 

특히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

대에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술이란 무엇

인가’에 있어 크고 작은 실험들은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뉴욕한국문화

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Re-
vealing the Ordinary> (손지영, 성유삼, 

Liz Sweibel 참여) 전시는 이러한 흐름을 

잇는 하나의 일례로서 일상과 예술 사이

의 차별화된 시각과 사유의 계기를 제공

하고 있다.

조명 시리즈로 이루어진 손지영(Ji Young 
Shon)의 작품들은 시각은 물론 촉각, 청

각 등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빛이라

는 물리적 현상을 느껴보기를 제안한다. 

<Pinch me! light> 작품은 팽팽한 천 재

질로 빛을 감싸 관객이 직접 꼬집고 당기

고 만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빛의 존재

를 물성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실

제 작품과 함께 보여지는 영상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하나의 유

기적인 내러티브를 생성해 낸다. <Crack 

me! light> 작품은 깨진 파편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의 물리적 요소들이 주위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며, 청각의 시각화와 빛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벽 모서리에 장착된 1/4 형태의 조명작

품은 단순하지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실용성과 형태적인 심미성을 함께 내재

한 작품이다. 작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빛’의 특성

을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의 인식 속

으로 끌어당긴다. 

성유삼(Yu Sam Sung)의 작품들은 말랑

말랑한 조각작품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는 견고한 일반 오브제의 형태를 띄고 있

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재질이 스

폰지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는데, 사물

의 기존 물성 변환을 통해 기능성을 박

탈하는 동시에 시각과 사고의 전환을 유

도한다. 스폰지라는 재질의 특성 때문일

까. 거대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사물들이 

그 형태의 압박대신 따스하고 폭신한 감

성으로 먼저 다가오는데, 그것이 관객들

로 하여금 작품에 친근감을 먼저 느끼게 

하는 이유로 보여진다. 관객들이 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제작에 소요되었을 시간

을 헤아리며 경탄에 빠지게 될 때, 작가

는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다다가 다음 질

문을 던진다. 기능성이 사라진 이 물체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비단 일상의 

사물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위치한 고유

한 가치들의 기능과 본질에 대하여 새삼 

숙고하고 있는지를. 

Liz Sweibel의 작품들은 말 그대로 ‘ordi-
nary’한 관점을 제시한다. ‘일상’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느낌들이 그녀의 작품 곳곳에 녹아있다. 

작은 것, 미미한 것, 평범한 것, 지나치기 

쉬운 것,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

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누

구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욱 가치를 

발하는 그녀의 작품들은 마치 미시 세계

를 탐험하듯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꼼꼼

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직접 평면 공

간의 인테리어를 한 작은 콜라쥬 작업들

은 혀를 내두를 만큼 세심한 손길이 돋보

이는 작품들이다. 하얀 벽면에 설치된 철

사 작업과 작은 천 조각, 유선지에 꿰매

진 실 작업 역시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

을 발견해내는 그녀의 작품철학을 가늠

케 한다. 바닥에 설치된 <What We Do 
to Each Other>작품은 마치 한 무리의 

군집처럼 보여지는데, 서로 마주하고 있

는 작은 오브제들이 인간의 상호 관계성

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뜻한 메시지와 아

기자기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세 작가들의 조형언어와 표현의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사물의 고유성과 일상

의 물질들에 대한 접근법, 공유하고 있

는 메시지는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보

여진다. 예술가의 관점으로 포착한 작고 

미세한 틈새의 것들을 끄집어 내어 그것

을 전환시키고, 드러내는 행위들을 통해 

일상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본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의도가 아닐까. 전시에 

참여한 성유삼 작가는 관객들에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기 보다는 당연하

게 받아들이는 문제들의 본질에 대하여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과 예

술의 경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들의 작

품활동을 미루어 볼 때, 앞서 언급한 거

창한 질문 – 예술이란 무엇인가 – 에 대

한 답은 사실 전혀 어렵거나 거창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작지만 가치 있는 것,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주변의 것들에 잠

시 시선을 멈추고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

움을 찾고자 노력할 때, 일상 속에서 홀

연히 나타나는 예술의 형체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Come from the Shadows> 

뉴욕 홀로코스트 센터 
일본군위안부 추모 전시

글/사진 · 정재경 
2011년 8월 31일

<Revealing the Ordinary> 

일상에 숨겨진 보물찾기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9월 18일

스티브 카발로(Steve Cavallo) 위 사진: 

 Liz Sweibel, What We Do to Each Other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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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트럴 파크의 초가을 냄새가 불

어오기 시작하는 토요일 오전, 

조용한 어퍼이스트 사이드로 

발걸음을 향했다. 70가에 위치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에서 열리는 최우람

(U-Ram Choe)의 살아있는 기계생명체 

Custos Cavum과 조우하기 위해서이다. 

몇 년 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직접 작품

을 보고 느꼈던 감동 덕분인지 이번 전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대가 사뭇 남달

랐다. 더구나 전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현대미술 워크숍에서 작가와 큐

레이터의 작업제작 배경과 전시진행 과

정까지 들은 터라 이 새로운 생명체를 한

시라도 빨리 눈으로 확인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았다. 전시가 열리는 아시아 소사

이어티(Asia Society)는 세계 최대 규모

의 아시아 문화 비영리재단으로 다양한 

컬렉션과 전시, 교육 및 이벤트로 아시

아에 관심 있는 뉴요커들의 문화예술교

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

인전을 갖는다는 것은 아시아 현대미술

의 대표로서 뉴욕을 방문하는 수많은 예

술애호가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고, 세

계적인 작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평소 동경해 오

던 작가가 이러한 순간에 있음을 직접 목

격하는 즐거움이란!

전시장 입구에 당도하자 윈도우 갤러리

에 설치된 <Unicus-Cavum ad initium>
이 유유자적하게 날갯짓하며 그의 작품

세계로 들어오기를 권하고 있다. 마치 

휴식을 취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이 생명체를 보니 거대한 도심 숲에 숨

어사는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한 느낌이

다. 3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으로 올라가

면 <Custos Cavum>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처음 보는 이 신비한 생명체가 

금방이라도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

을까 하는 상상 속 두려움에 잠시 유리문 

밖을 서성인다. 전시장 밖에 설치된 스크

린에서는 <Custos Cavum>의 드로잉과 

유닛 및 구조 디자인, 이전 작품 이미지 

자료들이 연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익

히 알려진 긴 제작 소요시간, 전문 기술

자들과의 협업과정, 매뉴얼 작업, 작품에 

진정한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생명체의 

신화적 스토리 부여, 레퍼런스 등 최우람 

작가의 작업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작가의 작업과정과 포트폴리

오가 아닌 생물학과 기계공학 연구자료

가 뒤섞인 것 같아 새로운 재미를 준다.

Custos Cavum은 “Guardian of the 
Hole”의 라틴어이다. 마치 바다표범처

럼 생긴 이 생명체는 먼 옛날 작은 구멍

들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세계에서 그 

구멍들이 닫히지 않도록 이빨로 갉아내

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점차 시

간이 흘러 그 힘을 잃고 죽어갔으며 마

침내 그들이 멸종하였을 때 두 개의 세

계는 닫혀버리고 분리되어 사람들의 기

억에서 지워졌다고 한다. 작가는 자신이 

Custos Cavum의 포자인 Unicuses를 발

견했으며, 이것이 자라면 언젠가 그 세계

를 여는 구멍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가

상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 마치 자연

사 박물관에 전시된 거대한 화석처럼 보

이는 이 생명체는 심장 박동하듯 호흡하

며 촉수들을 곧추어 연속적으로 움직이

고 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촉수들은 마

치 느릿느릿 춤추는 듯한 연상을 불러일

으키는데, 그가 선택했다는 ‘춤추는 시바

신’ (In Focus 전시는 재단이 소유한 록

펠러 3세 부부 컬렉션에서 현대미술 작

가가 1개의 작품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하는 형식의 시

리즈 전시이다.)의 형태 및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가늠케 한다.

큐레이터 Miwako Tezuka와 최우람 작

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탄생과 죽음, 삶의 순환, 우

주의 역사,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표현하

고 싶었다고 한다. 평소 관람객들의 반

응을 유심히 살핀다는 그는 관객들이 자

신의 작품을 볼 때 마치 종교적인 상징물

을 대할 때처럼 감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 보다 완벽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

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화적 서사구조

를 함께 만들어 낸다고 한다. 작가는 고

대 신화가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메타포인지, 그가 만든 

가상의 신화 역시 현실과 영적 세계를 잇

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했다. 작품을 제작하며 시작된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지구 생태계와 인

류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

는 믿음은 그의 작품과 스토리에 함께 녹

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

다. 전날 이루어진 워크숍에서 그는 자신

이 하는 작업들이 본인도 정확하게 인식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는 

정신적인 세계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

다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Miwako Tezuka 

박사는 <In Focus> 전시가 아시아를 백

그라운드로 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고

대와 현대를 잇는 새로운 창작물을 표현

하고 선보이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그녀

는 한국의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 특히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강한 장점에 대

해 받은 인상과 최우람 작가의 작품세계

에 대해 감탄을 마지 않았다. 본 전시를 

통해 많은 관객들이 최우람 작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그의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와의 인터뷰

를 마치고, 마치 춤을 추며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Custos Cavum>과 작별

하기가 못내 아쉬워 전시장을 한 바퀴 더 

돌며 조명 불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움

직임을 경이로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

았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발명된 기계의 

역사와 언젠가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라던 과거의 우려들을 뒤로 한 채 인

간의 기계 창조물이 이렇게 감동과 아름

다움을 줄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만끽, 작가가 추구하

는 환경과 예술 안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

께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U-Ram Choe: In Focus> 

최우람 뉴욕 개인전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9월 27일

삶의 순환, 우주와 환경, 그리고 예술을 함께 기계에 담다.

최우람, Custos Cavu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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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토요일 저녁, 브루클린 Bergen 
스트리트 한 건물 앞에 수백명의 사람들

이 몰려들었다. <The Invisible Dog Art 
Center> (51 Bergen St., Brooklyn, NY)
에서 한 예술가의 전시 개막쇼가 열렸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을 들어서자마자 수

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 한눈에 크게 확

대되어 들어온다. 장발에 가까운 곱슬머

리와 안경, 검은색 재킷에 진, 스니커즈

를 매치한 이 사람, 60대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젊은 기운과 강력한 카리

스마를 내뿜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변종곤(Chong gon Byun) 작가이다.  

뉴욕에서 성공한 한인 예술가로 손꼽히

는 변종곤 작가는 한국 대구 출신으로 30

년 전 시대적 상황의 이유로 도미한 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뉴욕현대미술계의 산 증인이다. 브루클

린에 위치한 변 작가의 스튜디오는 수많

은 예술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독특한 작품과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

문이다. 그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

은 각종 진기한 오브제들, 그것들을 결합

시켜 새롭게 재 탄생시킨 작품들이 잠시 

그의 스튜디오를 떠나 <A Layer of the  
#1L> (September 17 – November 6) 전
시로 옮겨왔다. 마치 자식처럼 매일 닦

아주고 말을 걸고 애정을 쏟아내는 덕분

인지 그의 작품들은 저마다 강력한 아우

라를 내뿜으며 작가의 지난 삶의 역사와 

철학을 대변해 준다. 이 전시에서 변종곤 

작가를 직접 만나 지난 30년간의 작품세

계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그

의 향후 계획들을 들어보았다. 

<A Layer of the #1L> 

뉴욕 작가인생 30년, 변종곤 개인전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0월 6일

억압당한 자유의지를 고스란히 표

현한 시대의 반항아

19
81년 9월에 미국에 왔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전시가 

딱 30주년에 맞춰서 열렸네. 

한국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죠. 대학을 다

니던 당시 군부독재 시대에 억압된 자유

와 부재했던 문화적 마인드 속에서 작가

가 어떤 가치로서 존재를 발휘해야 할 것

인가가 큰 고민이었어요. 당시 작가가 

되려면 국전이 하나의 관문이었는데, 사

실주의와 민족주의 작품들이 주를 이뤘

죠. 세계미술흐름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었고. 당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지. 정부에서 두

발과 옷차림의 자유를 제한했었고. 졸업 

후 고향에 내려가 대건고 라는 가톨릭 고

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했는데, 다행히 

나의 그런 성향들을 학교에서 많이 인정

을 해줬어요.

당시 대구에 미군기지 비행장이 있었는

데 나는 그게 참 관심이 가더라고.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서구적인 것, 우

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광

경이었어요. 당시 혼혈아 문제도 심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 시킨 후 

그 스산하고 충격적인 풍경들을 몇 개의 

사진기에 담으면서 이걸 그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매우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그

렸어요. 당시 추상이 유행이었는데, 나

는 그게 본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 아니라 조형 상의 유희처럼 보여서 별

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렇게 그린 그

림으로 1회 동아일보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거예요. 국전에 대항하는 첫 민전 이

었죠. 상금도 국전의 2배나 되었고. 심사

위원들도 외국에서 온 평론가, 미술 전문

가들로 구성되었었죠. 이 공모전에서 수

상한 후 신문 1면에 나고 하니까 하루 아

침에 스타가 되었는데, 반미감정을 표현

한 작품들이니 이북방송에서는 내 이름

을 거론하며 영웅이라 칭하기도 하고, 젊

은 작가들에게는 거의 우상이었다고 하

더라고. 당시 언더우드 타자기를 크게 확

대해서 그리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 의식

도 표현했었어요. 하지만 정부 압력이 계

속되었죠. 결국 동아일보 백지 사건 이후

로 신문사가 존폐위기에 처하면서 더 이

상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기 힘들었어요. 

주변의 권유로 물감이랑 옷가지, 암달러

상에게서 빌린 달러 몇 푼 가지고 뉴욕으

로 오게 된 거죠.

거칠고 외로운 미국생활에 행복을 

가져다 준 오브제들

한국에서 반미감정을 드러내는 작품들

을 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오

게 된 이유는, 파리나 유럽은 너무 아름

다워서 내가 작가로서 뭔가를 표현하기

에는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당

시 미국은 팝이 유행하고 있었고, 경쟁

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내 체질상 

잘 맞는 것 같았죠. 한국 문화의 전달자

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

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특히 예술가로

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죠. 할렘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공간을 얻

었어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동네에

서 이웃이 되기 위해 나만의 독특한 캐릭

터를 구축해야만 했죠. 군복 집에서 산 2

차 대전 군복과 24시간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니까 흑인들이 호기심에 먼저 다가

오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적응해 나갔

죠. 하지만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너무 

가난했었고. 

드라이버 하나 손에 들고 길을 돌아다니

며 버려진 물건들, 기계들을 뜯어 부품

들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인간이 만든지

라 인간을 닮았더라고. 그것들을 서로 붙

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외로우니까 

얘네들과 이야기하고. 얘들도 인간의 손

때와 사랑을 받다가 버려졌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이 잡동사니들로 인해 

행복해졌어요. 버려진 오브제들을 만져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을 주더라고. 그렇게 새로운 생

명을 만들고 조화를 이루고 메시지를 전

달하는 믹스미디어 작업을 30년을 하게 

된 거죠. 모두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예

요. 산업혁명이 인간의 편리를 가져다 줬

지만 그로 인해 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전

쟁을 일으킨 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이

죠. 다다이즘의 뒤샹이 레디메이드 작업

을 했듯, 나 같은 경우 당시 후진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미국이 마치 신세계 같았

어요. 특히 기계들. 이것들이 계속 나오

는 이상 인간과 물질문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절대 끝날 수 없기에 내가 평생

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변종곤이 말하는 ‘예술가’라는 

직업

어제 대통령 만찬에 갔어요. 오늘 입은 

것처럼 스니커즈에 셔츠 차림으로 갔는

데, 정장을 안 입었으니 사람들이 당황하

더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본분이라

고 생각해요. 작품 팔리면 여행가고 그렇

게 전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안 가본 곳이 

없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언젠가 그 경험들이 내 작품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여행에 투자해요. 물

건들도 많이 구매하고. 책 또한 많이 사

요. 아무리 비싼 책이라 하더라도. 거기

서 배우는 것은 그 값의 수십 배 역할을 

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

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화도 나게 되고. 

작가라면 이런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스란히 작품

과 나 자신에 시간을 투자해야죠. 격일

로 운동을 다니고 3개월에 한번씩 의사

를 만나는데, 30대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가 작품으로 가게 되는 거죠. 

“

날카로운 유머가 깃든 각종 오브제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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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계의 신화, 광고천재, 국제 

공모전 최다 수상자 등 수많은 

타이틀을 가진 광고인 이제석, 

그의 전시가 현재 뉴욕 Korea Society에

서 열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뉴욕과 한

국을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왕성한 활동

을 선보여 온 이제석 디자이너는 깐느, 

뉴욕 원쇼, 클리오 어워드, 뉴욕 ADC, 

레드닷 등 한해 동안만 무려 30여 개의 

유명 공모전을 휩쓸며 국내 광고계는 물

론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다. 

한국에서 문제아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지방대를 졸업하고 동네 간판장이에서 

시작한 그의 커리어는 대구 국밥 집에서 

당한 굴욕을 기점으로 지구 반대편 뉴욕

으로 건너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 광

고인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말 그대로 

인생역전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공모전

은 하나의 기폭제였을 뿐 그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은 오히려 공모전이나 상업광

고계에서의 인정받은 후 선회한 공익광

고 시리즈 제작이었다.  

환경보호, 기아문제, 장애인, 노숙자, 평

화, 반전 포스터 등을 제작하면서 사회문

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제석

은 비영리 재단 및 NGO, 시민단체들을 

위해 무료 혹은 저 예산으로 광고를 만들

어 주기 시작한다. 그가 공익광고에 집중

하게 된 이유는 디자이너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직접 실현함을 물론 일반 상업

광고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건들을 최대

한 배제하고 그의 모토인 ‘단순하지만 쉽

고 재미있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배경과 좌중을 휘어

잡는 카리스마, 무엇보다 원칙을 고수하

는 작품 스타일로 다수의 팬을 거느리기

도 한 그는 이후 소셜 디자이너라는 직함

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러브콜을 

받아 공공성을 위한 광고나 프로젝트들

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UN에

서 주최된 컨퍼런스에서 소셜 캠페인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한 이제석은 2010

년 여름 미국으로 돌아와 현재 예일대학

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그만의 디자

인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

간을 보내고 있다. 

2011년 9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달

간 열리는 <Social Graphics: The Art of 
Jeski>는 이제석의 공익광고 시리즈 대표

작들과 관련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 영상

을 상영하는 전시이다. 그의 자서전 <광

고천재 이제석>의 표지로도 쓰였던 ‘대
기오염으로 한해 6만 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와 ‘이 물통 하나

면 온 마을이 일년간 마실 수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그의 대표작 이미지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굴뚝과 물통에서 아

이디어를 얻어 한쪽 벽면에 각각 권총과 

기아 이미지를 합성했다. 수많은 광고제

에서 수상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이라크

전쟁반대포스터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역
시 전봇대 혹은 기둥에 포스터를 설치함

으로써 시각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거

두며 호평을 받았다. ‘담배를 많이 피울

수록 생일 초는 줄어듭니다.’(미국결핵

협회), ‘오늘밤 누군가는 이 신문을 이불

로 써야 합니다.’(한국적십자사) 등 건강

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그대

로 카피로 활용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

어를 접목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고

개를 저절로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작품들

이 바로 이제석의 광고 스타일이다.  

전시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들은 

그의 광고철학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

이 된다. ‘시각이미지는 만국 공용어’라
는 믿음 하에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은 과

감히 없애고 간결하게 포인트만 전달하

기까지, 그의 작품들은 쉬워 보이지만 결

코 쉽게 탄생한 것들이 아니다. 만족스러

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

하고 생각하는 도전정신과 열 단계 앞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추진력에 혀를 내두

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비영

리재단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들 역

시 영상으로 함께 선보여지고 있다. 공

정거래무역제품 ‘초콜릿’과 대기오염 자

동차 퍼포먼스, 노숙자 투명인간 조형물, 

광화문 이순신 동상 공사 가림 막 등 광

고 뿐 아니라 마케팅, 퍼포먼스, 조형 설

치, 공공미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제석은 사회와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

류까지 아우르며 디자인과 시각예술의 

반경을 넓혀 왔다. 왕성한 활동을 펼쳤

던 20대를 뒤로하며 30대에 접어든 그가 

앞으로 어떤 도전을 향해 달릴지 전시를 

보는 내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

<Social Graphics: The Art of Jeski> 

‘단순하게, 쉽게, 즐겁게’ 사회를 바꾸는 
디자이너, 이제석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1월 4일

몇 년 전 미술시장이 폭락한적 있죠. 당

시 한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데, 작품 가격을 3배로 올려버렸거든. 나

는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데 주변 여건 때문에 작품 가격을 내려버

릴 이유도 없었고, 작가의 가치는 물론이

거니와 그 이전에 내 작품을 구매한 컬

렉터들의 작품가격을 보호해줄 수가 없

거든. 화랑과 실랑이하며 전시를 취소하

겠다고 하려다가 결국 하게 되었는데 1

점 팔았죠. 예술가가 무엇인가요? 저는 

시대적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해요. 수도자나 종교인처럼. 작업과정 

자체가 정신노동이잖아. 정신세계를 향

유하는 건데 가난한 것이 당연하지. 이

번 전시 오프닝 때 한 관람객이 한쪽 벽

면에 있는 작품 모두 구매하고 싶다고 했

는데 거절했어요. 그렇게는 작품을 팔고 

싶지 않았거든. 디렉터의 권유로 오늘 다

시 만나보기로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뉴욕생활 30주년과 이 전시를 

전후로 맞이한 인생의 변화들

작품들을 보면 종교적인 오브제들이 많

이 있죠?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저를 키

우셨는데, 교회도 가시고, 절도 가시고, 

길을 지나다니다 큰 나무나 돌이 있으면 

절하시고, 다 제가 잘되게 해달라고. 근

데 그때는 그게 공포였어요.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있고, 절에

는 사천왕이나 지옥도를 보면서 악몽에 

시달렸죠. 종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

었어요. 종교가 세계의 양심이 되어야 한

다고 믿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폭력 앞에

서 침묵하고 서로 편가르기 하는 모습에 

종교의 위선을 느꼈고 그걸 비판했었어

요. 그러다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존재

자의 힘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교회를 나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

이 개인적으로는 작품세계의 변화를 가

져오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앞

으로 세계 기아 아동들을 결연하여 후원

하거나 봉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자

하려고 해요. 

와이프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다 줬죠. 젊은 세대의 작품들을 소개시

켜주고, 그들과 직접 교류하고 있는 것

을 느껴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이야기

해줬는데, 뉴욕타임즈에 지난 30년간 14

번 기사가 났다고 하네요.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되었겠죠? 모교인 중앙대학교에

서. 작업 성향은 아마 지금이랑 크게 다

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오프

닝 날 아침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지금까지 영주권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국위 선양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제가 평생의 반을 살아온 뉴욕이라는 이 

도시는 미국도 아니고 다른 제 3세계예

요. 매우 특수한 세계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준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은 것들

을 되돌려주고 봉사하려는 계획들을 가

지고 있어요.

뉴요커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익히 알려진 작가의 유명세와 인상에서 

풍겨져 나오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변종

곤 작가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를 궁금해하며 머리 속에

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밖에 없

었다. 그와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은 마치 

한 예술가의 작가론 강의를 들은 기분이

었다. 그가 가진 예술가로서의 재능, 치

열하고 고단했던 뉴욕에서의 경험들, 여

행, 책, 오브제들, 수많은 예술인들과의 

교류들이 모두 혼합되어 시대를 바라보

는 깊은 혜안과 작가로서의 견고한 철학

을 완성했으리라. 그의 작품들은 혀를 내

두를 만큼 번뜩이는 유머와 그 속에 사회

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들이 함께 

녹아 그야말로 통쾌한 한방을 이끌어낸

다. 유머와 비판적 시각을 함께 즐기는 

뉴요커들이 어찌 그의 작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1981년 9월 뉴욕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20주년에 일어났던 2001년 9·11 테러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굉장히 큰 아픔을 느

꼈으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제

작한 작품도 있다.), 30주년에 취득한 미

국 시민권과 이번 개인전에 이르기까지 9

월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달일 것이다. 

이번 전시를 전후로 새로운 인생의 변화

들을 맞이한 변종곤 작가에게 또 어떤 큰 

기회들이 몰려올까? 아마 40주년, 혹은 

50주년에는 그의 작품들로 가득 찬 변종

곤 뮤지엄이 뉴욕에 설립되지는 않을까? 

뉴욕에서 성공한 작가의 교본으로서, 예

술가로서의 열정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

며 한인 후배 작가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

어주는 변종곤 작가에게 무한한 존경심

을 표하며, 그의 귀추를 주목해 본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는 변종곤 작가

Poster Work, There Is Enough Water in Here To Last An Entire Village For A Whol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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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시 업무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했을 

그에게 늦은 새벽 전화 인터뷰는 피곤했

을 법도 했건만, 이번 전시를 비롯해 현

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들과 방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역시 이제

석!’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듣기 시

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는 그의 화법 특

징은 적재적소에 풍부한 비유법을 곁들

여가며 마치 그림 그리듯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어디로 보나 딱 그림쟁이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싶다. 공모전 신

화 스토리 이후 2~3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남들이 10년 혹은 평생 걸릴 엄청난 활동

량을 소화해 내는 이제석 디자이너를 보

면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한편 과연 나

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나 스스로를 뒤

돌아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비단 본인

뿐 아니라 그를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

는 이제 한국에서 시대적 아이콘이자 젊

은 세대에게 좋은 사회적 귀감으로 자리

매김했다. 인생 스토리도 한몫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한 원칙을 고수하

며 지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열정 때문일 

것이다. 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구

상 중인 계획을 하루빨리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 본다.

소셜 디자이너 이제석,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빛을 쏘고 싶다”

한
국 현대미술의 대표주자, 서도

호 작가의 개인전이 뉴욕 첼시

에 위치한 리만 머핀 갤러리

(Lehmann Maupin Gallery, 540 West 
26th Street)에서 9월 8일부터 10월 22

일까지 열렸다. 리만 머핀의 전속작가

인 그의 5번째 개인전 <Home Within 
Home>은 지난 몇 년간 서도호 작가가 

메인 테마로 작업하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재현하여 문화적 전치 상황과 정

체성의 충돌, 공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시이다.

아버지 서세옥 작가가 지은 19세기 스타

일의 성북동 한옥에서 유년시절을 보냈

다는 서도호 작가는 미국 유학을 기점으

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머물렀던 수많

은 ‘공간’들에 개인의 경험과 기억들을 

중첩시킨다. ‘만약 태풍이 불어와 한국

의 집과 그가 미국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이라는 가상의 설정 하에 1991년 RISD 
유학을 위해 미국에 왔을 때 머물렀던 타

운하우스와 어린 시절의 한옥 집을 결합

시켰다. 치밀한 계산에 의해 제작되었을 

<Do Ho Suh : Home Within Home> 

서도호의 ‘별’ 뉴욕에 출현하다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1월 4일

”

“국내에서는 그간 <이제석 광고 연구소>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해

외에서는 <글로벌 소셜 캠페인>이라는 

명칭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

요. 공익광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

여주기 위해서 지난 작품들 중 NGO 대

상으로 만들었던 우수 작품들만 선별해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작품들은 광고 특성상 길거리나 공중파

매체에서 주로 선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갤

러리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친다면 이번 

전시가 뉴욕에서의 첫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뉴욕은 저에게 특별한 곳

이예요. 저의 데뷔장소이기도 하고, 초

기에는 주로 공간을 이용한 작품들을 했

기 때문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

곳을 돌아 다니기도 했죠.

저는 광고로 데뷔를 했고, 광고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본업은 디자

인이거든요. 상업적 작품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

락에서 비즈니스 구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제품이나 대상의 탄생부터 이

름, 의미, 이미지 등 모든 것을 부여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탄생시키는 것에 관심

이 많아요. 국내 브랜드의 취약점이 이 

모든 것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죠. 광

고 의뢰를 받을 때 영혼이 없는 제품, 무

생물체에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때로

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현재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비주

얼 프랙티싱을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내에는 커

리큘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

로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상

당부분 맞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고 있

어요. 내년 졸업하고 귀국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

중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실제 이 연구가 실현된다면 유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새로운 작업장

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로 30살이 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

었죠. 최근 결혼도 했고, 조직도 운영하

고 있는 기업인이기도 하고, 그 밖에 여

러 자문 및 직책들을 맡고 있어요. 학생

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무엇보다 학업

에 집중하고 있는데, 매일 연구성과 보

고하고 전문가 피드백 받느라 많이 바쁘

죠. 내년부터는 이 연구들을 실제 적용

하고 현실화하려는 계획이예요. 한편 여

러 딜레마들이 있죠. 상업과 공익 사이에

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하

죠. 하지만 평생 ‘쟁이’로 살다가 죽겠다

는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살다 보

면 유혹과 시련도 많아서 작업을 놓게 되

고 부귀나 명예, 돈을 따라 가게 되는 경

우도 많습니다. 저는 제 의지를 위해 밸

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흡족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

자면, 그간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들과 많

이 일을 해왔는데 전혀 바뀔 것 같지 않

은 이들을 제가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어

요.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여

요.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죠. 경직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유연

성 있게 바꿔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사실 뉴욕에 유학을 오

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도 

컸고, 와서도 무조건 위만 보았어요. 큰 

회사나 많은 예산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

죠. 요즘은 생각의 변화가 많아요. 이미 

성장한 곳이 아니라 작지만 가능성이 있

는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고 싶어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 전문가들 책을 보면 투자 

원칙이 간단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

게 팔자’예요. 가치를 보는 안목을 키워

야 하는 거죠.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 마치 꽃 봉우리나 

새싹이 돋기 직전의 느껴지는 생명의 원

동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펼

쳐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욕심 

이예요. 거기에 제가 가진 기량을 펼치고 

싶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일하면서 도

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들에게 능력을 

쓰고 싶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빛

을 쏘고 싶습니다.

Fallen Star 1/5, 2009 
Do Ho Suh : Home Within Home exhibition at Lehmann Maupin Gallery in Chelsea (September 8 – October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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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들은 크게 2가지의 다른 결합 방

식으로 보여지며, 도면 양식을 응용한 드

로잉과 패브릭으로 제작된 오브제 모형

들까지 더해져 마치 건축 전시를 방불케 

한다. (서도호 작가는 건축가 동생과 함

께 2010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하

기도 하였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바

탕으로 구조와 디테일, 다양한 재료 활용

기법, 한국적인 감성과 개인적인 이야기 

등 모든 것을 너무나 감각적으로 풀어내

기 때문일까. 그의 작품들은 처음 조우

하는 순간 탄성이 먼저 터져 나오게 하는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리만 머핀 갤러리 입구를 들어서면 

<Fallen Star 1/5>을 먼저 만나게 된다. 

집 형태의 겉모습에서 내부 구조를 살펴

보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떼는 순간 “앗!” 

하는 외마디 외침이 절로 흘러나온다. 비

단 나뿐인가 싶어 작품을 관람하는 척하

며 들어오는 이들을 살피니 열이면 열 모

두 똑같은 반응이다. 혀를 내두르는 사람

부터 놀랍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 작

품이 너무 좋다고 신나 들떠있는 이, 눈

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쳐다보는 

어린아이까지 모두들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빙글빙글 돌고 있다. 

실제 집 사이즈를 1/5로 축소해 제작한 

이 작품은 2009년 화제가 되었던 LA카

운티미술관(LACMA)의 <당신의 밝은 

미래: 한국미술 12인> 전시에 처음 선보

여 졌다. 집 내부 요소까지 그대로 축소

하여 마치 인형의 집처럼 꾸며진 <Fallen 
Star 1/5>은 서 작가의 작업실뿐 아니라 

이웃들의 공간까지 모두 세밀하게 재현

되었다. 노부부, 일반 커플, 20대 직장인 

아가씨, 유학생, 혹은 록음악을 사랑하

는 청년이 거주할 것 같은 공간들이 각 

주인의 성격과 개성에 맞춰 묘사되어 있

다. 남의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듯한 즐거

움을 만끽하며 작품의 좌에서 우로 이동

하다 보면 집의 상태가 뭔가 심상찮아 보

이는 것을 발견한다. 폭격을 맞은 듯 물

건들이 떨어지고 한쪽 벽면이 부서져 있

다. 반 바퀴를 돌고서야 우리에게 낯익

은 한옥 스타일의 집을 발견했다. 작가

의 옛날 집의 일부인가 보다 하고 한눈

에 예측이 된다.

<Fallen Star 1/5>은 작가가 집이라는 공

간을 통해 표현한 문화적 충돌의 현장이

다. 한옥 집에는 핑크 빛 리본에 하늘색

으로 제작된 천 조형물이 달려있다. 작

품 옆에 걸린 드로잉 작품으로 추측하건

대 집이 안전하게 착륙하게끔 의도해 제

작한 풍선 기구인 듯 하다. 작가의 선천

적인 정체성을 대변하는 한옥과 새로운 

변화의 거점 혹은 후천적 정체성을 나타

내는 미국의 타운하우스가 이 작품에서

는 융화되었기 보다는 서로 충돌하여 부

서진 형태로 보여진다. 드로잉 작품 역

시 각각 몬스터와 먹이처럼 표현되어 있

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

의 차이가 그에게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그의 세대는 유학 및 이민을 

통한 해외 거주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미디어를 통해 타 문화를 익히 받아들였

을 것이기에 과거 이주했던 그 전 세대의 

경험 및 충격과는 또 다를 것이다. 국제 

유목민이라는 명칭을 얻기 시작했던 그 

세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와 전치 상황에 대한 관

점들을 바탕으로 장소의 변화 지점에서 

그가 느꼈을 차이들에 대하여, 작품의 부

서진 파편들을 바라보며 추측해 본다.

한쪽 벽에 설치된 드로잉 작품들은 1974

년부터 현재까지 그가 지냈던 집의 도면

들이 모두 연결되고, 주소가 기입되어 있

다. 파란색 라인으로 그려진 건물 입체

도면은 마치 몸통, 붉은색 계단은 척추

처럼 보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

럼 보인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와 배

경을 함께 드러내는 이 작품들은 그의 삶

과 공간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다

른 한 쪽 벽면에는 <Specimen Series>들

이 걸려있다. ‘집’ 형태를 패브릭으로 만

들어 재현했던 이전 작품의 시리즈 신작

이다. 집의 구성요소 중 두꺼비집, 샤워

수도, 전기코드, 스위치, 통풍구, 변기와 

세면대 등이 실제 사이즈로 제작되어 액

자 혹은 아크릴 박스 안에 설치되어 있

다. 패브릭으로 집을 만들던 당시, 그는 

이동을 할 때마다 과거의 집과 그곳에 깃

든 추억들을 가지고 다니고 싶은 욕구로 

인해 가볍고 유동성이 쉬운 재료인 천을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른 한쪽 전시장에 들어서면 흑색 벽면 

공간에 밝게 빛나는 집 형태의 작품이 설

치되어 있다. 감광성 수지로 제작되어 조

명에 의해 밝게 빛나는 <Home Within 
Home>은 <Fallen Star 1/5>과 같은 맥

락에서 표현된 작품이다. 허나 보여지는 

방법은 전혀 반대인데, 이 작품에서는 미

국의 타운하우스 내부에 한옥 집이 꼭 들

어맞게 제작되어 하나의 구조물처럼 보

이게끔 한다. 약간의 컬러 차이를 주지 

않았다면, 내부의 한옥집을 쉽게 인식하

지 못할 정도이다. 고유의 정체성을 내재

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이 

이를 잘 보호하고 있음으로 인해 서로 다

른 두 성질 혹은 문화가 성공적으로 융화

되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승화된 것 같

다. 소재의 특성상 빛을 발하며 신비로움

까지 더해져 마치 이것이 그가 원하는 하

나의 이상적 공간 혹은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과거와 달

리 현대사회에는 많은 이들이 각각의 목

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특히 예술을 비

롯해 특정 목적 하에 전세계를 이동하는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

일 수 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적

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착이라는 본능이 

인간을 지배해 온 이상 지속적인 이동 과

정에서 남다른 성찰, 특정 무언가에 대한 

의문과 집착의 발생은 당연할 것이다. 서

도호 작가의 경우 ‘집’이라는 공간을 다

양한 방법으로 재현함으로써 그만의 욕

구를 해소하고, 개인의 역사나 인생 변화 

분기점들을 이를 통해 구별하는 자신만

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타 매

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공간과의 

관계성을 획득하기 위해 실측하는 작업

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한 행위 자

체가 자신의 현재와 위치를 가늠해보는 

간접 수단으로 보여진다.

몇 번을 가서 계속 볼 수 밖에 없었던 그

의 매력적인 작품들이 여전히 눈 앞에 아

른거린다. 이렇듯 새롭게 선보여지는 신

작마다 새로운 감동과 경탄을 맛볼 수 밖

에 없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배경을 

토대로 그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들 – 관계, 공간, 문화적 정체성, 전치상황 

등 – 이 동시대와 국제적 코드를 함께 획

득함은 물론, 보여지는 이미지의 시각적 

즐거움과 소재들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이 모든 요소들을 서도호라

는 개인의 거대한 틀 속에서 함께 녹여내

면서 한국적 정서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

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
11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한인 

작가들에 대한 뉴욕 미술계

의 관심이 남달랐다. 미술계

도 본격적으로 한류열풍을 타기 시작한 

것일까. 뉴욕의 내노라하는 미술기관들

이 연속적으로 전시를 유치한 것은 물론 

제법 굵직한 전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 뉴욕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런던의 상황은 어떨

까? 현재 뉴욕 아트&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Korean Eye>는 2009년 런

던 사치갤러리에서 처음 선보여지면서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킨 전시이다. 2012

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사치 갤러

리 전관에서 다시 열려 한국 미술계에 대

한 열기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예정이

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 볼 때, 

뉴욕한국문화원과 런던한국문화원이 각 

유망작가들을 선정해 상호 미술계에 선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NyLon: 

New York – London Exchange Exhibi-
tion>의 시너지 효과가 향후 어떠한 파장

을 일으킬지 큰 기대가 모아진다. 신진, 

홍범, 박제성, 신미경 4인 작가가 참여하

는 본 전시는 런던에서 10월 25일에 개막

하여 11월 26일에 종료되었으며, 뉴욕에

서는 11월 16일에 개최되어 12월 16일까

지 한달 간 진행되고 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한쪽 공간에서 신비

롭게 울려 퍼지는 오르골 사운드에 자연

스럽게 눈길이 따라간다. 어두운 공간에 

반짝거리는 물체들이 모빌처럼 매달려 

빠르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사방 벽면에

는 반사된 그림자들이 환상적인 움직임

을 연출해낸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

는 미디어 아티스트 홍범(Buhm Hong)
의 작품이다. 작품을 향해 한걸음씩 다

가갈수록 어릴 적 상상했던 신비한 동화

의 세계가 머리 속에 함께 연상된다. 파

이프를 연결하여 구조를 만들고 여러 재

미난 형태의 반사 유리물체들을 걸어 얼

핏 보기에도 어떤 상상의 내러티브를 갖

추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의 뉴

욕 아파트를 모티프로 개인의 기억 속 공

간을 재현했다는 <Hide & Seek II>는 작

가의 환영과 상상을 화려한 영상과 사운

드를 이용해 사적 공간으로 변환시키고, 

그 공간 내에 들어선 관객에게 작가만이 

간직한 비밀스런 무언가를 은밀히 속삭

이는 듯한 작품이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표 한인작

가 신미경(Meekyoung Shin)의 작품들

은 그녀가 다루는 주제와 재료, 스케일과 

정교함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이번 전시와 <Korean Eye> 전

시에서도 동시에 선보여지고 있는 그녀

의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의 국보급 보물

과 고미술품을 비누로 모사, 제작하고 특

<NyLon: New York–London Exchange Exhibition> 

뉴욕과 런던, 
두 도시의 시너지가 이끄는 한국현대미술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1월 30일

NyLon: New York–London Exchange Exhibition at Gallery Korea of Korean Cultural Service NY (November 16 - December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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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싱턴 DC에 위치한 National 
Gallery of Art 1층에는 한국 

작가 2인의 대표작품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바로 백남준 선생의 유

작인 <Ommah>와 재미작가 바이런 킴

의 대표작품 <Synecdoche>이다. 이제 

쉰 살을 맞이한 바이런 킴의 나이를 고

려해보면 미국 대표 국립미술관의 가장 

좋은 위치에 그의 작품이 걸려있는 것이 

매우 놀랍고 자랑스럽게만 느껴진다. 20

년 전 시작한 <Synecdoche> 시리즈는 

8×10 인치의 429개의 작은 패널들로 구

성되는데, 주변 인물들의 스킨컬러를 채

색하여 제작한 거대한 회화 설치작품이

다. 지난 5월 뉴욕 뉴뮤지엄에서 바이런 

킴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최

근 뉴욕의 밤하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

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서울

과 뉴욕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 이야기

를 듣고 직접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바이런 킴의 새로운 개인전은 올해 여름 

서울 PKM 트리티니 갤러리에서 첫 선

을 보인 후 지난 11월 4일 뉴욕 첼시에 위

치한 제임스 코헨 갤러리(James Cohan 
Gallery, 533 West 26th Street)에서 다

시 열렸다. 쌀쌀한 잿빛 하늘의 11월 중

순 토요일 오후, 바이런 킴의 밤하늘 연

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첼시

로 혼자 발걸음을 향했다. 늦가을의 주

말 오후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고독한 분위기에 심취하기에 더없이 좋

은 시간들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센트

럴 파크의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과 낙

엽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가을 풍경이라지만, 당

장이라도 비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회

색 빛 하늘에 황폐함을 물씬 풍기는 허드

슨 리버 옆 첼시 지역을 걷는 것에 마음

이 더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덧 갤

러리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떨리

는 마음을 보듬으며 조심스레 작품들을 

마주하는 순간, 사색의 연장선에서 물밀

듯이 밀려오는 깊은 감동과 바라볼수록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기억이 아직

도 생생하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여지는 시리즈는 그

가 도시의 밤하늘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

한 작품들로, 주로 그레이와 블루의 다

크 컬러를 이용한 단색조 회화들로 구성

되었다. 평소 작업실 유리창으로 보이는 

하늘을 그리며 그날의 일기를 쓰듯 작업

을 한다는 바이런 킴은 자신이 영향을 받

은 인물로 영국의 낭만주의의 대표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꼽은 바 있다. 그래

서일까? 문학과 동양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그의 작품 한 점 한 점이 마치 

시처럼 느껴진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강

력한 힘이 심연의 세계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끝

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매일매

일 다른 색깔과 공기를 느끼는 뉴욕 밤하

늘이 마치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

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워즈워스의 시를 

좋아하고, 잠들기 전 창가에 앉아 밤하늘

을 바라보기를 즐기는 필자로서는 바이

런 킴의 작품에 대한 감동이 남다르다. 

오랜만에 회화 작품을 보고 느끼는 순수

한 아우라 체험에 한껏 들떠 갤러리 창 

밖 하늘로 시선을 돌리니 이 순간 자연과 

예술의 경계에서 존재하고 있음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전시나 작품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큰 감동의 순간을 맛보는 경우가 있

다. (물론 작품 감상에 있어 여러 가지 변

수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

다.) 전시장의 주변환경과 공간, 관람객 

수와 동선에 따라 느낌들이 모두 제 각각

일 수 밖에 없는데, 특히 형식이 단순하

고 내용이 추상적인 미니멀리즘 혹은 단

색조 회화작품의 경우 환경의 특정성에 

따라 그 이해 맥락과 수용 범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은 작품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것이 가진 다른 차원의 포인트를 포착해 

내는 순간 관객은 작가의 깊이 있는 통찰

력과 고뇌의 흔적들을 함께 즐기게 된다

는 점이다. 이날 바이런 킴의 전시가 개

인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는 주

제에 대한 관심사와 전시를 관람했던 날

씨, 주변 환경, 무드 등 모든 요소들이 적

절히 맞아 떨어져 그야말로 작품을 감상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

문이 아닐까. 뉴욕 늦가을의 사색적인 분

위기를 흠뻑 만끽하고 싶다면, 또한 이 

도시의 밤하늘 풍경을 사랑한다면 이 전

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권한다. 

정 공간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오브제 자

체가 가진 특성을 박탈 혹은 변형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한국에서 미술교

육을 받은 후 유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서 포착한 문화적 번역 과정의 괴리와 차

이점을 ‘translation’ 개념으로 발전시키

며, 오리지널리티 혹은 역사적으로 부여

되어 온 권위성에 대해 여러 상징성과 의

문부호들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킨다. 한

편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조각을 학습

한 그녀의 이력을 통해 볼 때, 시간과 환

경적 영향에 따라 소모성과 연약성을 갖

는 ‘비누’라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선택해 

온 것이 무엇보다 흥미로운데, 결코 부서

질 수 없는 절대성에 대한 도전이 상반된 

매체의 특성과 결합되어 허를 찌르는 의

미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장 두 벽면에 오래된 키보드 자판의 

특정 키인 space, enter, backspace, con-
trol, shift, alt, esc, return, home 등이 줄

지어 설치되어 있다. 매일 보는 오브제들

의 재배치가 새롭다. 반대편 벽면에는 버

려진 우산을 짜깁기한 설치물을 공중에 

매달아 줌 인/아웃 해서 촬영한 영상물

이 상영되고 있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

는 설치미술가 신진(Jean Shin)은 키보

드와 버려진 우산 뿐 아니라 열쇠, 트로

피, 군복, 유리병 등 일상 오브제들을 오

랜 시간을 들여 모으고 기념비적인 조형

물로 탈바꿈시켜내는 고된 작업을 진행

한다. 뉴욕시의 공공미술작가로서도 활

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신진 작

가는 그녀의 이러한 작품 행위를 통해 개

인과 사회, 커뮤니티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Key 
Promises> 작품 설치에 선택된 자판문자

들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현대사회를 

사는 개인의 고립된 정서나 불안한 심리

상태가 연상되어 작가가 보내는 의미심

장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전시장 벽면 LCD 모니터 5개에서는 마

치 놀이공원 기구가 야간 운행하는 듯한 

화려한 네온사인 그래픽 이미지가 어두

운 배경을 끊임없이 부유하고 있다. 런

던에서 활동하는 박제성(Je Baak) 작가

의 <The Structure Of> 시리즈 작품이

다. 선불교 사상을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재해석한다는 작가는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상태, 공포와 즐거움을 동시에 보여

주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공허한 상태를 

스펙터클한 이미지를 통해 역으로 표출

하고 있다. 쾌락적이지만 우울하고, 환

상적이지만 불안한 감정들을 이끌어내

는 이미지들은 무언가를 끊임없는 좇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신기루를 반영한

다. 한편 그의 또 다른 대표작품인 <His 
Silence>는 현시대 정치, 종교, 철학 분야

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달라이라마, 슬라보예 지젝을 선택하여 

음성을 없애고 침묵의 순간을 비디오로 

편집해 보여줌으로써 본질의 부재와 허

망함을 전달하는 블랙유머를 구사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네 명 작가는 자신

만의 뚜렷한 색채와 작업스타일로 각각

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나 기법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전시장

의 작품 분위기들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자신의 출생지역을 벗어나 살

아온 환경의 틈새에서 발견한 각자 관

점의 레이어들이 겹쳐져 하나의 큰 그

림을 창조해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New York 과 London을 이어 만든 타이

틀 <NyLon>에 나일론 발명 유래를 덧

붙여 ‘두 도시간의 차이와 창조’를 주제

로 하는 본 전시는 주최측인 두 문화원과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디렉터 랄프 루고

프(Ralph Rugoff)와 테이트 모던 뮤지엄 

큐레이터 이숙경(Sook-Kyung Lee), 독

립 큐레이터 문인희(Inhee Iris Moon), 
<Art in America>의 편집장 리차드 바

인(Richard Vine) 등이 작가선정 어드바

이저이자 평론가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

를 기폭제로 2012년의 뉴욕과 런던 미술

계에서 한인 작가들의 더욱 왕성한 활동

과 실험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를 기대한다.

<Byron Kim> 

뉴욕의 밤하늘을 한편의 시로 그려내다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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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발레랑 연애 중이예요” 

American Ballet Theater 
솔리스트 서희

글 · 김예나 
2011년 6월 24일

“발레랑 연애랑 똑같아요. 

어느 날은 발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이 불

타올랐다가 어느 날은 너무 싫어서 훌쩍 

떠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발레인 것 같

아요.” 서희와 인터뷰 중 나온 이야기이

다. 파리 오페라발레단, 영국 로얄발레

단과 함께 세계 3대 발레단이라고 불리

는 아메리칸 발레시어터(American Bal-
let Theater, 이하 ABT) 솔리스트가 된 

25살의 당찬 발레리나. 그녀를 만난 느

낌은 매우 똑똑하다!였다. 가녀린 몸에 

눈부실 정도의 예쁜 얼굴을 가지고 매우 

조리있게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은 모습

에서 서양 문화인 발레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들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고 또 공부했을지 느껴졌다. 몸짓 

하나로 세계인을 매혹시킨 아름다운 발

레리나 서희, 그녀를 만나보았다.

관객과 교감하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

<지젤>은 <백조의 호수>와 더불어 세계인
이 사랑하는 발레 중 하나이다. 발레리나라
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지젤>을 끝마
친 소감이 어떠한가?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젤>은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었다. 처음에 나에

게 <지젤>이라는 작품이 떨어졌을 때 “<

지젤> 특별한 거 있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지젤>을 배우기 시작하자 

ABT 스타일로 다시 배워야 했고, 미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춤이 예상

외로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

서 한번도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젤>이란 작품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고 공연을 끝내고 나니 다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다.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고 했다. 긴 시즌 공연
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ABT는 총 8주 동안 
64회의 공연을 올린다) 연습하는 과정에 있
어서 힘들지 않았나?

전혀 연습을 시작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 보다 부상이 심해서(발목 인

대 파열) 이번 시즌을 할 수 없을 줄 알았

다. 하지만 재활을 하면서 부상당한 곳을 

제외하고 꾸준히 연습을 했다. 무용수에

겐 재활 이후 다시 몸을 만들어가는 기간

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를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 

ABT에는 어떻게 입단하게 되었나? 독일 존 
크랑코 발레 학교(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산
하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는 것이 아
니었나?

독일 존 크랑코 발레 학교에 있으면서 슈

투트가르트 발레단 공연도 같이 했었다. 

그래서 나 또한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 

계속 머물게 될 줄 알았다. 어느 날 ABT
에서 입단하겠냐는 연락이 왔을 때 매우 

고민이 되었다. 부모님과 고민하던 중 아

버지께서 뉴욕으로 가라고 하셨다. 뉴욕

은 큰 도시이고 경제, 정치, 산업 등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술 

또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추천해 

주셨다.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은 ABT
는 다양한 클래식 작품이 많은 컴퍼니라

는 점이였다. 나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클래식 발레, 전막 발레를 많이 하고 싶

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역시 많은 작

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클래식 발레보다

는 모던 발레가 위주였기 때문에 ABT를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
았다.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나?

너무 많다. 못해 본 게 더 많다. 클래식 

발레 중에선 <백조의 호수>를 가장 해보

고 싶다. 갈라 형식이 아닌 전막 발레로 

백조와 흑조의 두 모습을 모두 연기해 보

고 싶다. 드라마 발레 중에서는 <까멜리

아 레이디(Lady of Camelias)> 또한 해

보고 싶은 작품 중 하나이다. 리허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작품

이다. 아름다운 쇼팽 음악과 안무가 너

무 아름답게 맞아 떨어진다.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Photo by Rosalie O’Connor for American Ballet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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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춤에 만족하는 그 순간 

한국에서 춤추고 싶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솔리스트이다. 동양인
으로서 서양의 문화인 발레에서 크게 성장하
기 힘들었을 텐데 자신만이 가진 무기는 무
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다.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 하지만 우선 내가 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언어적

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발

레가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지만 그 안

에서 충분히 파트너와 교감이 있어야 하

고 발레단 안에서의 사회생활이 필요로 

했다. 만약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했다

면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은 이곳에서 서바이벌(Survival)이 가능

했던 것 같다. 

한국에서 백화점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인기
를 실감하는가?

광고가 방송에 나간 뒤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인기는 없다. 

사실 많이 부끄럽다. 무대 위에서 모두가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

은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게 아직 너무 부끄럽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

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연락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 한국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워싱턴에서 유학할 당시에는 전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매일매일 발레를 배

우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재미있

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발레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끔 한

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난데없

이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엄마의 

편지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한국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나 아직은 이곳에 

남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큰 발레단을 결정한 이유도 지금 내 실력

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력을 키워서 내가 만족하는 실

력이 되었을 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인생의 멘토가 있는가?

부모님이다. 나는 가끔 극성적인 부모

님, 발레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들이 언제나 부모

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조금 더 편안

한 상황에서 발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면서 부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부모

님은 달랐다. 발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래라 저

래라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 부

모님의 최고의 장점이다. 내가 받는 스트

레스는 모든 것이 다 발레, 일하는 것에

서 발생한다. 하지만 집에 가면 내가 발

레리나 서희가 아닌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내가 기분이 우울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어

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신다. 아

빠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스타일이고 엄

마는 무조건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러

한 면에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언

제나 내 편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

이 되어준다.

뉴욕은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

서희에게 있어서 뉴욕은 어떤 곳인가?

집이다. 발레단 단장님(Kevin Maken-
zie)께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 그때 

단장님께서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

이잖아”라고 말씀해 주셨다. 바로 그때 

“아…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들어와

서 3년간은 발레단에 정 붙이기가 힘들

었다. 무용수들이 워낙 나이 차이도 많

이 나고 연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쉽

한국의 행운을 전달하는 보자기 퍼포먼스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7월 5일

6
월 중 최고 높은 기온을 기록한지

난 6월 9일. 뜨거운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 커

다란 아치 앞 광장에 하얀 옷을 입은 가

녀린 동양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말 없

이 보자기를 매듭지어 연결된 긴 천을 묵

언 수행을 하듯 큰 원을 그리며 광장 한 

가운데에 둥글게 똬리를 튼다. 더운 날씨

에 공원에 있던 모두가 늘어져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을 멈추게 하고, 분

수를 보고 뛰어오던 아이들의 발을 멈추

게 하였던 신비한 행위 예술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작가 이유진 이었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

립대에서 석사를 마친 이유진 작가는 

2008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로어맨해튼컬처카

운슬(LMCC) 수혜작가였던 그녀는 워

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777개의 보자기로 

이뤄진 퍼포먼스를 펼쳐 깊은 인상을 남

겼다. 그리고 올해, 그녀는 서울 문화재

단의 후원으로 3337개의 보자기로 이뤄

진 보자기 퍼포먼스를 가지고 워싱턴 스

퀘어 파크에 돌아왔다.

마치 뱀이 똬리를 튼 것처럼 보이는 보자

기로 이뤄진 큰 원은 불교의 만다라를 연

상시켜 동양의 신비로움을 한껏 표출하

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유진 

작가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작품주변에

서 그녀를 주시하던 모든 관객들이 하나 

둘 그녀의 작품 앞으로 모여들었다. 관객

들이 보자기를 풀어 가져가는 것 까지도 

작품의 한 부분이기에 한 명, 두 명, 보자

기를 풀어가자 여기저기서 많은 관객들

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30분이 지나자, 큰 

보자기 원의 반이 보자기를 풀어가기 위

한 대기 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가장 더운 시각인 오후 12시에서 3시까

지 퍼포먼스가 이뤄졌기 때문에 취재 걱

정보다도 작가 걱정이 앞섰다. 휴식이 필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이뤄진 이유진 작가의 두번째 작품

요한 그녀였지만, 뉴요커들에게 생소하

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윤회설을 직

접 체험하면서 몸소 느낄 수 있게 만들

어 깊은 인상을 심어준 이유진 작가를 만

나보았다.

보자기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3337개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자기는 우리나라 전통소재이고, 보자

기로 물건을 포장하면 행운을 전달한다

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색과 무늬도 직

접 디자인해서 한국에서 공수해왔다. 7

이란 숫자 또한 행운과 연결되어 있고, 3

은 서양에서 좋은 숫자로 의미하기에 선

택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자기 퍼포먼스는 워싱
턴 스퀘어 파크에서 행해졌다. 이번 작품은 
그 전시의 연장선인 것인가? 또 다시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보자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시리즈나 작

품의 연장선은 아니다. 관심 있고 추구하

는 작품의 방향이 특정 야외공간을 활용

과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아

이디어 선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관객참여와 촬영이 필요한 작품인지

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다가 워싱

턴 스퀘어 파크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작품의 주제가 “매듭을 짓고, 매듭을 

풀어라”이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의 ‘윤회

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원을 그

리는 것이 하나의 표현인데, 설치미술이

지만, 사람들이 보자기를 풀어감으로써 

끝으로는 작품이 사라지고 보자기는 다

른 역할을 가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또한 매듭이 인생의 얽힌 문제로도 나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푼다는 의미도 지

니고 있다.

보자기, 매듭, 종이 등 다른 작품에서도 한국 
색이 드러나는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언제부터인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국에서 작품활동

을 할 당시에는 전통소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유학을 오면서, 한발 짝 뒤로 물

러서니 한국의 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

가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작품에 잘 맞

는다고 생각하게되었다. 주로 서양건축

은 하늘에 닿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연과 

조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자

기를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도 포장지와 

비교했을 때 재활용이 된다는 점이었다.

이유진 작가의 보자기 퍼포먼스의 큰 장

점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건인 보자기

를 통해 뉴요커들에게 생소한 동양의 사

상과 아름다움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그들 또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었다. 인터뷰가 끝나자 20대 미국 남

학생들이 몰려와서 작가의 손을 잡으며 

좋은 작품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올 가을, 새로운 작품으로 뉴욕을 

다시 찾아 온다는 이유진 작가. 또 어떤 

작품으로 뉴욕의 관객들의 마음과 시선

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게 친해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실력도 인정받게 되고 인

간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자 더

욱 편안한 장소처럼 느껴졌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곳을 집으

로 만들었다.

뉴욕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MoMA(Museum of Modern Art)와  

MET(Metropolitan Museum)이다. 예

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 영감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곳이 MoMA와 MET라고 생각한

다. 어느 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 이 

춤을 또 춰야 하나?”하며 무대에 오른 적

도 있다. (분명 무대에 올라가면 열심히 

한다.) 그럴 때 일수록 이런 곳에 들러서 

새로운 영감으로, 다른 세계의 예술을 보

고 충전하면서 나를 다시 다듬어 갈 수 

있었다. 뉴욕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멋

진 곳이다. 쉽게 다른 예술을 접할 수 있

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매력

적인  도시인 것 같다. 

서희의 최종 꿈은?

최종 꿈이라기 보단 해보고 싶은 일은 있

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오지체험도 해 

보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주변에

선 내가 오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웃곤 하지만 그래도 직접 몸으로 

남을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가서 발레를 가

르치거나 같이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들에게 잠깐의 기쁨이 된다면 나에겐 세

상을 얻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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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Fever, 
미국은 ‘K-POP 앓이’ 중!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7월 12일

얼
마 전 SM Town의 파리 콘서

트가 성공리에 끝나면서 많

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

회 공연으로 계획되어있던 콘서트였지

만, 유럽 팬들의 시위로 한 차례 더 공

연을 하기도 했다. SM Town의 콘서트

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팬들에게 사랑 받

는 K-POP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

다면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욕에서 펼쳐

진 K-POP은 어떤 모습일까? 

2010년 11월 12일, 뉴욕 맨해튼 34가 8애

비뉴에 위치한 헤머스테인 공연장 주변

이 엄청난 인파로 마비가 되었다. 바로, 

JYJ의 첫 쇼케이스. 다양한 인종과 나이

대의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

서 JYJ를 연호하고 있었다. 공연은 8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전날 밤을 공연

장 앞에서 지샌 팬들도 있는가 하면 오

후 1시 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연장이 위

치한 블록을 넘어 다음 블록까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JYJ가 쇼케이스를 

가진 헤머스테인 공연장은 300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공연 직전에는 

두 배가 넘는 팬들이 모였다. 

대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팬들의 대화 속

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들은 JYJ 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이름과 최신 소식들을 서로 얘기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출연한 예능 프로, 가요 프로 등등 한국

에서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 이름들도 줄

줄이 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약

속이나 한 듯이 오늘 JYJ 공연에서 펼칠 

팬들의 이벤트 내용도 숙지하고 있었다. 

뉴욕 뿐만 아니라, 보스턴, 필라델피아, 

캐나다 등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서 까지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팬

들의 열정은 가히 엄청났다.

JYJ는 이 날 뉴욕 쇼 케이스를 무사히 마

치고, 나머지 라스베이거스와 LA 공연까

지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후 아시아 가수

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지 표지를 장식

하였고, 미국 팬들은 선 주문 완판으로 

그에 답하였다. 또한, 올 봄에 이뤄진 월

드 투어에서 4번의 북미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며 K-POP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팬들에 비해 가수를 만날 기회가 적

은 해외 팬들의 유일한 소식통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소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현재 K-POP이 급부상

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로 소셜 네트

워킹을 꼽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

위터 등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들의 소식을 발 빠르게 알 수 있는 것

이다. 이것을 증명하듯 현재 페이스북에

는 수십 개의 K-POP 팬 페이지가 형성

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들이 직접 공식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는

데, 이 중 슈퍼주니어 페이지의 회원 수

는 무려 3,100,556명이다. 

이들이 K-POP에 열광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페이스북을 통해 K-POP 열

성 팬임을 자청하는 4명의 미국인을 만

나봤다. 아투샤, 판, 필리스, 타미. 뉴욕 

퀸즈에 사는 아투샤(21)와 맨해튼에 사

는 판(17)은 각각 뉴욕 퀸즈 컬리지와 파

슨스 디자인 스쿨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 사는 

필리스(54)는 버라이즌 고객 서비스 센

터에서 일하며, 타미(24)는 레스토랑에

서 근무 중이다. 아투샤는 방 벽을 K-
POP 가수로 도배를 하였고, 판은 학생

에게는 다소 부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의 티켓을 사서 JYJ 공연을 두 차례 

다녀왔다. 필리스와 타미, 그리고 타미

의 엄마는 JYJ 콘서트를 보러 일을 쉬고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뉴저지에 왔

었다. 한국 가요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

마, 영화로 이어진 그들의 K-POP 사랑

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K-POP
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미국 팬들에게서 듣는  K-POP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일 처음 어떻게 K-POP을 접하게 되었나

요? 

아투샤: 제가 K-POP을 좋아하게 된 계

기는 아주 오래 전이에요. 어릴 적에 TV
의 해외채널에서 일본어인지도 모르고 

일본드라마를 봤어요. 누군가와 잠을 자

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타입

의 드라마여서 나도 모르게 중독되었어

요. 그 채널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스스

로 찾아 나서게 되었고, 한국 채널을 발

견하였죠. 하루는 시청하던 드라마를 몇 

번 보지 못해서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

어 물어봤더니, 왜 재미없는 아침 드라마

를 보고 있냐며 <풀 하우스>라는 드라마

를 소개 시켜줬어요. 그 뒤로 <X-man>, 

<러브레터> 같은 예능 프로도 접하게 되

었고, 비, 신화, 동방신기를 알게 되면서 

더욱 K-POP에 빠져들었어요.

판: 중학교 2학년 때, K-POP에 빠져있

던 친구에게서 동방신기, 트랙스, 보아가 

같이 부른 <트라이앵글>이란 노래를 접

했어요. 친언니가 보아 열성 팬이라 보

아는 알고 있었어요. 뮤직 비디오 같은 

것을 보면서 동방신기라는 그룹에 끌렸

어요. 그 중 재중을 가장 좋아해서 JYJ가 

생긴 뒤 계속 팬이고요. (웃음)

필리스: 작년 7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보는 순간 매료되

었어요. 음악, 춤, 가수, 모든 것이 완벽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샤이니의 <루

시퍼>였어요. ‘루시퍼’라는 단어 밖에 이

해할 수 없었지만, 음악, 목소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태민이라는 멤버가 특히 눈

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당시 17살이어

서 당황했었죠. (웃음)

타미: 필리스는 저희 엄마와 11년 동안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에요. 어느 날, 

엄마가 필리스에게서 유튜브 비디오를 

접했다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고, 섹시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

지 못했어요. 그 날 밤, 엄마와 다시 비디

오를 보았고, 저는 연속으로 6번을 보았

어요.(웃음) 그 뒤, 샤이니에 관한 정보

를 검색하던 중, 동방신기라는 그룹의 비

디오를 보게 되었고, 우리 둘은 넋이 나

가버렸어요. 정말 완벽했거든요. 

그렇다면 K-POP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주
로 얻나요?

아투샤: 당시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때

문에 비디오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어

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여

러 팬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그 곳에서 

팬들이 올린 자막과 함께 비디오를 보거

나 했어요. 지금은 큰 활동을 하진 않지

만, allkpop.com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접

하고 있어요.

판: 주변에 K-POP 팬인 친구들이 많아

서,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요. 큰 이벤

트가 있거나 하면 트위터를 이용하거나, 

allkpop.com, 동방신기 팬 사이트들을 

이용하죠.

필리스&타미: 처음엔 구글과 유튜브로 

시작해서 allkpop.com, hellokpop.com, 

다양한 팬 사이트들을 이용해요. 

왜 K-POP을 좋아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
나요?

아투샤: 현재 K-POP은 ‘버블 검 팝

(Bubble Gum Pop)’이라고 칭할 수 있는 

90년대 미국 음악과 비슷해요. 옛날의 

엔싱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백스트릿 

보이즈를 연상시켜요. 지금 미국 음악은 

섹스, 마약에 관한 노래가 전부인데, 한

국 아이돌은 ‘네가 날 쳐다보면 내 마음

이 두근두근 거려’라고 서슴없이 말하죠. 

(웃음) 가사를 모른다면 K-POP은 노래

를 잘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멋진 춤까지 

추며 좋은 비트의 음악을 하는 것이죠.

판: 어릴 적부터 엄마와 이모가 한국 드

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문화를 좋아했었

어요. K-POP 같은 경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중독성 있는 음악을 하

죠. 미국 팝 가수와는 달리 여러 쇼 프로

그램, 방송 무대에 등장해서 팬들과의 거

리감을 좁혀줘요. 

필리스: 오 마이 갓! K-POP 가수들은 모

든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이

미지를 창조해내는 것도 흥미롭고요. 저

번 앨범에서는 ‘옆집 남자애’, 이번 앨범

에서는 ‘젠틀맨’이었다가 다음 앨범에는 ‘

나쁜 남자’로 나타나요. 미국 가수들에게

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죠. K-POP
은 그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한국 가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개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요. 단적으로 JYJ를 보면 알 수 있죠. 거

기다가 그들은 영어로 앨범도 냈어요! 어

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타미: JYJ! 나와 내 가족을 한국문화에 관

심을 갖게 만든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들

이 아니었다면 2PM, 엠블랙, 샤이니 등

등 다른 가수들을 알지 못했을 거에요.  

그들은 외모도 출중하지만 모든 것에 능

해요. 춤, 노래, 연기. 못하는 게 없어요.

이토록 열정적인 4명의 K-POP 팬들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K-POP 가수를 직

접 눈으로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K-POP의 톱 아이돌인 JYJ의 뉴욕 쇼 케

이스와 뉴저지 콘서트. 주저 없이 모두 

그들의 공연에 다녀왔다. 그토록 바라

던 가수를 본 소감은 어땠을까? 미국인

의 눈으로 본 한국 공연은 어떤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 어떤 공연을 보길 원

하고 있을까?

JYJ 콘서트를 다녀오셨어요. 기분이 어땠
나요?

아투샤: 동방신기 때 부터 팬이여서 JYJ 
콘서트는 꼭 가야 했어요. 그래서 쇼 케

이스, 콘서트 둘 다 다녀왔죠. 거기서 친

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은 모두 가고 싶어요. SM 
Town이 동부에 오면 보러 가고 싶지만, 

캘리포니아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뉴욕

에도 오면 좋겠어요.

필리스: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인터

내셔널 페스티벌에 타미 엄마인 린다와 

갔었어요. 한국 부스에서 JYJ 면세점 광

고를 발견했었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언

젠간 그들이 미국에 오면 꼭 보러 가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온 거죠. 

타미의 엄마까지 포함해 저희 3명은 JYJ
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일을 하루 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까지 10

시간에 거쳐 운전을 해서 갔어요. 공연

장에 들어서자 다시 십대가 된 듯 너무나 

K-POP 가수의 포스터들로 장식된 자신의 방에서, 아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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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되고 떨렸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

죠. 그 날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 탑 3

에 들어가요. 그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

는 것을 실감 할 수 없었어요.

타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

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3

살짜리 제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재중, 

준수, 유천을 봤다고 얘기했더니, 왜 자

기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들

이 너에게 인사를 했다고 하니, 조카가 

자기도 그들과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다

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 했어요. 

콘서트에서 베스트 장면을 꼽으라면?

판: 가장 좋았던 부분을 생각할 수 없어

요.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그래도 굳

이 꼽으라면, 질의 응답 시간이요. 그들

의 대답을 들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느

낌이었어요.

필리스: 공연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

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어요. 

여건만 된다면, 동부에서 열리는 그들의 

모든 콘서트를 갈 거에요. 기차, 차, 버

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타미: 세상에, 내가 평생 볼 수 없을 거라

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었어요. 

마치 꿈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노래

가 들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분이었

어요. Always Keep The Faith!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팬들을 사랑하고 자신

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JYJ 콘서트에 간 

것은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에요.

다음 공연에는 무엇을 보고 싶나요? 

판: VIP 티켓판매나 직접 만날 수 있는 

팬 미팅을 하면 좋겠어요.

필리스: 여자 댄서들을 보고 싶지 않아

요! 난 JYJ를 보러 왔지, 여자 댄서들을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가수 공연을 

보고 싶었다면, 다른 걸그룹 공연을 보

러 갔을 거에요. 솔직히 JYJ는 여자 댄서 

없이도 완벽해요. 댄서를 원하면 남자댄

서들과 하면 더 섹시한 무대가 만들어 질 

거 같아요.

타미: 지금 그들의 모습이 좋아요. 그리

고 여자 댄서들과 밀착된 퍼포먼스가 (보

기에) 편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여자들

을 싫어하나 봐요. (웃음)

JYJ 콘서트에 다녀온 그들은 더 많은 K-
POP 공연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했다. 

세계 음악을 주도하는 미국의 팬들. 그들

은 K-POP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 까? 

그리고 K-POP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K-POP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아투샤: 영어 가사를 고치는 사람이 있으

면 좋겠어요. 영어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

라도 노래가사에 틀린 영어가사가 있으

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요. 영어를 쓰려

면 정확히 써야 해요. 노래를 통해 잘못

된 영어를 배우면 안되니까요.

판: K-POP은 굉장히 즐겁지만, 가수들

에게는 힘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많

은 일을 하죠. 휴식시간이 부족하니 피

할 수 있는 사고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를 ‘미’라고 강조해

요. 세계 어딜가나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는 존재하기에 이해는 하지만, K-POP은 

그것을 너무 이용해요. 한국 뮤직비디오

나 드라마는 주로 어리고 마른 사람들이 

많아서 ‘외모로만 평가 받는다’는 건강하

지 않은 사고를 심어줘요. 지금 제가 보

고 있는 드라마는 60kg 나가던 걸그룹 

멤버가 다이어트를 해서 주목받는다는 

내용인데, 60kg은 132 파운드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BMI 지수에 의하면 키가 

162cm면 60kg 정도 나가야 해요.

필리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공연

과 페스티벌을 열어야 해요. 소셜 네트워

킹만으로는 세계 팬들을 만족 시키지 못

해요. 직접 공연을 봐야 더 많은 아티스

트들이 홍보가 된다고 믿어요.

마티: 아이돌이 덜 알려진 동부 지역 쪽

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해야 해요. 라디오

에도 많이 홍보해서 이름을 알려야 하고

요. 팬미팅 같은 활동도 더 활발해야 한

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K-POP을 통해 
어떻게 변하였나요?

아투샤: 한번도 한국을 나쁘게 생각한 적

이 없어요. 그전에 한국에 대해 아무것

도 몰랐다고 해야겠죠. K-POP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고 느꼈어요. 한

국 예능 프로와 드라마를 보면서 내 문화

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희 부모님은 방글라데시 출신인데 그 곳

의 드라마와 대사들이 비슷해서 많은 공

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판: 그 전에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음악, 드라마, 예능 프로를 보

면서 한국을 배우고 있어요.

필리스: 1957년 생인 나에게 한국은 그

저 동쪽의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웃음) 

JYJ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죠. 유천이 

출연한 <성균관 스캔들> 덕분에 한국 드

라마의 팬이 되었어요. 그 드라마가 끝난 

뒤, <꽃보다 남자>를 보았고, 김현중과 

SS501에 빠졌어요. Hulu.com에 <미스 

리플리>와 재중의 드라마인 <천국의 우

편배달부>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마티: JYJ는 우리 가족을 한국 문화에 관

심을 가지게 만든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집에 한국 위성 채널도 설치했어요. 저

희 모녀는 ‘조선’이라는 시대를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루

는 조카 네이든과 동방신기의 <풍선>이

라는 뮤직비디오를 한참 봤어요. 조카가 

밥 먹을 때 연신 “Hero(재중)!”을 외쳐대

기에 “데려올까?”라고 묻자,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웃음)

Interview with World-Renowned Pianist Klara Min 

Korean Cultural Services NY Meets 
Billboard Charting Korean Artist
By Yea Bin Hwang 
August 3, 2011

A woman with an aura of confi-
dence. A petite pianist with el-
egance. Labeled with Naxos of 

America, the #1 independent classical 
music distributor in the United States, 
her album is now all over Amazon.
com, iTunes, and classic charts. Works 
of the hidden gems, Korean compos-
ers, are revealed to the world by her 
fingertips, in which critics acclaim as 
fantastic, splendid, and exuberant.

Such a magnificent woman lives right 
in the capital of the world. At a small 
cafe in Alice Tully Hall, she insisted 
other pianists to come out of the 
practice room and see the world. And 
here’s the rest of her story full of life, 
love, and sounds.

Photo credit © Lisa-Marie Mazzu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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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nfluenced you the most to 
become a pianist?

Music itself – nobody has ever forced 
me to do anything. My mother has 
been a piano teacher who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major 
in composition. I became familiar 
with piano sounds since I was a child 
and picked it up myself. I enjoyed the 
sound and wanted to play.

Why did you come to Manhattan 
School of Music?

I always wanted to study abroad to 
see the world and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to broaden my scope.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 and one can al-
ways learn from diverse environment. 
I had an intense training at Yewon 
School and Seoul Arts High School 
as a teenager. It was a very competi-
tive atmosphere, so when I decided to 
come to New York, I wanted to give 
myself room to be more proactive to 
find my own voice rather than being 
told what to do. Manhattan School of 
Music provided such a space for me.

Were there any hardships studying 
abroad?

Although New York is a cosmopolitan 
city which appreciates and accepts di-
verse ethnicity, it took me a long time 
for me to feel that this is my home and 
where I belong. That’s basically the 
bottom line. On top of that, it’s very 
hard to make a living as a musician. 
I hadn’t realized it until Korea had a 
severe financial crisis and my parents 
could no longer support me. It was a 
180-degree change in my life. Since 
then, I stood alone and started work-
ing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My 
mid to late 20’s was a constant strug-
gle for survival: I worked as a tutor, 
church accompanist, and bartender 
and learned how life can be challeng-
ing just like most musicians would 
agree. My 20’s were definitely not a 

flatland without any ups and downs, 
but I never thought that I was going 
through hardships because I had a 
dream, and I was in love with music, 
in which I was eager to express myself 
to reach out. I just never had a ti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 20’s are very 
vulnerable times, and one is apt to get 
lost. So you have to be careful with 
whom you listened to and who you 
hang out with. It always helps to have 
a role model and perceptive mentor 
not to waste your time. After going 
through this and that, I had entered 
my 30’s, and I feel more comfortable 
with myself to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the most.

Language or cultural barriers?

A communicational skill is mandato-
ry in any profession, not to mention a 
classical music field. Especially in the 
States and as informational technol-
ogy develops so quickly, it is vital to 
be a good communicator. Let’s say 
two pianists, A and B, are somewhat 
equally talented, but A is a better ver-
bal communicator, then presenters 
are likely to choose A over B. Cul-
tural barriers? Yes, many times I still 
feel that. I think childhood education 
really defines one’s identity strongly. 
It is scientifically proven that human 
beings are likely to believe what they 
are used to more than the proven 
facts. But I also think that it is im-
portant to open your heart and mind 
to others with humility. It is easier to 
close your heart, but it takes courage 
to open one.

How do you normally practice?

I try my best to practice regularly. I 
believe the number of hours doesn’t 
mean much – what matters is how 
much I focus during the practice. It 
is quality and contents rather than 
quantity that matter.

“Music is not only a 
profession, but also a 

reflection of life.”

What was the most memorable 
performance?

A Concerto Performance with Sinfo-
nieorchester Berlin in March 2011. It 
was, as always, a euphoric experience 
with German audiences who are ex-
ceptionally serious and respectful to 
music. I won’t forget to mention the 
great acoustic members of the orches-
tra and the beautiful Hamburg Stein-
way piano at the Berlin Philharmonic 
Hall. Above all, I loved the stage 360 
degree surrounded by the audience 
seats. I felt much closer to the audi-
ence. I prefer this to a standard right 
profile stage.

Who would you say your rival is?

There are a lot of young, beautiful, 
talented pianists all over the world. 
But I say, “An apple is an apple and 
an orange is an orange” – they have 
different colors but look beautiful to-
gether in a basket. Pianists and per-
formers shine the most when they 
stay in faith to themselves and respect 
others at the same time. Everyone’s 
tone and style differ from one anoth-
er, so no one can judge who is better 
than who. Your favorite player might 
be someone’s least favorite, and taste 
is a subjective matter although there 
could be always good or bad taste.

Did you ever want to give up or take 
another path down the road of life?

I didn’t have any choice. I couldn’t 
and still can’t imagine myself with-
out music because it’s the way I am. 
If I quit music, I have to change my-
self and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because this path is really difficult, I 
sometimes face a wall and feel like I 
have nowhere to go. Once I hit the 
dead-end street, I breathe in and out, 
take a break, recharge myself, and 
start again.

What was the major turning point in 
your life?

I would say now. Positive or negative? 
I guess I will be able to tell later.

Do you still get nervous before 
concerts?

Definitely! The degree of nervousness 
depends on my body conditions, level 
of preparation, and all the other little 
factors. Intimate proximity with audi-
ence in a small hall makes me more 
nervous than a vast space of the large.

Among a performer, founder/artistic 
director of New York Concert Artists 
& Associates, and teacher, what 
would you say your favorite role is?

I like everything I do and try to en-
joy the bumps on the road. But my 
role in the New York Concert Artists 
& Associates is particularly fulfilling 
because I get to help other musicians. 
Recruiting young pianists and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perform make 
me happy. And that’s something I’ve 
wanted to do. Many pianists around 
the world search for opportunities and 
we are happy to offer auditions going 
on in Paris, New York, and Seoul. We 
also have annual concerts in May at 
Good-Shepherd Church, 66th Street 
and Broadway.

How was the album produced?

The production was planned since 
about three years ago. I recorded in 
November 2009, but it took a while 
until the album was released on July 
25, 2011. I believe that it is the respon-
sibility of performers of this generation 
to premiere living composers’ music.

Why did you choose to work with 
Korean composers?

The works of Korean composers were 
never recorded with international la-
bels. I thought it’s a meaningful thing 
to do. All of them, Isang Yun, Sukhi 
Kang, Uzong Chae, Chung Gil Kim, 
and Younghi Pagh-Paan, are amazing 
artists with unique styles.

Recording vs. Live music?

The biggest difference is whether an 
audience is in presence or not. Evi-
dently, the primary focus of record-
ing is accuracy – that’s another funda-
mental difference. Live performances, 
however, can still sound great even 
with a few mistakes since audiences 
breathe with musicians. I prefer live 
performances, because when tensions 
are transformed into another form of 
energy, something greater comes out. 
It’s definitely more fun and thrilling.

Any episodes while recording?

The album’s recording engineer, 
Leszek Wojcik from the Carnegie 
Hall, has precise, keen ears. The mu-
sic in the album was extremely mod-
ern and new to both of us, it was a 
fun experience, trying to interpret the 
music together. I enjoyed exchanging 
opinions and reading the complex 
sheets of music with the best record-
ing engineer.

Special thanks to?

William Schwartz from the Interna-
tional Performing Arts. He is also a 
president of the America-Israel Cul-
tural Foundation, which supports, 
develops, and sponsors a lot of mu-
sicians. I am deeply thankful to his 
generous support for making this re-
cording possible. He is a gem and true 
Noblesse Oblige in this generation 
that we musicians are so in ne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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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pa-mun 
describes wave 

reflections on water. 
On the quiet lake, and 

when one throws small 
stones one after another, 

the surface makes circles 
and those circles create 

another pa-mun. 
After a while, the lake 

finds its peace.”

Where do Korean pianists stand in 
the world?

Korean pianists are doing very well 
internationally. China will be kick-
ing in soon. Generally, Asian students 
persevere in training with their devo-
tion and hard work.

How is living in New York? What do 
you like the best about the city?

When I first came here, a taxi driver 
told me, “You have to be wild to live 
in New York City.” I didn’t under-
stand what he meant by then, but 
now I do. This city really strengthens 
people, only ones who endure or en-
joy the pressure survives, and every-
one needs to work hard. What I like 
most about New York City is that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once 
you look for them. It’s indeed “The 
city that never sleeps!” That’s why I 
think it’s a perfect place for young 
professionals.

Will you have your child study 
music?

Well, I guess I will need to ask my 
child.

What kinds of music do you listen 
to?

I listen to anything that doesn’t seem 
distracting or noisy to me. Beauti-
ful songs with and without lyrics, 
symphony, strings, vocals, and birds 
tweeting… Piano takes a part in a 
broad spectrum of music. But, I can 
never listen to heavy metals.

Who is your favorite artist?

Oh, I have many, but I try not to 
idolize a person over his/her artistry. I 
would say, my teachers, Wonmi Kim. 
She is a remarkable pianist, teacher, 
and individual who lives in Italy. And 
James Tocco, who I admire whole-
heartedly.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young Korean pianists?

Have faith and be true to yourself. 
You can only do your best after all. 
Learn English to be able to speak flu-
ently. Pianists, unlike string players, 
are always alone in practice rooms 
and more prone to be self-centered. 
Interact with other musicians and 
make good friends. Enjoy the ride!

Pianist Klara Min is a musician of eloquence 
and impassioned fire whose performance is 
most defined by its beauty of tone and sen-
sitivity. Her performances have been praised 
by New York Concert Review as “A lovely, nu-
anced tone, genuine expressiveness, excel-
lent technique, exuberance and vitality” and 
by Przeglad Polski as “A beautiful, rich sound 
and splendid vitality.” Ms. Min has been hold-
ing concerts in North America, Germany, Swit-
zerland, France, Italy, and her native South 
Korea in such venues as New York’s Carnegie 
Hall, Merkin Hall, Barge Music, Gasteig Hall 
in Munich, Berlin Philharmonie Hall in Berlin, 
Germany and KBS Broadcast system hall in 
Seoul, Korea. – klaramin.com

K-POP Fever, 
뉴욕의 중심에서 K-POP을 외치다

글 · 채명지 
2011년 8월 10일

지
난 6월 10일과 11일, 프랑스 파

리에서 SM Town의 공연이 성

공적으로 마쳤다. 모두가 놀란 

유럽 공연 성공의 중심에는 열정적인 팬

들이 있었다. 10일 1회 공연으로 계획되

어있던 콘서트는 예매 15분만에 7000석

이 매진되었다. 자연히 공연을 보지 못

하게 된 팬들이 생겼다. 공연 연장을 원

했던 300여명의 유럽 팬들은 루브르에서 

깜짝 플래쉬몹(flashmob)을 선보였다. (

플래쉬몹이란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

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약속된 시간,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

을 취하고 다시 흩어지는 행위를 일컫는

다.) 팬들의 적극적인 구애에 SM Town
이 1회 공연 연장을 하게 되면서 팬, 가수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유럽 공연에 앞서 SM Town은 미국에서

도 공연을 해왔다. LA와 같은 서부지역에

서는 여러 공연을 선보였지만 동부지역은 

제외였다. LA행 비행기 표 값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많은 학생 팬들은 프랑스 콘

서트에 부럽기도, 서운하기도 했다. 

뉴저지 출신인 조이도 다르지 않았다. “
프랑스 파리 공연 소식을 듣고 ‘We Want 
SM Town NYC’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SM Town이 월드투어를 통해 세계로 뻗

어나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세계 각

지의 팬들이 SM Town을 보기 위해 플래

쉬몹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

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현재 샤넬, 미셸, 다니

엘과 함께 4명이 운영하고 있고, 여러 소

셜네트워크를 통해 플래쉬몹을 홍보했

다. 센트럴 파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플래쉬몹은 100여명의 팬들이 모이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잠자고 있

던 뉴욕 팬들을 일으킨 조이, 샤넬, 미셸 

그리고 다니엘.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K-POP이 좋다고 외치는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들어보았다.

2011년 10월 23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SM Town 뉴욕 공연 현장의 K-POP 팬들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82 83

어떻게 처음 K-POP을 접하게 되셨나요?

샤넬: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일본 아티스트

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빅뱅과 2NE1의 

<롤리팝>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순

간 끌렸어요. 드디어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는 음악을 찾은 거죠. 특히 패션에 관

심이 많이 갔어요. 빅뱅의 탑이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어느 미국 랩퍼보다 열

정적으로 랩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

어요.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죠. 지루

해 할 겨를이 없어요.

조이: 200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가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을 유튜브에

서 보여줬어요.

미셸: 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항상 

한국음악을 들으세요. 왁스, 에스지 워

너비와 코요테의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2004년부터 보아, 세븐, 신화 음악을 저 

스스로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전 2009년에 K-POP에 빠졌어

요. 메인 스텝이자 제 친구이기도 한 조이

가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를 소개

해줬어요. 그리고 샤이니의 <링딩동>도 

보여줬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유튜브를 

통해 슈퍼주니어, 포미닛, 2NE1, 2PM 

등의 라이브 공연을 찾아봤어요. 그 후론 

걷잡을 수 없었죠. 2009년 초기엔 15곡

의 K-POP이 들어있던 제 아이팟에 이젠 

900곡의 K-POP, 700곡의 한국 드라마 

OST와 광고 음악이 들어있어요.

K-POP의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샤넬: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신선했어요.

조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와서 K-POP
에 중독되어버렸어요.

미셸: 맨 처음엔 ‘구시대 음악’이라고 생

각했었기에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날 텐

데. 하하)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

요. 아빠가 들으시던 80년대 메탈 음악

과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좋아하

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CD를 빌려달라

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니엘: 뭔가 새롭고 K-POP에 빠지기 

전에 저는 일본 록음악과 팝음악의 열

광적인 팬이었어요. 10년 가까이 들어온 

거 같네요. 밴드 스타일의 일본 그룹과 

달리, 춤과 음악이 인상 깊었어요. 골든

디스크에서 테이블 위를 걸어서 춤을 추

던 2PM의 <하트비트> 공연을 잊을 수 

없어요. 그 공연은 제 눈을 사로잡아 버

렸어요. 샤이니,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와 같은 가수들의 춤도 거의 매일 춰요. 

시간 날 때마다 음악에 맞춰서 말이죠. 

왜 하필 K-POP이죠? 왜 K-POP을 좋아하
나요?

샤넬: 그저 눈과 귀가 너무나 즐거워져

요. 평소 듣던 미국음악과 달리 너무 자

극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일본 음악처럼 

너무 귀엽거나 명랑하지 않죠. 딱 적당

한 비율이에요.

조이: 참신한 비트와 메시지를 가진 가

사,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간 고생해서 탄

생한 가수들의 앨범을 보는 것 자체가 신

나는 일이죠.

미셸: 좋은 의미로 미국음악과 다르기 때

문이에요. 미국음악은 긍정적인 주제가 

없어요. 유명한 곡들은 다 섹스나 마약

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가수들은 유명해

지기 위해서 자극적이거나 야한 패션으

로 승부를 하죠. 반면 한국 음악은 좀 더 

밝은 주제를 노래하고 웃으면서 춤을 춰

요. 어둡지 않은 음악이 유명하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에요.

다니엘: 음악의 비트가 제일 인상적이에

요. 미국음악에서 많이 듣지 못한 비트거

든요. 일본 음악과도 180도 다른 느낌이

에요. 물론 일본 음악도 좋고요. K-POP
이라고 하는 ‘팝’ 장르에 여러 장르가 들

어가 있는 것도 새로워요. 알앤비, 힙합, 

일렉트로닉, 댄스, 클럽, 심지어 밴드 음

악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진 못해도 그

들이 노래하는 소리는 웬만한 미국 팝보

다 듣기 좋아요. 위에서 말했듯, 춤도 큰 

몫을 차지해요. 가끔 안무가 너무 좋은 

곡에 더 끌릴 때가 있거든요.

K-POP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대한 관심으
로 커졌나요?

샤넬: 물론이에요. K-POP을 듣기 시

작한 후로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

인 마트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 꿈은 언

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전통음식을 먹고 

2NE1 콘서트를 가는 거에요.

조이: 한국을 알고 싶어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K-POP이죠. 그래서 이번 가

을학기부터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한국

어 수업을 들을 예정이에요.

미셸: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 문화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

심이 생겼어요. 엄마의 나라이기에 이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K-POP이 

한 몫 한 것은 틀림없어요.

다니엘: K-POP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와 밀접한 드라마도 접

하게 되었죠. 현재, 한 달에 쇼 프로들을 

제외하고 적어도 세 작품의 한국드라마

를 봐요. 또, 많은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

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들이 운

영하는 블로거인 AA-chan, Simon and 

Martina from Eatyourkimchi.com을 통

해 한국을 접해요.

파리에서 열린 SM Town 콘서트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세요?

샤넬: LA 공연 다음에 뉴욕이 아니라 유

럽으로 곧장 갔다는 것에 샘이 났어요. 

정말 많은 팬들이 있는데 말이죠.

조이: 유럽공연을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

고 유럽에 많은 K-POP 팬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유럽 팬들이 

SM Town 콘서트 유치를 위해 인터넷의 

힘을 보여준 것에 감명받았고요.

미셸: 엄청 질투가 났지만 동시에 파리에

서 공연한다는 사실에 흥분되기도 했어

요. 만약 그 이유가 유럽 팬들의 플래쉬

몹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다니엘: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파

리 공연(샤이니의 영국공연)은 K-POP 
팬은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얼마나 국제적인 장르가 되었는지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전 SM 
Town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획사가 아

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고 봐요. 더 이상 K-POP은 소규모의 친

구들이 모여서 즐기는 음악이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

자면, 얼마 전 플로리다의 한 슈퍼에서 

제 폰 벨 소리인 비스트의<뷰티풀>이 울

렸어요. 그러자 제 뒤에 서있던 여자애

가 그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는 자신이 얼마나 K-POP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지 말해줬어요. 파리, 런던 같

은 국제적인 도시에서 열린 공연은 SM 
Town 뿐만 아니라 K-POP 전체를 돕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유럽의 많은 K-POP 팬들을 보고 놀
라워했어요. SM Town 공연이 뉴욕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샤넬: 물론이죠! 저희가 주최했던 플래쉬

몹에 모인 사람들만 봐도, 성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이: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동부지역, 

특히 뉴욕에서의 공연은 성공할 거라 확

신해요.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모일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죠.

미셸: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과거 박진영, 2AM, 2PM, 원더걸스 그

리고 보아의 뉴욕 공연을 떠올려 볼 때, 

반드시 성공할 거에요.

다니엘: 그렇게 믿고 있어요. LA 뿐만 아

니라 중부, 동부지역에 수천 명의 팬들

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 표 값이 부

담스러워서 LA에서 열리는 공연을 가기

가 어려워요. 뉴욕 공연은 수천 명의 동

부지역 팬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

수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에요.

왜 SM Town이 뉴욕에 오길 바라죠?

샤넬: 솔직히 말해서 전 그저 규현, 제시

카, 엠버와 온유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

어요. 유튜브가 아닌 실제 그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조이: 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적인 도시인 

뉴욕을 선택했어요. 뉴욕 뿐만 아니라 동

부지역의 타 주 팬들이 쉽게 올 수 있게 

말이죠.

미셸: 그럼 안되나요? 저희와 같은 관심

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공연은 정말 신날 거에요.

다니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SM Town
이 미국공연을 한다는 것을 듣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비행기 

표 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조이

는 소녀시대의 엄청난 팬이고, 나머지 셋

은 샤이니의 엄청난 팬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 에프엑스, 슈퍼주니어, 보아, 동방

신기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트랙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LA공연에 갈 수 없게 

된 후, 파리,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리아

에서 팬들의 공연 유치를 기원하는 플래

쉬몹을 보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

한 뉴욕을 플래시몹 대상으로 선택했어

요. 소녀시대의 <택시>에서는 심지어 ‘
뉴욕’이라고 말하는 데, 왜 굳이 다른 곳

을 뽑겠어요? (웃음)

플래쉬몹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SM 
Town과 한국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어떻게 계획한 건가요?

다니엘: 플래쉬몹은 우리에게 아주 새

로운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2PM의 

<Without U> 플래쉬몹을 선보였었죠. 



84 85

처음엔 저희 메인 스텝인 4명이 페이스 

북, 텀블러, 트위터, 유튜브 페이지와 같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홍보했어

요. 후에 Koreaboo.com, MTVK.com, 
MTVIGGY.com, jpopaia, Gogoanime.
com과 같은 웹싸이트에 퍼지게 되었어

요. 보셨다시피 성공적이었죠. 제가 올

린 유튜브 홍보 비디오는 자기 전에 조회

수가 200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14,000

이더군요.

개인적으로 플래쉬몹은 굉장히 성공적이었
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많은 팬들이 모
일 거라 예상했나요? 

샤넬: 전혀! 그렇게 많은 팬들을 보니 날

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저 우리와 같은 열

성 팬들을 만나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조이: 사실 우리 웹 페이지에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하겠다고는 했지만, 정말로 나

타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사추세

츠, 델라웨어, 뉴욕 주, 워싱턴DC 등등 

멀리서 온 열정적인 팬들도 많았어요. 그

들의 정성과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요. 

미셸: 정말 이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 생

각하지도 못했어요. (웃음) 처음엔 깜짝 

놀랬지만, 나중엔 너무나 행복했어요.

다니엘: 정말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평일이었던 독립기념일 다음날에 170명

이 넘는 팬들이 센트럴파크의 체리힐에 

모였어요. KBS 뮤직뱅크에 소개될 프

래쉬몹도 7월 1일에 진행했었고요. 짧

은 홍보기간이었지만 60명이 넘는 팬들

이 참여해주었어요. 다음 번 플래쉬몹은 

뉴욕에 가까이 사는 팬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오는 팬들까지 고려해서 진행해

보고 싶어요.

SM Town이 뉴욕에 온다면 어떤 공연을 보
고 싶은가요?

샤넬: 서로 노래를 바꿔 부르면 좋겠어

요. 샤이니가 에프엑스 노래를 부른다거

나, 소녀시대가 슈퍼주니어 노래를 부른 

다거나.

조이: 뉴욕에서 SM Town을 볼 수 있다

면, SM 소속 그룹이 같이 노래를 부르거

나,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

으면 좋겠어요.

미셸: 몇 주 전만해도 SM Town이 뉴욕

에 온다는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

웃음) 그저 제 눈앞에 공연이 펼쳐진다

는 자체에 만족할 거 같아요. 그래도 고

를 수 있다면, 드라마 패러디 같은 이벤

트를 보고 싶어요. 모두 웃고 즐길 수 있

는 그런 거요.

다니엘: 어떤 거라도 전 좋아요! 샤이니

와 에프엑스를 꼭 보고 싶어요. 조이는 

소녀시대를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

이 없을 거에요. (웃음) 기회가 된다면 트

랙스도 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트랙스의 

멋진 무대를 볼 기회가 적으니까요. 

한국음악시장은 미국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
영이 되는데요, 한국 음악이 미국진출에 성공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샤넬: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지금

처럼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무대

를 보여주세요. 이대로도 완벽해요.

조이: 홍보를 위해 영어 버전 노래를 만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도 

원곡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보다 해

외에서 팬이 적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많은 해외 팬들이 K-POP을 즐

기고 사랑하니까요.

미셸: 그다지 바꿀 점은 없어요. 지금까

지 해왔던 것처럼 하다 보면 자연스레 팬

들이 늘어날 거에요. 저만 하더라도 친구

들과 직장동료들에게 K-POP을 소개해

왔고, 제 주변에도 팬들이 생겼어요. 느

리더라도 확실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K-POP을 들을 거에요.

다니엘: 정말 이대로도 충분해요. 이미 

수백만 명의 팬들을 사로잡았는데, 분

명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거에요. 그리

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처음에 실패

했다면 다시 도전해야죠! 요즘 곡들은 더 

중독성 있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 윗

집 사람은 제가 K-POP을 크게 틀어놓

으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면서 흥얼거린

다니까요. 

마지막으로 SM Town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샤넬: 제발 뉴욕에 와주세요! 정말 많은 

팬들이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

고 있어요.

조이: 세계적으로 K-POP과 한류의 열풍

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것에 감사

해요. 한국에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많다

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K-POP은 언어

의 장벽을 넘어서서 세계에 통한다는 것

을 보여주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뉴욕

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미셸: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어서 고마워

요! 언젠가 모두를 뉴욕에서 만나길 기대

하고 있어요! 행운을 빌고 건강하길 바라

요! “사랑해요!”

다니엘: 오 제발 뉴욕에 와주세요! 

K-POP을 사랑하는 정말 많은 동부지역 

팬들이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

고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팬들에

게 영향력을 미치는 당신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파티+기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다 

페이스북 ‘레알파티’ & ‘유학생파티’, 
NYU 재학 중인 배정환 & 민동선 군

글/사진 · 황예빈  
2011년 9월 14일

지
난 7월 21일 한국 클럽 에덴에

서 열린 UN재단 후원 자선파

티 <New Moon>. 삼삼오오 

모여드는 20대 남녀들은 입장 전 아프리

카, 방글라데시, 한국 중 자신이 도와주

고 싶은 곳에 빨간 스티커를 붙혔다. 붐

비는 스테이지와 2주 전부터 예약완료 

된 테이블. 단순히 즐기려는 기존의 파

티문화에서 벗어나 국내외 어려운 이웃

들에게 따스함을 선사한 이번 행사에는 

무려 1,500여명의 인파가 몰릴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은 어떻게 찾아온 걸까?

한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

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친구 수 5,000명에 

달하는 ‘레알파티’와 ‘유학생파티’는 페

이스북의 ‘Suggest Friends’ 기능과 빠른 

정보 전달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름을 알렸

다. 그들의 담벼락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섭외되었다는 글 뿐만 아니라 가수 엠블

랙(MBLAQ)과 리듬체조 국가대표선수 

신수지 양이 찍은 홍보영상이 올라와 큰 

관심을 사기도 했다. 짧은 여름방학을 맞

아 모국을 찾는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파

티와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이들은 놀

랍게도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한인

들과 ‘친구’를 맺어왔다.

유학생들의, 유학생들에 의한, 유학생들

을 위한 파티. 파티문화와 기부문화를 접

목시킴으로써 20대 초 중반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단체. 그 중

심에 서 있는 ‘레알파티’ 배정환 군과 ‘유
학생파티’ 민동선 군을 만나보았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한다면

New York University Economics/CAS 
3학년에 재학중인 배정환이라고 합니

다. 현재 페이스북 ‘레알파티’ 계정 관리, 

Computer App 관련 사업, 인턴(MBC, 

인터컨티넨탈 카지노) 등을 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적부터 

해왔던 여러 운동들(검도, 태권도, 킥복

싱, 레슬링, 양궁, 육상, 스케이팅, 축구)

도 꾸준히 취미 삼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민동선이고 New York Univer-
sity Stern Business School에서 Finance
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페이스

북 ‘유학생파티’ 계정을 관리하고 있고

요, 정환 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

과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페이스북 파티계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정환: 작년 여름 <2010 Party Twilight>
이란 파티를 한 후, 올해(2011) 여름에 

있을 자선파티 홍보를 준비하기 위해 친

한 후배인 동선이와 계정을 만들게 되었

습니다. 대략 12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News feed’ 기능

을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훌

륭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려진 ‘레알

파티’와 ‘유학생파티’가 속해있는 오프라

인 파티플래닝 팀, ‘Eros Party’의 이름은 

큐피트 화살과 정보를 담당하는 그리스 

신 에로스에서 따왔고, 작년 여름부터 왕

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 몇 

명이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이렇게 커져

버렸네요.

“아프리카 지역, 

대한민국 고아원 등 

각지로 기부해요”

‘레알파티’ 배정환 / ‘유학생파티’ 민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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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친구’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선: 현재 두 계정 모두 5,000명 인원이 

찬 관계로 더 이상의 친구를 받을 수 없

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친구신청이 쇄도

해서 메세지나 대화창을 통해 여러 문의

들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유학생’이란 계정을 새

로 만들어 더 많은 분들과 친구를 맺고 

파티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 중입니다.

‘레알파티’와 ‘유학생파티’의 특별한 점은? 

동선: 저희는 매년 늘어나는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소속감 없이 지내기보다

는 서로 어우러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인턴, 취업 관

련 정보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

여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점을 꼽자면 

수익금 대부분을 보다 의미있는 일에 쓴

다는 것, 그리고 유학생들을 향한 안 좋

은 시선들과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한

다는 것 정도?

정환: 아무래도 저희는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페이스북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

에 어느 다른 대학교 연합 파티들보다 뛰

어난 홍보력과 소통력을 자랑합니다. 그

래서인지 요즘 새로 생기는 클럽들로부

터 프로모션 부탁을 받기도 해요. 저희 

말고도 대표적으로 GLA(Global Lead-
ers Association)라는 미국 대학교 한인

회 그룹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친구들

은 파티보다 전시회 외 다른 유용한 유

학생들 정보 공유에 힘쓰는 단체여서 파

티를 하게 되면 저희랑 서로 도와주고 있

습니다.

놀면서 기부하는 새로운 시도! 

파티문화가 선행문화로 

자리잡기까지

<2010 Party Twilight>에 대해서

정환: <2010 Party Twilight>은 저희가 

처음으로 연 자선파티이자,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뜻 깊은 이벤트였습니

다. 대학교 연합 파티가 아니고, 서로 신

뢰하고 친한 친구들끼리 주최를 한 파티

라 더욱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보단 싸이월드로 홍

보를 많이 했고, ‘네이트 톡’이라는 곳에 

제가 쓴 글이 톡으로 선정돼서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제 파티에 대해 알게 되

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100명 정도 모이

는 자리를 마련하려다 스케일이 점점 커

지면서 그 수는 900명 이상으로 늘어났

고, 총 600만원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함부로 손 댈수 없

다는 판단을 내렸고, 좋은 곳에 기부하기

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 아무 보상 바

라지 않고 저 하나만 보고 도와준 10명의 

스태프들에게 조금씩 사례를 하였고, 남

은 400만원은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선

덕원이란 고아원에 기부하였습니다. 비

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아이들의 등록금

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그때의 감동

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맑고 순수

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

가 너무 행복했고, 그 짜릿함을 밑바탕으

로 이번 여름 두 개의 파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성공적이었다는데

동선: 저는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유학

생파티: Xtra Ordinary Party>를 도맡아 

준비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파티 공연팀

인 하우스룰즈(House Rulez)를 섭외하

여 더욱 퀄리티있고 재미있는 파티를 선

사했습니다. 당일 학생들이 파티 입장을 

위해서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서 들어왔고 

2,000명 정도 왔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

다. 클럽 헤븐 최시완 매니저, 함께 주최

한 이태호(UC Berkeley), 김동녘(Indi-
ana University), 그리고 스태프로 일해

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성황리

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환: 이어서 제 담당이었던 7월 21일 

<New Moon>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As-
trovoize란 DJ가 왔고요, 기부 천사로 알

려진 김장훈씨가 참석해 주셨으며 인기

가수 엠블랙 분들이 응원 메세지로 협조

를 해주셨습니다. 이날 스탠딩으로 들어

오신 분들만 1,100명 정도였고 테이블 및 

룸으로 오신 분들까지 합하면 1,500명은 

훨씬 넘는 숫자가 참석했으니 정말 흥행

했네요. 또, 올해 클럽 에덴 사상 최다 인

원을 모음으로써 유학생들의 파워를 다

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살충 처리된 모기장 하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작은 돈이 아프리카

의 한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올해 파티에서 얻어진 수입금이 쓰일 곳은?

정환: 7월 14일과 21일 수입금을 합한 금

액은 총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 200

만원은 UN재단 모기장 후원에 쓸 계획

이고요, 나머지 400만원을 방글라데시 

혹은 우리나라 곳곳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에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사람들

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베

푸는 것에 인색하지만, 적은 액수의 돈이

라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값진 돈

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

다. 남은 수입금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살

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국내 어려운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왕이

면 정부와 타 복지단체들의 손이 미처 닿

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

와 손자 둘이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난로

도 못 피우고 하루 세끼를 라면으로 때워

야 하는 가정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가슴

이 찡하더라고요. 작년 선덕원에는 평일

에 갔기 때문에 저 외에 두 명만 같이 갔

지만, 올해 기부금을 전달할 때는 수고한 

멤버들 다같이 가서 봉사하며 추억을 만

들 계획입니다.

‘기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동선: 비록 저희가 큰 돈을 기부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나눔으로도 많

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뜻 깊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여태

껏 기부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몸소 

실천하지 못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

여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 지구 반대

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 올

랐습니다.

정환: 기부란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요?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있잖

아요. 사회적으로 성공의 잣대는 부와 명

예,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 중 

어떤 것이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얻을 

순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있어

야겠지만, 모든 상황과 운이 따라줘야 하

기 때문에 100% 자기능력으로 얻었다

고 하긴 힘들죠. 항상 사람은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에, 어

느 정도 여유가 되면 자신이 받았던 도

움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

무감을 느끼게 되고, 저는 그것이 기부라

고 생각합니다.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

동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취지를 가지

고 좋은 파티를 기획한 후, 그 결과가 성

공적일 때 가장 뿌듯해요. 그리고 참가

하셨던 분들의 파티 후기나 기부 후 받

은 감사 편지 등을 읽을 때도 ‘아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새삼스레 되새기

게 됩니다.

정환: 아무래도 가장 뿌듯할 때는 저희 

파티장소가 발 디딜 틈 없이 찼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 기부 대상자 분이 저희

의 자그마한 정성을 받고 행복해 할 때

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

니다.

파티에 오는 학생들이 느꼈으면 하는 점

동선: 파티에 와서 한 번 놀고 가자는 마

음보다는 항상 자신들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염두해 두고, 본인 한 명 한 명

이 수천, 수만 명의 유학생들을 대표한다

는 마음으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줬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환: 저희 자선파티에 참여하는 학생 분

들이 기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

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선정적인 클럽 파

티들의 일면보다는 대학생들끼리 건전

하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저

희의 취지도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다음 계획은?

동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 파티

에 오셨던 모 스노우 보드 회사 마케팅 

부에서 협찬제의가 들어와 겨울 방학 때 

자선파티를 한번 더 열 것 같습니다. 앞

으로 꾸준히 자선파티를 이어나가고 후

배들에게 물려 줄 생각입니다.

정환: 저는 9월 5일에 입대를 하게 됩니

다.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친한 후배 두 

명이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 여름에 걸

쳐 총 3번의 파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모두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

립니다.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동선: 아무래도 지금 학생으로서의 본분

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하지만 제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직 20대 초반이

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차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려 합니다.

정환: 20대가 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볼 거에요. 지금 

제 친구랑 시작하려는 웹 사업 외에도, 

압구정 로데오에서 와플장사, 마케팅 사

업, 그리고 어렸을 적 췄던 춤과 연기도 

해보고 싶고, 영화 혹은 CF 제작도 해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실패로 쓴맛

을 맛보게 되더라도, 아직 젊잖아요. 어

느 나이 대에 비교해도 실패에 가장 너그

러운 게 20대라는 말도 있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동선: 일단 제 전공을 살려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

고 계신 사업을 물려받기 보다는 저의 미

국 유학 경험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

한 이용하여 홀로 서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유학생파티’ 운영자로서 짊어지고 

있는 여러 책임감과 경험들을 단순한 취

미로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 

넓어진 인맥 또한 저에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10년 뒤인 33살 때는 제 개인 회사

를 꾸려 나가고 있거나,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쯤이면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

죠. 하지만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미국 

동부에 학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

에 다트머스(Dartmouth)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 온 아프리카 학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마을은 찢

어지게 가난해서 물을 마시려면 5km이

상을 걸어가서 마셔야 하는데 이 친구가 

풍차를 발명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손쉽

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

구의 꿈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후 자기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을 돕

고 보다 나은 생활 속에서 살게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만약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다면 40%는 전세계 가난한 지역에서 학

생들을 데리고 와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

고, 졸업 후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려 보

내 그 마을 사람들이 가난과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싶습니

다. 이렇게 조금씩 추진하다 보면 언젠

가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물을 못 마시거나 굶어 죽는 일은 줄어들

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저는 10년 뒤에

도 열심히 꿈을 갖고 인생을 즐기며 일하

고 있을 것 같습니다.

SNS 통신망과 파티문화를 통해 수천 명

의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

는 ‘레알파티’와 ‘유학생파티.’ 세계의 중

심 뉴욕에서부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며 이타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몸소 실천

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에서 깊은 따

스함이 느껴진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고 치부해 버리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
놀기만 하는’ 대학생들의 파티문화를 다

른 시점으로 접근하여 건전한 기부와 선

행문화로 순화시키는 그들. 지역 구석구

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행

복 에너지를 전파하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 ‘레알’ 훈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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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ping NYC! 리듬을 추는 남자, 
탭퍼 권오환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9월 21일

‘타닥 타탁!’ 화려한 브로드웨

이 뮤지컬에 자연스레 곁

들여진 탭 댄스는 공연을 

보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두 발 밑에

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리듬에 시선

을 떼지 못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장르의 춤이지만 탭 댄스의 본고장인 뉴

욕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들을 통해 심심

찮게 만나볼 수 있는 춤이 바로 이 탭 댄

스이다. 꿈과 열정이 있는 모든 아티스트

의 종착역인 이곳에 탭퍼 권오환씨도 발

을 내디뎠다. 탭 댄스 불모지였던 국내에 

최초로 탭 댄스 공연을 선보인 탭 컴퍼니 

<리드미스트>의 창단원이기도 한 그는 

작년 비행기에 몸을 실어 탭 댄스의 고향 

뉴욕에 왔다.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던 탭 

공연자였던 그가 왜 뉴욕을 찾아왔을까? 

지난 1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

로 돌아가는 권오환씨를 만나 그의 탭 댄

스에 대한 열정과 꿈을 들어보았다.

한국에서의 탭 댄스

한국에서 탭 댄스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
르입니다. 그만큼 직업으로 삼기에는 다소 
도전정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000년 쯤이었어요. 대학 때 선배님들 

졸업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맨발로 탭을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 처음으로 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

작했고, 이리저리 탭 댄스 학원을 찾아 

다녔는데 거의 없어서 포기해야 하나 생

각하던 중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

에서 뉴욕에서 연수하신 탭 댄스 선생님

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수업을 듣

게 되었죠.

제일 처음 탭 슈즈를 신고 탭을 배웠을 때의 
기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수업을 들었던 날이 5월 18일 

이었어요. (웃음) 탭 슈즈를 처음 신었던 

그 느낌은 정말 신선했지만 허둥지둥 수

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끝나

버렸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연

습실에서 밤을 세우며 기본 스텝만 연습

했답니다.

현재 소속되어있는 <리드미스트>의 창단원
입니다. <리드미스트>는 어떻게 해서 탄생
하게 되었나요?

우선 <리드미스트>란 리듬을 만드는 사

람들이란 의미의 탭 댄스 컴퍼니 입니다.  

2007년 즈음 서울에 탭을 전문적으로 하

는 단체가 4군데 정도 있었는데, 각 단체

의 주 멤버들이 가끔 모여서 공유하는 모

임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우리가 모이

면 분명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거라 

믿고 창단하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리

드미스트>가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 

탭 댄스 장면에서 얻는 부분은 상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펼친 많은 공연들 중에 가장 기억
에 남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 

공연이에요.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준 

밑거름이니까요. 굳이 선택하라면 대학

로에서 했던 최초의 넌버벌 탭 퍼포먼스

와 <리드미스트> 정기공연을 선택하겠

습니다.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넌버벌 

탭 퍼포먼스 공연이었는데 20일간의 공

연이 모두 매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

연에는 들어오지 못한 관객들 때문에 공

연을 한번 더 했을 정도로 관객도 많았

고 반응도 좋았답니다. 그 달의 대학로 

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날 스텝들을 소개하면서 울먹였던 기억

이 나네요. (웃음) 

또 하나는 <리드미스트>가 만들어지고 

올린 첫 정기공연입니다. 연출, 안무, 무

대, 홍보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만 만

들어보자 해서 올린 공연이었거든요. 고

생이 많았던 만큼 기억에도 많이 남더라

고요. 하하하

뉴욕에서의 탭 댄스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 뉴욕행을 
결정하셨는데요. 언제 뉴욕 연수를 결정하였
고, 왜 지금인가요?

전 절대 잘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탭

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

입니다. 절대로 멋 있으려 하는 말이 아

니라 제 진심입니다. 탭을 시작하면서부

터 뉴욕으로의 탭 유학을 꿈꿔왔습니다. 

뉴욕은 탭의 본고장이다 보니 수준도 높

고 역사도 오래되었죠. 세계의 모든 탭이 

뉴욕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뉴욕은 탭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을 결정하였습니다. 한

국에서 지내던 중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

요했던 것 같아요. 탭과 더불어 나 자신

에 대한 발전을 하고 싶기도 했고. 지금

이 아니면 더 늦을 거 같아 나름 쉽지 않

은 결정을 했답니다.

뉴욕은 탭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
욕의 탭 댄스는 어떤 느낌인가요? 한국에서
의 탭 댄스와 많이 다른가요?

처음 뉴욕에서 탭 수업을 들어보니 한국

의 탭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느꼈

어요. 하지만 뉴욕의 탭을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거대하다는 걸 알았죠. 느낌은 많

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실력 자체의 차이

가 좀 있죠. 탭 시장만 봐도 미국에 비해 

한국은 많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탭을 임하는 마음은 한국이나 미

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뉴욕에 와서도 꾸준히 공연을 해오셨어요. 
한국 관객과 뉴욕 관객의 반응은 어떻게 다
른가요?

그다지 많은 공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반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관객과 교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뉴욕에서 탭 댄스를 배우거나, 공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선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 스탭스 온 

브로드웨이, 아메리카 탭 댄스 파운데이

션, 이 세 곳에 많이 집중되어있고, 할렘 

탭 스튜디오나 패리댄스(Peridance)에도 

탭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외 탭 수업하

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탭 공연을 

보시려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스

멀스(Smalls) 라는 재즈 바에서 매주 수

요일 <탭 잼 나잇>이 열립니다. 그 외 각 

단체들이 만드는 공연이 일년에 10~20

회 정도 올라가고, 탭 페스티벌이나 재즈 

클럽에서 수시로 공연이 올라간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tapperkwon@gmail.com)

뉴욕에서 제일 좋았던 것과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었

던 것이 가장 좋았지만 반면에 타지에서

의 생활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 힘들었어요. 뉴욕 생

활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스스로 좋아

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경험이

라 바꿔 생각하니 모든 게 고맙기만 했

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1

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

년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얻고 느끼고 

반성했습니다. 제가 과연 받아도 되는 것

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과분한 그 어떤 

것들을 얻고 돌아갑니다.

한국 탭 댄스의 미래

뮤지컬 <빌리엘리어트>나 KBS <남자의 자
격>으로 인해 탭 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에 
있는 탭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본
인도 예전과 비해 많아진 관심을 느끼는가
요? 한국 탭의 전문가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또 다른 책임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동료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리드미스

트>가 한국의 많은 탭 시장을 활성화 시

키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분명 관

심은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 관심에 대

한 노력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매

체로 보여지는 이런 많은 작업들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대중에게 잘 못 비춰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작업이 되

어야 하고, 또 한 순간 인기몰이에 빠져

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

니다.

한국에 돌아가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체계적인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지내다보니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우

선 좀 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탭 아카데

미를 만든 후 탭으로 이뤄진 넌버벌 공연

을 만들 예정입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탭 관련 영화 계획도 있었고, 

아무래도 많은 작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웃음)

자신의 최종 꿈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네요. 

어릴 적부터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으

면 전 항상 ‘좋은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면 멋진 인간으

로 성공해야 하고, 멋진 인간으로 성공

하려면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하하하

마지막으로 탭 댄서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마
디 해주세요.

탭은 단지 춤만이 아니라 연주이며 소통

이고 존중입니다. 절대 기술자가 되지 마

세요. 탭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탭을 진

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탭퍼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즐거

운 유머를 던지는 그는 탭 슈즈를 신으면 

자신감 넘치는 멋진 탭퍼로 변신한다. 1

년간의 뉴욕 연수를 마치고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탭퍼 권오환. 그가 자

리를 비운 사이 높아진 국내의 관심 덕에 

나름의 고민도 있지만, 자신의 무대로 돌

아가는 그의 눈은 반짝인다. 한국에서 탭 

슈즈를 신고 종횡무진 활약할 그의 모습

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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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용 감독의 자전거 미국횡단 

“Be Strong. Be Naked.”
글 · 정재경 
2011년 11월 1일

뉴
욕의 젊은 필름메이커 박현용 

감독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프로젝트 <Be Strong. Be Na-
ked>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오전 뉴욕을 

떠났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감독이 자신

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 동부 뉴욕에

서 출발해 서부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영화사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시작한 것

으로 장장 6개월간 자전거로만 대륙 횡

단을 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만

반의 준비를 마친 박현용 감독을 출발 일

주일 전에 만났다. 

이번 프로젝트 <Be Strong. Be Naked.>를 
진행하게 된 동기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한다면?

본래 첫 장편영화 <Murmuring in the 
Heart of Others> 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화 촬영을 시작할 즈음에 재

정적인 문제와 부딪혔다. 재정확보를 위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었는데 창

조적인 작업 없이 재정을 위해 쫓아다니

는 시간이 나로서는 무척 괴로웠다. 그

러던 중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미국 대

륙횡단과 함께 이 시나리오를 할리우드

에 가져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

다.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

을까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설명 없

이 내가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 그 열

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었

다. 이러한 생각과 대륙횡단에 대한 마음

이 맞물려지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

하게 되었고 파트너와 의논하는 과정에

서 다큐멘터리 작업도 같이 해보기로 진

행되었다. 그래서 6개월간 자전거로 이

동하며 여정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서 온라인에 연재

하려고 한다.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수단이 

많겠지만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

았다. 나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한 헌신이 되어있는지

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뚫고 나갈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더 확

실해진다고 생각했다.

박현용 감독이 여정 중에 찍은 이정표 

박감독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하는 영상, 
사진, 글 외에 함께 진행되는 작업이 있다는
데 어떤 작업들이 있나?

디렉터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회

를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

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직

은 학생이거나 경험들이 많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작업하면 더 흥미로

운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이 작업에는 애니메이터, 일러스트

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스토리 텔러, 

랩퍼 등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을 섭

외했다. 진행과정에 내가 직접 촬영해서 

올린 영상, 사진, 글을 바탕으로 에디터

가 편집을 하고 아티스트들이 각자 재해

석해서 자신들의 표현방법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

다.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될지 굉장히 기

대가 된다. 

여행과정에 글을 쓰며 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글을 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시나리오 3개를 쓰면서 갈 것이다. 시나

리오를 어떻게 쓰고 어떤 영감과 어떤 힘

든 일이 있었는지 등은 차후에 다큐멘터

리로 만들어질 것이다. 웹에 올리는 글은 

기행문 같은 여행기라고 보면 된다. 여행

에서 일어난 해프닝 등이 소개될 것이다. 

어떤 일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풀어갈 것이다.

영화감독의 꿈을 꾸게 된 계기와 박감독이 
추구하는 영화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터미네이터2>를 

보고 어린 마음에 영화감독이 되어야겠

다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로지 영화감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으로 한 번도 그 꿈이 바뀌지 않았다. 단

편 작업은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 30

여 편을 했고 장편은 아직 안 해봤기 때

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스타일의 감

독인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

다. 하지만 추구하는 게 있다면 주로 내

가 쓰는 시나리오들은 글로벌 이슈에 관

한 이야기들이 많다. 지금 진행 중인 장

편 <Murmuring in the Heart of Oth-
ers>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분쟁 

장면들을 다루고 있고, 보스니아 내전 문

제에 관한 것, 미치광이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 스타일은 공포를 제외한 스

릴러, 액션, 코미디든 시각적으로 아름다

운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스릴러나 

필름 느와르를 찍더라도 미장센이 잘 고

려된 아름다운 작품을 찍고 싶다. 

이 프로젝트 이후 계획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세 가지

가 있다. 첫 번째는 가는 과정에 온라인

에 업로드 되는 에피소드들에 많은 이들

이 호응해 준다면 이 에피소드들을 할리

우드 프로덕션에 보여주고 장편 극영화

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면 한 에피소드 

당 10분 정도되는 영상들을 연결해서 장

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영화제에 제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티스

트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비하인드 스토리, 글 등을 엮어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고 뉴욕에서 관련 작품들

을 전시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감독으로서의 계획은 준비하

고 있던 영화 <Murmuring in the Heart 
of Others> 촬영을 내년에 시작해서 첫 

장편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바라는 점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통해 모두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하고 싶다. 하

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즐기고 끌어안

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

자. Be Strong. Be Naked. 홈페이지에 방

문해서 꿈을 향한 열정에 대한 기운을 함

께 나눴으면 좋겠다. 

춥디 추운 대륙의 겨울을 통과하며 홀로 

자전거로만 횡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누

구나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끊

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여정 가운데 육체

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끊

어질듯한 다리를 이끌고 자전거로 오르

막길을 오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홀

로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해야만 하는 외

로움과 밤이면 시커먼 얼굴로 엄습해오

는 커다란 두려움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밤도 박감독은 어딘가 차디찬 건물 뒤나 

누군가의 허름한 헛간에 침낭을 펴고 지

친 몸을 누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모

든 여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

아와 앞서 언급한 그가 계획하는 향후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펼치길 바라며 많은 

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박감독을 응원

해주길 기대해 본다. 

www.bestrongbenak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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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삼매경!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배워요!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11월 15일

매
주 수요일, 금요일 7시가 되

면 뉴욕의 한 댄스 연습실에

서 신나는 K-POP이 울려 퍼

진다. 바로 <아이 러브 코리안 힙합댄스

(I Love Korean Hip Hop Dance)> 연

습실. 43가 8애비뉴에 위치한 연습실에

는 매 수업마다 20-30명의 사람들이 K-
POP 댄스를 배우기 위해 모인다. 2006

년, 춤을 좋아하는 한인들이 모여 시작한 

이 댄스 학원은 현재 한류의 영향으로 학

생 수가 너무 많아져서 반을 더 늘리고 

있는 실정. 지난 11일, K-POP 댄스에 빠

진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K-POP 댄스를 배우러 다닌지 1달이 되

었다는 조셀린은 가족 같은 댄스 팀 덕택

에 춤을 배울 용기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춤을 한번도 

춰 본적이 없다. 다른 댄스학원처럼 춤

을 잘 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지 않아 

즐겁게 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K-
POP 댄스를 2달째 배우러 다니고 있는 

움베르토는 “플러싱에 살아서 주변에 한

국 친구가 많아 자연스럽게 K-POP을 접

하게 되었고, 페이스북을 통해 댄스 교실

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K-POP 댄스 

학원의 인기를 높여준 최대 공인은 바로 

페이스북(Facebook). 많은 해외팬들이 

유튜브(YouTube)로 처음 K-POP을 접

했다고 말하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페이

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원을 알게 되었다

고 말하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

는지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아이 러브 코리안 힙합 댄스>를 

이끄는 댄서 최문주씨

K-POP 열풍이 분 것은 아주 최근의 일. 

2006년, 그다지 K-POP이 알려지지 않

았던 시기에 시작된 아이 러브 코리안 힙

합 댄스 팀은 누구의 선견지명으로 시작

되었을까. 1997년 뉴욕에 디자인을 공부

하러 온 최문주씨는 졸업할 때까지 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갑자기 춤이 추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브로드웨이 댄스센터(Broad-
way Dance Center)에서 춤을 배우기 시

작했고, 그 뒤로 전공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었죠. (웃음)” 그 후 1년, 주변 한

인학생들이 방송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그녀에게 찾아왔다. 

아이 러브 코리안 힙합 댄스는 어떻게 열게 
되었나요?

저는 방송댄스보다는 힙합댄스에 더 관

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

죠.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한국 음악으

로 춤을 추니 재미있더라고요. 춤을 제

대로 시작한지 1년 만에 무작정 팀을 만

들었어요.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 <헤이

코리안> 안의 작은 동호회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K-POP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커

지게 되었죠. 

외국 학생들도 꽤 많던데, 그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인가요?

헤이코리안 동호회 회원인 한국인 친구

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 춤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까 의문이었는데, 어느 날 회원 수가 늘

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천명이 넘는 팬

이 생겼어요.

이번 달 연습곡인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The Boys)>를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아이 러브 코리안 힙합 댄스팀 
(출처: 아이 러브 코리안 힙합 댄스 페이스북)

댄스 강습 이외에 무슨 활동을 하나요?

뮤직비디오 느낌의 커버 댄스 비디오도 

만들고, 플레쉬몹도 진행하고, 정기적으

로 발표회도 열고 있어요. 지난 4월 30일

에 한국학생, 외국학생들과 함께 15곡의 

K-POP으로 발표회를 열었어요. 3, 4개

월을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을 했는데 다

소 K-POP이 덜 알려졌을 때임에도 불구

하고 2차례 공연이 전부 매진되고, 관객

은 300여명 정도 왔어요. 내년 4월에도 

공연을 할 예정인데 400명 관객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K-POP 댄스를 가르치면서 뿌듯한 순간과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업시간에 거울을 통해서 보면 외국 친

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

어요. 저도 어쩔 땐 가사를 놓치는데 외

국 친구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많이 알려졌다는 걸 새삼 느끼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껴요. 반

면, 워낙 신곡이 많이 나오다 보니 거기

에 맞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가

수들도 숙지 해야 하고, 너무 빨리 진행

되다 보니 그것을 따라가기 벅찰 때가 있

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웃음)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무엇인가요?

여자 아이돌 가수 중에서는 2NE1 안무

를 가장 좋아해요. 음악 자체도 마음에 

들고, 스타일도 멋있고요. 남자 아이돌 

가수들은 워낙 멋있는 춤들이 많아서 고

르기가 힘든데, 얼마 전에 인피니트의 <

내꺼 하자> 가르칠 때 재미있었어요. 동

방신기도 멋있고요. 

K-POP 댄스를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일단 음악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 비디오를 보면서 눈으로도 많이 익혀

야 해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보다 포기하

지 않고 3개월은 시도해 봐야 해요. 어느 

춤이든 눈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

겨내야지만 춤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마음을 비

우고, 한번 망가져 보겠다는 마음가짐으

로 3개월만 투자하면 몸으로 느끼는 것

이 있을 거에요. 끈기를 가지고 임하면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K-POP 댄스 클래스를 이끄는 
안무가로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가

족 같은 분위기의 수업이에요. 규모가 

커지더라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

고 싶고, 잘 자리매김해서 학생들이 여

기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댄스 팀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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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 열풍으로 MTV에 MTV-K라는 

새로운 K-POP 채널을 개설되었고, 빌보

드에는 K-POP 차트가 생겨남에 따라 이

제 K-POP 은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

받게 되었다. K-POP 댄스 교실은 팬들

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안무를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앞으로 K-POP 댄스가 또 다른 댄

스 장르로 인정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

운 문화콘텐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기

대해 본다.

아이 러브 케이팝 댄스 (I Love Korean Hip Hop 
Dance) 

300 West 43rd St., New York, NY 10036 

헤이코리안: http://www.heykorean.com/
ilovedanc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
ilovekoreanhiphopdance 
유튜브: http://www.youtube.com/sesam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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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University: Korean Language Program 

한국어를 배우는 
컬럼비아 대학생들을 만나다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12월 2일

한
류의 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곳곳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

아지고 있다. 뉴욕에 위치한 명문 아이비

리그 컬럼비아 대학교도 다르지 않다. 컬

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

2외국어가 필수인데 그 중 한국어 강의

도 열려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

아도서관(C.V. Starr East Asian Library)
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5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국어 프

로그램도 그 역사가 깊다. 주 학생층은 

한인 2세들로 주로 한국문화권 학생들이 

많았으나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해 다문

화권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컬럼비아 한

국어 프로그램 이범 교수는 전했다. 컬

럼비아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입

양아들과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

친지 6년이 된 이교수는 최근 한류 열풍

이 불기 시작한 2009년에서 2011년 사

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

근에는 다문화권 학생들이 많아져서 놀

랐다. 한국어를 가르쳤던 초기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서 한국 드라마나 가요를 소개해주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요즘에는 따로 가르

쳐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나보다 더 많

이 알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초급, 중

급, 고급, 4학년, 5학년 그리고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난 11월 중순, 이제 막 

한국어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대학 졸업

반 야스코, 로스쿨 2학년인 마크 그리고 

신입생 애나를 만나보았다.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야스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6년 즈음이다.

마크: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몇 주간 한

국에 머물렀을 때이다. 원래 프로그램 일

정은 일본에 맞춰져 있었으나, 짧은 기

간 동안이었지만 서울이 굉장히 인상깊

었다.

애나: 8학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

랐는데,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것

이 즐거웠다.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웠는가?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나?

야스코: 올해 10월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한국어 억

양이 신기해서 배워보고 싶었다. 언젠간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 (웃음) 

마크: 이번 학기에 시작하였다. 원래 다

른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를 배웠

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나라

인 한국에 관심이 갔다. 한국인 친구들도 

많아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애나: 그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

하다가 올해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

래가 밝은 나라여서 한국어를 선택하였

다. 언젠간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어 공

부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싶다.

한국어 수업이 한국을 알아가는 데 많은 도
움이 되는가?

야스코: 한국어 수업은 언어 외에 한국 

문화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다.

마크: 많은 도움이 된다. 미역국이나 한

국 국기 문양의 뜻 같은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배운다.

애나: ‘선생님’이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

실 때가 가장 즐겁다. 단어 뜻을 한국 일

상 생활에 빗대어 풀이해주신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
인가? 반면 가장 힘든 것은?

야스코: 새로운 단어를 배워서 한국 식

당에서 사용할 때 가장 신이 난다. 하지

만,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것이나 발음

은 어렵다.

마크: 문법 공부하면서 문장을 만들 때이

다. 단어와 문법을 더하면 색다른 문장

이 되는 것이 신기하다. 반면, 모든 단어

들이 앞뒤 단어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것

이 가장 어렵다. 

애나: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는 자체가 즐겁다. 어려운 

부분은 오디오 자료에서 원어민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이다.

어떻게 한국어를 연습하는가?

야스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못 보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오디오 자

료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지금은 단어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도움이 될만한 쇼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애나: K-POP,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단어장을 만들어 새 단어를 외

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
은가?

야스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꼭 

한국어로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싶고 한

국인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나

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어 수업을 들

어서 더 공부하고 싶다.

마크: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할 때 한국

어를 사용하여 한국인들과도 일을 하고 

싶다.

애나: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보고 싶다. 또 한국어를 잘하게 된다면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이 교수는 “미

국에서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컬럼

비아 학생들처럼 한국 문화에 많이 노출

되어야 한다. 한국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 최

대한 한국 문화에 부딪혀야 언어가 빨리 

는다. 많은 선생님들이 충고하듯 많이 읽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어는 2007년 국제특허조

약 열번째 공식언어로 만장일치 통과되

면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

근 한류 열풍이 드라마, 음악을 넘어 한

국어로 이어지면서 한류 팬들에게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컬럼비아 대

학교 학생들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

은 다문화권 학생들의 늘어남을 직접 확

인하면서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국

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어를 통해 많은 세계인

들이 한국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

길 바래본다.

컬럼비아 한국어 프로그램: http://www.colum-

bia.edu/cu/ealac/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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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the Korean Bride Performs 
50th Wedding in New York
By Elizabeth Shim 
June 2, 2011

In the bustling center of Times 
Square, a young Korean woman 
is the hub of a gathering crowd. 

Cameramen clamor for coveted 
space. Tourists elbow each other just 
for a peek.

The center of the intrigue is neither 
the latest K-POP diva nor a paparaz-
zi-tormented celebrity. She doesn’t go 
by BoA, Kim Yu-na, or Lee Hyori. 
She has yet to win an award or a gold 
medal for her extraordinary perfor-
mance. However, in her own right, 
39-year-old Korean American Maria 
Yoon is a force to be reckoned with. 
On Sunday May 22, a few days ahead 
of her 40th birthday, Yoon ‘married’ 
for the 50th and final time in a mock 
wedding ceremony that she has per-
formed in every state since 2001.

“I was anticipating my parents to be 
here!” she exclaimed, as she turned 
her head left and right, hoping to 
catch a glimpse of their familiar faces. 
Yoon, a New York-based performance 
artist, began her project when her tra-
ditional Korean parents urged her to 
find a marriage partner not long after 
her 30th birthday.

Yoon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the age of seven, and was accus-
tomed to straddling both cultures, 
but her parent’s request prompted 
an unusual idea. The resultant per-
formance project, Maria the Korean 
Bride, became her socially charged al-
beit humorous expression of Korean 

perceptions of marriage, women, and 
filial duty.  

Her performance art piece has taken 
her from coast to coast, and in every 
location, Yoon has always been be-
trothed in colorful Korean wedding 
attire, or the hanbok, a symbolic 
marker of her cultural identity. In out-
standing circumstances in weddings 
past, she has married another woman, 
a cow, and even a man’s shirt.

For her last but most significant wed-
ding, Yoon randomly selected her final 
groom from a lottery, where each po-
tential suitor paid $5 apiece to enter 
the drawing. The selected bridegroom 
cheerfully partook in Yoon’s wedding 
parody, as Jimmy McMillan, a 2012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officiated the 
ceremony.

As the event drew to a close, Mc-
Millan quipped, “I hope another state 
does not become part of the Union, 
because Maria will have to get mar-
ried again.”

For more information about Maria Yoon, 
please see her proprietary website: 
http://www.mariathekoreanbride.com/

Kimchi Chronicles: 
a Televised Celebration of 
Korea’s Food Culture
By Elizabeth Shim 
June 6, 2011

America is in the throes of a Ko-
rean food craze. From kimchi 
taco trucks roaming the streets 

of New York and Los Angeles, to the 
proliferation of Korean fried chicken 
restaurants, there’s something about 
Korean food, or hansik, that just has 
its army of fans clamoring for more.

Perhaps the most salient feature of Ko-
rean cuisine is its appeal to diners with 
diverse tastes: there’s certainly some-
thing for everyone. That’s the premise 
of Kimchi Chronicles, a 13-episode 
television series soon to air on PBS. 
Each episode takes you on a different 
journey of the palate. From green tea 
tastings to a hearty meal of bindae-
ddeok at an open-air street stall, hosts 
Marja and her husband and celebrity 
chef, Jean-Georges Vongerichten, di-
vulges Korea’s culinary universe in an 
unprecedented exploration of Asia’s 
best-kept secret. Friends often join 
their adventures, including the Hol-
lywood star Hugh Jackman and the 
actress Heather Graham, who both 
prove they can take the heat as they 
eat their way through Korea. 

At a Kimchi Chronicles launch party 
on Tuesday evening, celebrity friends, 
guests of the Korean Consulate Gen-
eral in New York, and the Vonger-
ichtens converged at Jean-Georges’ 
opulent and Southeast Asian-inspired 
Spice Market. Together they celebrat-
ed a voyage, a cuisine and the bridging 
of two cultures through food. On her 

experience with Korean food, Gra-
ham confessed, “I really liked temple 
cuisine, it’s vegetarian, and it comes 
with about 30 different dishes.” On 
the flavors of bindaeddeok, she mar-
veled, “they’re these pancakes, made 
of mung beans, and they’re amazing!” 

Hugh Jackman, accompanied by his 
spouse Deborra-Lee Furness, exhibit-
ed a familiarity with Korean food that 
has grown over the years. The former 
goodwill ambassador for Seoul said 
he enjoys variety in the food he eats. 
“I like Korean food,” he said, and in 
a nod to his eating chops, he boasted, 
“I take the kimchi like baby kimchi. 
It’s for babies. That’s me.”

The true stars of the evening were of 
course the Vongerichten couple, ac-
companied by their daughter Chloe. 
Kimchi Chronicles is indeed a family 
affair, particularly for Marja, who is of 
Korean descent. Born in Uijeongbu, 
Korea, Marja was adopted by an Amer-
ican family in Virginia but was even-
tually reunited with her birth mother 
at 19. Episodes of the film often be-
come a metaphor for Marja’s journey. 
Through regular trips to Korea and vis-
its with her Korean family, Marja re-
kindled her love for the country’s food. 
Her family members also make guest 
appearances in Kimchi Chronicles, and 
provide much occasion for the hearty, 
communal eating that is part of the 
Korean dining experience. 

The Kimchi Chronicles launch party 
brought together a cross-section of 
New Yorkers and visitors from Ko-
rea, united by their love of food, the 
convivial atmosphere of Jean-Georges’ 
Spice Market, and their hearty wel-
come of a film about Korea that’s at 
once overdue and timely. Through 
Kimchi Chronicles, viewers will dis-
cover not just a culinary journey, but 
a country and culture that has proved 
time and again that food and other 
channels of human creativity is the 
passionate pursuit of turning some-
thing ordinary into the extraordinary. 

Kimchi Chronicles is scheduled to broadcast 
nationwide starting in July 2011. Please 
check your local listings.

Maria Yoon, 
flanked by flower girls 

and her groom  
at her final and 50th 

mock wedding

Marja Vongerichten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Maria Yoon 
Source: www.mariathekoreanbr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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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문화 어린이 여름캠프 

한국 전래동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글 · 김예나 
2011년 7월 14일 제

2회 한국문화 어린이 여름캠

프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

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5세대, 2세대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

극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

국 문화를 습득하고 배워 나갈 수 있게 

진행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전래동화 

속 토끼>로 매일 다른 주제와 가면 만들

기, 동요배우기, 그림자놀이 등 연극놀이

가 3일간 진행되었다. 

첫째 날: 열두 띠 이야기 

캠프 첫날, 늘 조용하기만 하던 뉴욕한

국문화원 갤러리에 아이들의 “여우야 여

우야 뭐하니?” 노래 소리가 가득 울려 퍼

졌다.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선생님들과 

노래를 주고 받는 어린이들의 눈은 반짝 

반짝 빛났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갤러

리 구석구석을 누비며 열두마리의 동물

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글로 

열두마리의 동물 이름을 배워보기도 하

고 각자 마음에 드는 동물을 선택하여 동

물 가면을 만들며 각 동물의 특징을 표현

해보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탄탄하고 흥미

로웠다. 6~9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

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었고 충

분히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게 진행되

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생각

하고 말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2회

째 캠프를 맡으신 김정호 선생님은 “언

어라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습득하는 것인데 이

번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제2의 언

어로 습득하고 있는 중이다. 놀이를 통

해서 즐겁고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것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이다. 이렇게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짧

은 경험이지만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배

울 수 있게 하고 싶다”라며 이번 캠프의 

목표를 전하였다.

둘째 날: 토끼의 간 (별주부 전)

병든 용왕을 살리기 위해 거북이가 토끼

의 간을 찾는 이야기는 어린이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두 번째 날은 이 이

야기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황극을 연출

해 보았다. 아이들은 극 속에 금새 몰입

했고 거북이가 되어 토끼를 찾아 다니고 

토끼를 설득시켜 용왕님께 데려가기 위

해 애를 쓰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다. 

토끼를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토끼가 당근을 좋아하니 당

근으로 유혹해요~”, “용왕님이 많이 아

파서 너의 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

야기해요~” 등 다양한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토끼를 찾기 위해 상상 

속의 용궁에 들어가기도 하고 숲 속을 헤

매기도 하면서 머릿속의 자신의 생각들

을 각자 개성대로 표현했다. 조고은 어

린이는 “한국전래 동화는 똑같은 토끼가 

주인공이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로 만들

어져 있어서 매우 재미있다. 동물 가면을 

만들고 부채에 토끼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 가장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셋째 날: 달에 간 토끼

캠프의 마지막 수업은 아이들이 그림자 

놀이에 사용할 종이인형 만들기로 시작

되었다. 두꺼운 종이에 그린 그림을 오려

서 나무 젓가락에 붙이자 하나의 인형이 

완성되었다. 각자 만든 인형을 들고 부

모님들을 초청하여 공연할 그림자 인형

극을 준비하였다. 쿵덕 쿵 쿵덕 쿵 쿵덕 

쿵덕 쿵덕 쿵! 장구 소리에 맞춰 아이들

은 달님에게 한 명씩 소원을 빌었다. 날

개가 있는 요정이 되고 싶다는 주희, 장

난감 인형들이 모두 살아났으면 좋겠다

는 혜수, 부모님이 너무 바쁘니 나랑 놀

아줄 동생을 갖고 싶다는 건우 등 다양한 

소원들을 달님에게 전해졌다.

그림자 놀이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동요를 부르자 부모님들께

서도 함께 불러주셨다. 학부모들 역시 어

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

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노래 

속에는 아직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노랫말이 많았 지만 아름답고 한국적인 

멜로디가 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두

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였지만 캠프기간 

동안 부쩍 친해진 어린이들은 마지막 날

을 아쉬워하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지켜본 한 학부모는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수

업시간에 배운 동요를 집에 와서 즐겁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 더욱 한국문화와 친

숙해 진 것 같아서 부모로서 행복하다” 
라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전했

다. 이번 캠프를 준비한 뉴욕한국문화원 

이우성 원장은 “어린 나이에 한국에 대

해 배우고 한글을 익히면서 자란 이 어린

이들은 분명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

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마지

막 인사를 전했다.

뉴욕은 전 세계의 중심이고 미국의 심장

부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이 

어린이들에게 굉장한 혜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한국은 내 

나라가 아닌 부모님의 나라, 다른 나라로 

여겨질 것이다.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이

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

국에 대한 역사, 언어 교육을 한다는 것

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결

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

만 앞으로 더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문화의 씻앗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

며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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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YAFF 2011 엿보기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4명의 감독을 만나다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7월 19일

7
월 14일, 제10회 뉴욕 아시안 영화

제(이하 NYAFF)의 한국영화 특

별전 기자회견이 이준익, 류승완, 

나홍진, 권혁재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링컨센터 월터 리드 극장(Walter Reade 
Theater)에서 열렸다. NYAFF 집행위원

장인 고란 토팔로비치의 소개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웃음이 오가는 밝은 분위기

에서 진행이 되었다. “링컨센터를 통해 

보다 새로운 관객들에게 더 많은 한국 영

화와 감독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류승완 감

독의 <짝패>를 앵콜 상영하였는데, 객석

에서 영화 DVD를 들고 류감독의 싸인

을 기다리는 팬도 볼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Why Thriller? 

올해 한국 영화의 테마를 스릴러로 잡은 

이유로 고란 위원장은 “한국 영화의 최

근 트랜드를 보여주고 싶었다. 상업적으

로도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장르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 

영화제 관객들은 한국은 스릴러에 강하

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발

전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프로

그래머들이 한국 스릴러를 좋아한다. 우

리가 좋아하면 관객들도 좋아할 것이라 

믿었다. 미국 스릴러와 비교했을 때, (한

국 스릴러는)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

선한 영화를 만든다. 개성이 강한 한국

영화들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

인 것을 지향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식 영

화와 비교 했을 때, 에너지가 넘치고 굉

장히 현실적이다. 한국 영화는 주인공과 

스토리가 맞물려서 굉장히 인본주의적

인(humanistic)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고 답했다.

NYAFF 2011, 그리고 감독들

생애 첫 영화제 방문이라고 밝힌 이준익 

감독은, “NYAFF 집행위원장 및 스텝들

과 함께 지내면서 감명 깊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평양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들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반응, 구

체적으로 관객들을 일대일로 대면하는 

순간, ‘한국 영화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가

슴 속에 자리매김되는구나, 소통되는구

나’ 하고 감동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NYAFF에 두 번째 방문인 류승완 감독

은 “영화제를 다녀오면 마케팅이나 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화제가 있는가 하

면,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영화제가 있

는데, NYAFF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감

독 입장에서 대형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일같이 느껴져 큰 감흥이 없다. 하지만 

NYAFF에서는 진짜 관객들의 반응을 보

게 되어 좋다. 책에서 말하듯, 해외 관객

들의 반응은 미래 국내 관객들의 반응이

다. 외국 관객들을 만나면 흥분되고 한국

에서 느낄 수 없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뉴욕과 NYAFF 방문이 처음인 나홍진 

감독은 “폐막작으로 선정된 <황해>는 

아직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기에 관객들

의 반응을 아직 잘 모르지만 초대해주셔

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한국영

화 스릴러 전을) 후원해주신 뉴욕한국문

화원에도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권혁재 감독은 “데뷔작 <해결사>로 처

음 해외 영화제에 참여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뉴욕 아

시안 영화제 안에서 자원봉사자들, 모

든 스텝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영화 상

영 외에도 그분들과 뉴욕을 돌아다니며 

많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일이 아닌 (

다른) 부분에서 호흡 맞출 수 있는 다양

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감독으로서 처

음 대면하는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영화제에 참석한 소감

을 밝혔다.

폐막작: <황해> (2010)

제10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나홍진 감독의 <황해>는 표가 2

주전에 매진될 정도로 그 인기가 남달랐

다. “두 편의 스릴러 영화를 만들었다. 

의도적(상업적)으로 스릴러 장르의 영화

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나 감독은, “
특정 장르를 특별히 고집하는 것은 아니

다. 또 영화를 구상할 때 의도적으로 스

토리를 만들지 않는다. 살다 보면 흥미롭

거나 집중하게 되는 사회적 이슈에 시선

이 가게 된다. 분노를 느끼던, 흥미를 느

끼던, 어떤 이유에서건 그 관심이 커져서 

하고 싶다고 느낄 때 영화를 구상하게 된

다. 두 편 영화를 찍는 동안 솔직히 힘들

었다. 시나리오 작업할 당시 캐릭터를 만

들 때, 캐릭터에 이입을 하고 몰입을 한 

상태에서 표현을 해야 했기에 굉장히 힘

들었다. 만드는 과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

지만,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이기에 괴

로움을 얻는 것 또한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고 답했다.

“연변이라는 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이유

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친분 있는 형

사에게서 연변사람이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부 살인을 한 이야기를 들었다. 

의뢰인이 100만원만 선불로 지급하고 사

라졌다. 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잡힌 사건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서 한국에 계신 조선족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변에 

가게 되었다”고 답했다.

한국영화, 미국 영화계에 진출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할리우드에 도전할 계획이 없는지 네 감

독에게 물었다.

류승완 감독은 “질문 자체가 영화산업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시장이 크니까 그 쪽으로 접근 하

게 되는데, 요즘은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도 한다. 정확한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언론의 오스카 콤플렉스가 안타까울 때

가 있다.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은 가면

서 왜 아카데미는 가지 못하냐는 것은 영

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물

론 지금 박찬욱, 김준호 감독들이 LA에

서 영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하

고자 하는 영화와 제안이 잘 맞아떨어진 

경우이고, 미국이 큰 시장이라고 해서 모

두 다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이 한국에

서 촬영해서 미국 진출을 하는 계획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

문 자체가 연출가 전체에게 던지는 것처

럼 느껴지는데 ‘Case by Case’로 봐주시

면 좋겠다. 그러면 제작하는 입장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류감독의 대답에 고란은 “한국 감독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뛰

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

스카나 미국관객의 반응에 집착할 필요

가 없다. 홍콩영화들이 성공할 수 있었

던 이유는 할리우드 영화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후에 미국에서 만든 홍콩영화

들은 훨씬 퀄리티가 낮았기에 미국을 겨

냥해서 영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나홍진 감독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

요한 것은 ‘어느 곳의 누구의 이야기인

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스스로에게 

한국 밖에서 사시는 분들을(외국인) 소

재로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창작을 해야 한다면 기피하고 싶

고, 그 외에 상황에서는 그때 가서 생각

해보겠다” 고 답했다.

지난 3월 상업영화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익 감독에게 한 기자가 “은

퇴 안하실 거죠?”라고 기습 질문을 던져 

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이

감독은, “일단 한 상태고, 번복할 의지가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류승완, 이준익, 나홍진, 권혁재 감독, 그리고 NYAFF 집행위원장 고란 토팔로비치



104 105

Korean Films at NYAFF 2011 
Back with a ‘Vengeance’
By Elizabeth Shim 
July 21, 2011

“Korean films are catching 
Hollywood’s attention,” 
declared Goran Topalovic, 

“because they are best known for their 
raw humanity.”

Topalovic should know. He is a co-
founder of the annual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NYAFF), one of the 
city’s most singular focuses on cutting 
edge films from Korea, China, and 
Japan. And this year, with the sup-
port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 
of New York, the Festival introduced 
an unprecedented number of Korean 
thrillers, 11 in total, under the synop-
tic banner, ‘Sea of Revenge.’

Several film directors from Korea 
were in attendance, including veteran 
filmmaker Lee Jun-ik, auteur Ryoo 
Seung-Wan, and emerging talents 
Kwon Hyuk-Jae and Na Hong-Jin.

Na’s second full-length feature Yellow 
Sea (2010) was a Festival highlight, 
having been screened at Cannes to crit-
ical acclaim, and the subject of much 
anticipation in New York this summer.

On the final evening of the Festival, 
Walter Reade theater was packed with 
enthusiastic fans of Korean film eager 
to watch Yellow Sea. Not surpris-
ingly, the crowd went wild with en-
thusiasm. Yellow Sea’s action-packed 
scenes ignited several moments of 
applause throughout the screening. 
The movie’s most riveting, and yes, 
phantasmagoric scenes were also 
abundant in blood-letting and free-
wheeling violence, but drove home a 
compelling allegory about love, trust, 
and the parlous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t was this balance 
of mind-numbing action and perspi-
cacious storytelling that sets Yellow 
Sea a class apart from other movies of 
its genre, and even from its predeces-
sor, The Chaser (2008), Na’s first full-
length feature film.

Na was inspired to write a script about 
a penurious Joseonjok taxi driver after 
spending a few months in Yanji, a city 
in northeastern China with a signifi-
cant ethnic Korean population. The 
city, proximal to the North Korean 
border, is also an interesting cross-
roads of Korean and Chinese culture. 
The protagonist, Ku-Nam, leads the 
audience in and out of a trifecta of 
seedy rest stops but before long, a 
deadly mission takes him on an illegal 
boat to South Korea. What happens 
next even surprises himself.

Director Na first became intrigued by 
the Joseonjok, or ethnic Koreans liv-
ing in China, when he heard of a true 
crime by a Joseonjok man in South 
Korea. “This man,” the filmmaker ex-
plained, “was hired to murder another 

man in South Korea for $5,000. He 
received the first installment of the 
money, but was caught and deported 
before he received the rest. This made 
me wonder about the plight of the 
Korean-Chinese. So I went to live in 
Yanji, to learn more about these peo-
ple.” Film-wise, Na certainly made 
the right move. The focus on the Jo-
seonjok, an oft-neglected corner of 
the Korean diaspora, is unprecedent-
ed in Korean cinema, and provides 
a polemical entry point in which to 
explore Korean society.

“Making movies are a challenge. The 
frustrations, the excitement, are all 
there. But out of the difficulties come 
joy.” Na confessed.

“But,” he added, as he raised his hand 
during the post-movie Q-and-A ses-
sion, “My finger is still numb from 
the Powerpoint.”

Powerpoint? Yes, that’s right. True to 
form, Na’s filmmaking expertise was 
not the only highlight of the evening. 
Due to a last-minute technical glitch, 
Na also single-handedly inputted the 
English subtitles to his film via com-
puter software. This, too, over the 
course of a 157-minute movie.

Needless to say, his passion and dedica-
tion to filmmaking, in all its unexpect-
ed facets, did not go unnoticed by his 
appreciative audience. In fact, it only 
underscored the power of an emerging 
filmmaker who’s riding at the crest of 
the latest of Korean cinema, a move-
ment that’s not to be missed.

한국 감독, 뉴욕 관객을 만나다.

미국 관객들과의 만남을 가진 감독들에

게 현지 관객 반응에 대한 소감을 들어

봤다. <평양성>으로 뉴욕 관객을 만난 

이준익 감독은 “이 영화는 비극의 몸에 

코메디의 옷을 입었다. 풍자와 해학이 

담긴 장면에서 관객들이 정확한 타이밍

에 정확히 웃어주시고, 영화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바라봐주었다. 후에 Q&A(질

의 응답)는 영화 중심은 비극이기에 다

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진행되

었다. 영화 자체의 배경은 1300년대이지

만 현대 남북관계라던가 지역관계 등이 

직유에 가깝게 은유되어 있기에 영화 내

용(content)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창

은 일본이나 중국 중심이어서 한국의 전

통과 역사에 대해 관심이나 필요성을 전

혀 못 느낀다. 그런데 <왕의 남자>나 <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을 다 보신 관객

들이 있었다. 특별히 한 관객은 영어로 

내 영화의 목록을 읊었다. <라디오스타

>나 <즐거운 인생> 같은 현대물이야 소

통할 수 있으나 ‘과연 그들이 진짜 사극

을 재미있게 볼까?’ 너무 궁금했다. (관

객이 영화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

나기에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입장과 감

정에 대해 정확히 소통이 되는 쾌감을 느

꼈다. 내가 영어를 더 잘했다면 우리나라

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 우리민족의 특질

과 강점을 더 설명하고 싶었으나 안타까

웠다”고 말했다.

류승완 감독은, “<짝패>와 <부당거래>

를 상영했는데, 관객 반응만으로는 굉

장히 열광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외

국 관객의 반응이라고 보편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YAFF는) 

미국에서도 뉴욕, 특히 단골 관객이 많

은 영화제이며, 코메디 포인트, 호러 포

인트에 훈련이 돼 있는 관객들이 참여하

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반응이 좋다가

도 비슷한 지역에서는 썰렁하다거나 하

는 경험을 했다. 반응이 너무 좋으면 거

리를 두려고 하는 편이다. 거기에 취하

게 되면 그것이 다인줄 알고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적당히 거리를 둔다. 그래도 (관

객반응이 좋으면) 기분도 좋고 에너지를 

많이 받고 다음 작품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답했다.

권혁재 감독은, “처음 온 영화제이고 이

런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억

에 남는다. 물론 여러 영화제의 일반 현

지 관객들보다 이 영화제에는 (한국 영

화) 매니아 관객들도 많은 것 같았다. 또

한, 오랫동안 한국영화를 못 본 한국 관

객들과 대화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NYAFF’s Favorite Director: 류승

완 감독

<아라한 장풍 대작전>, <주먹이 운다

>(2005), <짝패>(2007), <다찌마와 리

>(2009)에 이어 2011년 <부당거래>로 

다섯 번째 초대를 받은 류승완 감독은 영

화제에 초대받은 감독들 중 단연 돋보인

다. 2005년 첫 영화제 방문 이후 두 번째

로 영화제에 참석한 류감독은, “그 때와 

비교해 상영관이 바뀐 것이 큰 것 같다. 5

년 전에 왔을 때는 훨씬 역동적이고 아마

추어리즘이 좀 더 짙었더라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좀 더 무거워진 느낌이 있었다. 어차피 

(영화제) 성장에 필수 요소라고 생각된

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별히 2007년에 상영된 <짝패

>가 재상영 되었다. 이번 영화제에 류승

완 감독의 미니 회고전을 기획한 김경미 

프로그래머는 “류감독이 프로듀싱한 <

해결사>, <부당거래>와 예전 작품을 보

지 못한 관객들에게 (류감독의 영화를 볼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상

영하게 되었다”면서 유독 류승완 감독의 

작품이 NYAFF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액션영화로는 독보

적이고, 홍콩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기에 우리 영화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주년을 맞은 뉴욕 아시안 영화제

10주년을 맞이한 뉴욕 아시안 영화제. 

그에 발맞춰 잠시 주춤했던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백전 노장 이준익부

터 단 두 편의 영화로 세계 영화계의 주 

목을 받았던 나홍진, 새로운 한국액션 영

화의 장을 연 류승완, 그리고 새로운 기

대주 권혁재 감독까지 이번 영화제를 통

해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들이 뉴욕관

객들에게 소개되었다. 이제 한국을 벗어

나 세계의 문화 중심지 뉴욕에서도 인정

받은 한국영화. 내년에는 또 어떤 영화들

이 뉴욕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



106 107

NYAFF 2011  
A Midsummer Night’s Thriller: 
Haunters in New York City
By Yea Bin Hwang 
July 26, 2011

“So come on down, light 
a cigarette, crack your 
knuckles and get ready to 

have a soju bottle broken over your 
head while you take six blasts of 
Korean thrillers right in the face.” – 
NYAFF 2011

Many of us enjoy a chill down the 
back on summer nights. Bloodcur-
dling, thrilling, shuddering, and 
creepy movies are what we need to 
fight off the smothering heat. And just 
at the right time of the year, the 10th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present-
ed such Korean films at Lincoln Cen-
ter’s Walter Reade Theater. Under the 
theme of Sea of Revenge: New Korean 
Thrillers, 11 films gave New Yorkers 
long awaited goose bumps.

In the middle of the festival was a 
Korean film, Haunters by Kim Min-
Suk. Considering that its director and 
actors were not in attendance and it 
was less advertised than others, such 
as Na Hong-Jin’s The Chaser and 
Yellow Sea, I was expecting to spot 
many vacant seats. Yet a part of me 
was hoping to find the theater filled 
with Asian fans of Kang Dong-Won 
and Ko Soo.

The reality? The complete opposite. 
The majority of the crowd consisted 
of non-Asians. Quite frankly, I had 
to recheck whether I was at the right 
place. July 9th, 9:30PM, Walter 
Reade Theater. It was indeed the last 
of the two Haunters screenings, and 
the theater was almost a full house. 
The odd scene made me wonder, 
‘What made these people come to 
watch Haunters ?’

“I am quite a fan of Asian 
movies and animations, 
but it’s my first time 
watching a Korean film.” 

New Yorkers love watching Asian 
films. They say that watching foreign 
movies with subtitles is a sensational 
experience they crave once in a while. 
Most of them were influenced by 
their Asian friends who introduced 
them to the Asian cinema. Yet, the 
Asian films they talked about were 
primarily Japanese animations and 
Chinese action movies. Of the 10 
individuals interviewed, 8 of them 
said it was their first time screening 
a Korean film. In fact, many of them 
were even unaware of the unwavering 
popularity of the two main actors in 
the film. 

“Suspense, action, satire 
and comedy… It got 
everything in it.”

One mentioned how he liked the 
unique represent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the movie. Kyu-Nam’s 
workplace, ‘Utopia,’ sketches the ideal 
world where a minority gets employed 
and foreigners mingle with one an-
other. Many viewers were able to see 
beyond the surface of the movie and 
realize that it is not just about two ex-
traordinary men fighting to kill each 
other for their own good. Instead, 
viewers were able to see the satire in 
which the grief and the dark side of 
minorities were comically relieved. 
The two foreigners in the movie, Kang 
Dong-Won with a prosthetic leg and 
‘different’ eyes, and Kyu-Nam (Ko 
Soo) in the lowest social ladder are 
noticeably different, bu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out the mov-
ie. Another viewer commented on the 
man’s mind-controlling ability, and 
that it showed the invisible powers of 
the current society unconsciously ma-
nipulating the minds of minorities. 

“One thing I didn’t like 
about it? The last 30 
seconds.” 

Is the movie about the struggle be-
tween an average man against the ex-
traordinary? The director replies ‘No’ 
by adding the last 30 seconds in the 
ending. Many acclaimed Haunters as 
a great movie overall, but their opin-
ions regarding the ending was con-
troversial. Some tried to understand 
it from the director’s point of view, 
while others said it was simply ‘unnec-
essary.’ Such controversy did not just 
happen amongst Korean viewers; it 
was the same for non-Asians as well.

“Asian films are 
provocative and cutting-
edge, but not always 
easy to understand.” 

Haunters was a cat-and-mouse game 
between Kyu-Nam and the man, 
but with much deeper implications. 
The man with the eyes and without 
a name. Born different from others, 
attempted to be killed by his parents, 
playing with little dolls and figures 
of the city. His hair growing whiter 
as he continues to fight Kyu-Nam. 
Kyu-Nam’s finger moving before his 
abilities are activated… And so much 
more. When we start to pay a close 
attention to the movie, we begin to 
spot every minute detail that makes 
Haunters so special.

New Yorkers were especially impressed 
by the satire. Perhaps the multicul-
tural environment portrayed by the 
‘Utopia’ of Haunters played a role in 
attracting New Yorkers. The fans of 
the movie were also greatly inspired 
by the use of savvy computer graphics 
and special effects in the movie. They 
also found the strong storyline and 
vivid characterization very refreshing. 

Based on such positive responses 
from viewers, it is undeniable that the 
Haunters was a success in stimulating 
the New Yorkers. So when it comes 
down to the last question, “Are you 
willing to watch another Korean film 
in the future?” it was not too surpris-
ing to hear a definit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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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 

한국 영화 ‘스릴러 장르전’ 기획자를 만나다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7월 26일

지
난 14일을 마지막으로 약 2주 

동안 링컨 센터의 월터리드극

장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 영화

제(New York Asian Film Festival)는 한

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8개국

의 영화 중 총 46개의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였다. 특히, 올해로 10회를 맞이

하는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각종 언론으

로부터 ‘코믹, 멜로, 액션 등 다양한 장르

에 이르는 한국 영화를 현지에 소개했다’
는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스릴러 

장르전: 복수의 바다 (Sea of Revenge)>
라는 타이틀로 총 11편의 한국 스릴러 영

화가 소개 되었으며 이 행사의 폐막작인 

나홍진 감독의 <황해>는 약 300명의 관

객이 자리를 한 가운데 성황리에 상영을 

마쳤다. 이처럼 매회를 거듭할 수록 더욱 

많은 관객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한국영화 특별 상영전

을 기획한 김경미 프로듀서와 고란 토팔

로빅 집행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올해로 열 번째 뉴욕 아시안 영화제를 맞이
하는 소감이 어떠한가?

김경미 (이하 김): 한류가 시작되던 90년

대 말과 2000년에 이명세 감독의 <인정

사정 볼 것 없다>와 김기덕 감독의 <섬

> 등이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그 한류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영화

와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계기

가 되었고, 현재 미국 영화관에서도 한국 

영화 상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

가 참으로 뜻 깊다.

장르전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올해가 처
음인가?

김: 그렇다. 다양한 한국 영화가 지난 뉴

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소개되었으나 그 

동안은 딱히 장르의 구분 없이 소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한국 영화가 특정 장르인 ‘스릴러’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왜 ‘스릴러’ 장르를 택했나?

고란 토팔로빅 (이하 고란): 우선 한국 영

화계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려 하였으

며,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까지 좋은 평론

을 받음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한 장르도 

스릴러라고 생각했다. 한국 스릴러 영화

의 새로운 트렌드를 비롯한 방향성과 신

진 감독들에 대해서도 현지인들에게 알

리고자 하였고, 한국 스릴러가 과거에 비

해 얼마나 더 섬세하게 발전했는지도 보

여주고 싶었다.

할리우드의 스릴러와 어떤 점이 다른가?

고란: 한국의 스릴러는 에너지가 넘치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나 그 구

성 자체가 창의적이고 독특하다. 예를 들

어, 할리우드의 영화에서 주인공과 관객

들과 관계성이 쉽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

는 반면에 한국 영화는 주인공과 영화 속 

캐릭터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며 영화 속 

주인공과 그가 처한 상황 속에 관객들을 

더욱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인

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할리우

드의 영화들보다 비교적 다양하며 한국

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나 지역적 특성

이 더욱 색다르고 독창적인 소재로 작용

하는 것 같다.

김: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미국 관객들

에게는 다른 장르에 비해 좀더 익숙한 면

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코믹

영화에서 보여지는 여러 은유와 한국적

인 웃음코드의 차이가 그 의미 그대로 번

역하여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

으며, 멜로 영화도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

서 미국 관객들에게는 다소 공감하기 힘

들 수도 있는 반면 스릴러 영화는 역사적

인 배경의 설명이나 정서적인 차이에 대

한 이해가 많지 않아도 충분이 이해가 가

능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욱 적

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뉴욕에서의 한국영화 상영이 한국 영화계 상
황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

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한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영화제작이 중단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기를 겪으면서, 

해외에서도 ‘홍콩영화와 같이 잠시 뜨는 

듯 했다가 결국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

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2008년으로 들어서면서 작

은 규모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구성이 

좋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영화 

<추격자>로 데뷔한 나홍진 감독과 <똥

파리>를 감독한 양익준과 같은 좋은 신

인 감독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뉴욕 아시안 영화제가 한국 영화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김: 이 영화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관

객들이 어느 부분에서 한국 영화를 좋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듯 하며 이러한 시각들이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영감을 주는 것 같다.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한국 영화가 단순

이 외국영화로 비춰지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면서 감독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프로듀

서 김경미씨 또한 “앞으로도 독창성 있

는 많은 한국 영화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고, 새롭고 기발한 영화에 목이 

마른 뉴욕의 관객들이나 영화 제작자들

에게 소개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마련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면서 향후에

도 한국 영화계의 발전과 뉴욕 관객들과

의 원활한 소통에 힘쓸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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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yungOuk Illustration 
Performance at Union Square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8월 10일

지
난 8월 5일, 17가의 반즈 앤 노

블스 서점의 맞은편에 위치한 

유니온 스퀘어 광장에서 이경

욱씨의 일러스트 퍼포먼스가 있었다. 지

난 한 달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테

스트 퍼포먼스 이후에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퍼포먼스는 초록색, 분홍색, 

하늘색 등 다양한 색깔의 분필을 이용한 

가로 세로가 약 23m×28m에 이르는 크

기의 드로잉으로 광장 바닥을 채워지면서 

오고 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경욱씨의 일러스트는 보통 미국에서

는 ‘아웃사이더 아트’로 알려진 ‘아르브

뤼(Art Brut)’라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날것의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나

타나며 보통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기존의 추구하는 유파나 관

습적인 것이 없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그

대로 드러내어 만드는 창작물로 나타난 

다. 이에 대해 이경욱씨 또한 “나 자신

도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그림으로 완성

될지 모르는 채 선을 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된다”고 말하면

서 보는 이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도 완

성작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퍼포먼스가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에 시작되어서일까, 12시가 넘어가는 시

각까지도 관심 어린 눈으로 광장 바닥을 

메우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퍼포먼스

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

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던 이경욱씨의 어

깨 너머로 광장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던 이가 있는가 하

면 같이 온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그

림 속 곳곳에 숨겨진 얼굴이나 재미난 드

로잉들을 찾아내는 재미에 푹 빠진 이들

도 있었다. 관람객 중 한명인 라파엘씨는 

“멀리서 보았을 때는 잘 알수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색색의 흥

미로운 드로잉들이 서로 연결되어 표현

되어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각각의 드

로잉들이 너무 멋지다. 그림의 규모가 너

무 커서 한눈에 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안

타깝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한눈에 보게 

된다면 정말 근사할 것 같다”고 말하며 

이날 퍼포먼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

다. 또한, 이경욱씨가 그림을 그리는 동

안 옆에서 같이 참여하여 그려도 되겠냐

는 질문을 해오는 이도 심심치 않게 보였

다. 이 중에는 그래피티를 그리는 사람

들, 댄서, 학생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각자의 개성이 담

겨있는 그림들이 최종적으로는 이경욱

씨의 일러스트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하나의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경

욱씨 또한 “관객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

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

만 참여한 관객들의 고양된 기술이나 표

현기법 등에 대한 염려 없이 순수하게 그

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함께 어울

려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라며 말을 전했다. 

저녁 10시경부터 시작하여 다음날인 8월

6일 아침 4시까지 총 6시간에 걸쳐서 완

성된 그림은 거대한 사람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꽃과 나뭇잎 이외에도 이경욱

씨의 퍼포먼스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 일부의 얼굴을 그려 넣어 그 

재미를 더하였다.

퍼포먼스 중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경욱씨는 “장시간에 걸쳐서 바

닥에 드로잉을 하다 보니 계속 앉았다 일

어서기를 반복해야 했고 이 때문에 예상

치 못했던 빈혈과, 규모가 약 25미터에 

이르는 그림을 분필로 그리면서 생긴 손

의 물집”을 언급하면서 퍼포먼스를 위해 

감당했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털

어놓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퍼포먼스는 “많

은 사람들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수단으

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경욱씨

의 각오와 같이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하

여 작가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

경욱씨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러한 

형식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해나가고 싶

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의 특성상 개인

의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보다는 앨

범 자켓디자인, 포스터 등 외주작업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만의 

작업으로 전시를 가지면서 뉴욕에서의 활

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경욱씨의 바람이 

멋지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Korean Foods 
for the Summer Season 
By Elizabeth Shim  
August 5, 2011

It’s summer, and as Korean food 
traditions go, ‘tis the season to eat 
bok foods, or foods to replenish 

the strength and stamina of hard-
working people, weary from the heat. 
In Korea, the culinary custom is to eat 
Samgyetang, or chicken stuffed with 
glutinous rice and boiled in a soup 
of various Korean roots and herbs. In 
many ways, both literally and figura-
tively, it’s chicken soup for the Ko-
rean soul. And the good news is it’s 
increasingly taking a bow on various 
menus in New York and beyond.

Similar to chicken soup in the West, 
Samgyetang and Baeksuk (steamed, 
stuffed chicken) are traditionally 
believed to cure ailments such as fa-
tigue. In Korea, it’s believed tradi-
tional chicken soups supply the body 
with key nutrients that are lost due to 
the summer heat. Samgyetang is es-
pecially enjoyed on three designated 
days of the summer: Chobok, Jung-
bok, and Malbok. It’s believed on 
these three days temperatures reach a 
climax, and bok foods should be con-
sumed to recover from fatigue.

There’s good news for lovers of Ko-
rean food in New York and beyond, 
because both Samgyetang and Baek-
suk are becoming increasingly avail-
able nearby. In Manhattan, popular 
restaurants Kun Jip(9 W. 32nd St.) 
and Arirang Korean Restaurant(32 
W. 32nd St.) serve Samgyetang to 
Korean diners during lunch and din-
ner. Outside New York, Kim’s Farm 

in the Catskills(385 Gumaer Falls 
Road, Wurtsboro, NY), serves a 
wholesome, organic Baeksuk, a gen-
erously sized chicken served with gin-
seng root, jujubes, deodeok (Korean 
mountain root), and softly steamed 
garlic cloves.

It’s certainly true Samgyetang and 
Baeksuk can often prove to be an 
acquired taste for the uninitiated. “I 
avoided trying samgyetang for years,” 
confessed Joe McPherson, founding 
editor of ZenKimchi.com, “it looked 
to be quiet.” McPherson was later 
persuaded by his wife to give it a go.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the 
broth. It’s the ginseng. It’s earthy and 
has a cooling effect on the tongue, like 
a moss covered tree in a forest.”

Indeed, Samgyetang and Baeksuk do 
represent a relatively unfamiliar niche 
of Korean cuisine. It’s a world apart 
from both the succulent meats of 
marinated Korean barbecue, and the 
fiery but fresh realm of kimchi, but its 
quiet and rich flavors promise a respite 
from the merciless summer heat.

So this August,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take a pilgrimage to one of 
the restaurants above, and give Sam-
gyetang or Baeksuk a try. Neither will 
disappoint. And, as they say in Ko-
rea, the best way to beat the heat is 
with the heat: words of wisdom from 
a culinary tradition where health and 
deliciousness converge seamlessly.

Samgyetang, a traditional Korean chicken soup for the 
summer soul.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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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을 전했다. 우승을 차지한 메디슨 건

스트는 한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과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릴 ‘전세계 K-POP 콘
테스트’ 본선진출권을 얻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뉴욕한국문화원

의 이우성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
POP 세계화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많은 

K-POP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문화를 알리

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1회 K-POP 콘테스트

<제2회 Korea Day> 행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은 단연 <제1회 뉴

욕 K-POP 콘테스트>였다. 온라인 예선

을 통과한 최종 본선 진출 8팀의 K-POP 

춤과 노래 실력을 겨뤘으며 모두 뛰어난 

춤 솜씨와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

를 불러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

대에서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뛰어난 가

창력으로 임정희의 ‘이별선언’을 불러 3

등을 차지한 정재윤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다는 것 자체가 영

광이다. 끝에 반주가 끊겨 잠시 당황했

었지만 많은 연습 때문에 다행히 가사를 

까먹지 않았다. (웃음) 즐거운 경험이었

다”고 말했다.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나비의 ‘마음이 

다쳐서’를 열창한 스티븐 클락은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

무 아쉽다”고 한국어로 말한 그는, “한국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K-POP 가수

가 되는 것이 꿈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의 1위는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춤 

솜씨로 모든 이들을 열광시킨 15살 메디

슨 건스트에게 돌아갔다. 장우혁의 ‘주말 

밤’을 선보인 메디슨은 “1등을 하다니 꿈

만 같다. 최초의 비 한국인 아이돌 가수

가 되고 싶다. 한국에 가면 오디션을 볼 

계획이다. 어릴 적부터 발레를 해서 춤

은 익숙하다. 한국에서 열릴 K-POP 콘

테스트를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Korea Day in Central Park 2011 

한국을 입고, 한국을 먹고, 한국을 듣자! 
글/사진 · 채명지 
2011년 8월 20일

지
난 8월 16일, 센트럴파크에서 

<제2회 Korea Day>가 열렸

다. 뉴욕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식 체험뿐만 아니라, 떡

메치기, 한복 입기, K-POP 콘테스트 등 

관객 참여도를 높여 작년 보다 더 다채롭

게 꾸며졌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이 후원

하고 allkpop.com과 함께 기획한 제1회 

K-POP 콘테스트는 온라인 예선에 미국

전역 93팀이 지원하는 대단한 인기를 끌

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샀다.

한국을 먹자!

Korea Day 행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한식. 비빔밥, 불고기, 전 등 다양한 한

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세

라 각 음식 코너 별로 긴 줄이 늘어져 있

었다. 특히 떡메치기 체험과 뻥튀기 기

계를 통해 관객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을 듣자!

이날 소개된 각설이 품바 공연과 국악 그

룹 소리아의 공연은 센트럴 파크를 우리 

전통 국악 공연 특유의 흥으로 물들였다. 

한국 전통문화를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품바 공연자의 몸짓 하나하나에 웃고 같

이 노래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공연

을 즐길 수 있었다. 세련된 국악을 보여

준 소리아의 공연 또한 관객들이 숨죽이

고 노래를 감상하고 비디오로 촬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을 입자!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었던 한복 체험 코너는 늦은 시간까지 

인기가 식을 줄 몰랐다. 오색의 예쁜 한

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 
뉴욕홍보단이 떴다

글/사진 · 피유진 
2011년 9월 9일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의 뉴

욕홍보단 발족식이 있었다. 

지난 7월에 결성되어 지금

은 약 스물 다섯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 뉴욕홍보단은 위원단장인 강

승진씨를 중심으로 11월에 있을 뉴세븐

원더스(the new 7 wonders)의 투표를 위

해 각종 홍보활동을 가질 전망이다. 뉴

세븐원더스는 스위스의 비영리 재단으

로써 2007년에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

정한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 ‘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함으로써 세

계에 다양한 자연경관의 홍보기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적

인 모습을 통해 자연 보존의식을 전파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 또한 이러한 인지도 확산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가를 통해 자연보존 방안

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는 3차의 심사를 통해 결선 

후보로 올라있으며, 여기에는 브라질의 

아마존, 베트남의 하롱베이, 미국의 그랜

드캐년등 총 28곳의 결선후보들과 경쟁

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프로젝트에서 뉴욕홍

보단은 뉴욕 현지의 한인 동포들과 미

국인들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홍보

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고등학생에서부

터 요리사, 직장인에 이르는 다양한 분

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뉴욕홍보단에 참

여하고 있으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까지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은 뉴욕홍보단의 

팀장 홍성표씨의 진행으로 약 1시간 동

안 진행이 되었으며 우근민 제주도지사

의 인사말 대독을 시작으로 하여 홍보단

장 강승진씨의 팀 활동 소개 및 세븐원더

스 투표선정이 가지는 의의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날 뉴욕홍보단이 발표한 활동방향으

로는 길거리 홍보, 홍보영상, 전시회, 온

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도를 

홍보할 예정이며 모든 행사 및 활동은 앞

으로 약 두 달간 투표날인 11월 11일 까

지 바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번 뉴세븐원더스 투표에서 제주

도가 선정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상승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 환경 보전에 대한 인

식전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의 기준인 7가지 테마인 ‘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후보지는 결선 후보들 중 

제주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

역보다는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홍보단

장 강승진씨의 의견이다. 이날 발족식에 

함께한 뉴욕홍보단 회원 미국인 헨리 포

튼씨는 지난 10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한국과 제주도

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제

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

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헨리

씨는 “제주도는 섬 자체가 너무나 아름

답다. 산과 폭포, 그리고 동굴에 이르기

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으며 하나

의 장소만 언급하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

로 모든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보는 이의 

가슴을 울린다. 무엇이 이처럼 나를 감동

시키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저 자연

경관들을 보고 있자면 꼭 다시 오고 싶다

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전하

며 그가 얼마나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흠

뻑 젖어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처음 홍보단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갖는 애국심 하나로 시작되었다

면, 이제는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세

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책임감이 생기

는 것 같다”는 뉴욕홍보단 팀장 홍성표

씨의 각오 또한 남다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주도는 유네스코에서 2002년에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역이며, 2007년에

는 세계자연 문화유산, 2010년에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인증받으며 자연과학 분

야의 3관왕을 모두 달성한 지역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무

지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큰 보존 가치를 가진 제주도에 대

한 지식과 관심을 좀더 많은 국민들이 가

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홍보단장 강승진

씨의 바람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있을 

2011년 11월 11일의 제주-세계 7대 자연

경관선정의 기쁨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홍보팀장 홍성

표씨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

망한다.

뉴욕한국문화원 이우성원장과 제주 뉴욕홍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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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at New York Korea Festival: 
It’s All about the Fans
By Elizabeth Shim and Wendi Wheeler 
October 31, 2011

Around 3pm on an early Oc-
tober Sunday afternoon in 
Ridgefield Park, New Jer-

sey, a crowd had gathered for a day 
of festivities that brought Korean 
flavors, sights and sounds to a state 
park. There was food in celebration 
of Chuseok, or Korean harvest, fun, 
and giveaways at an eclectic range of 
booths, but the real draw was centered 
around a gigantic stage in the middle 
of the grassy expanse, a showcase for 
a free K-POP concert featuring some 
of Korean pop music’s biggest names: 
SHINee, B2ST, Sistar, and 2PM.

“We love K-POP!” squealed the gag-
gle of fans who began to form a long, 
winding line across the circular field. 
When asked why, they answered with 
the resounding obvious. “Because it 
offers something American pop mu-
sic doesn’t,” was a frequent response. 
Most loved that “It is fun, and you 
can follow the dances on YouTube,” 
and “each group is unique, and has 
something different to offer.”

The fans were young, many in their 
teens or early college age, and hailed 
from all across the country. They 
drove in from Massachusetts, flew 
in from Florida, and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prior to the concert, pa-
tiently waiting in lines for free tickets, 
tweeting and blogging about the con-
cert, and were generally full of enthu-
siasm of K-POP’s imminent arrival to 
America. One of the diehard K-POP 
fans, Wendi Wheeler of Orlando, 
Florida, fulfilled one of her longtime 
dreams to see her idols up close, and 
had nothing but effusive praise for the 
concert, and wrote the Korean Cul-
tural Service the following account of 
her concert experience.

The star-studded concert began late, 
but that didn’t seem to upset the ea-
ger fans at all, especially once K-POP 

sensation boyband SHINee stepped 
onstage and performed two of their 
biggest hits Lucifer and Ring Ding 
Dong. What I loved about this show 
was the variety in the performers on 
the setlist. There was something for 
everyone! Jazz and R&B diva Insooni 
wowed the crowd with her dynamic 
3-song set, including a performance 
of Goose Dream under a clear, night 
sky and stunningly silver moon. So-
prano Hong Hye Kyung and baritone 
Ryeo Hyun Gu contributed a touch 
of opera class to the mix, traditional 
Korean singer Jang Sa Ik blew every-
one away with his powerhouse vocals, 
and SHINee, 2PM, B2ST, Sistar, 
4Minute and DBSK ushered in the 
youthful edge and talent worthy of 
world-stage recognition. It was truly 
an unforgettable night for all who 
were in attendance!

KLTI U.S Forum “Meet the Authors” 

한국과 미국의 다섯 문학작가, 
뉴욕에서 만나다

글 · 정재경 
2011년 11월 4일

한
국문학번역원은 지난 10월 28

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Meet 
the Authors> 라는 주제로 한

국과 미국의 작가가 만나는 미국동부포

럼(KLTI U.S Forum)을 개최했다. 이 행

사에는 마종기, 공지영, 천운영 세 명의 

한국 작가와 수잔 최(Susan Choi), 벤 라

이더 하우(Ben Ryder Howe) 두 명의 미

국 작가가 초청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

난 25일 빙햄턴대(SUNY Binghamton: 
Binghamton University)에서 “한국 문

학원 재발견 – 동시대 한국 문학의 다양

성”이라는 주제로 가졌던 한국문학포럼

에 이어 각 작가들의 작품과 현재 한국과 

미국간 문학적 교류에 대한 담론으로 진

행되었다.

뉴욕의 가을이 문학과 어우러진 이날 저

녁, 다섯 명의 한-미 작가들은 자신의 주

요 작품을 직접 낭독했는데 마종기 시

인은 <꽃의 이유(The reason for flow-
ers)>, <우화의 강(Allegorical river)> 등 

다섯 편의 시를 낭독했고, 공지영 작가

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Our Happy 
Time)>, 천운영 작가는 <생강(Gin-
ger)>, 수잔 최 작가는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 벤 라이더 하우(Ben 
Ryder Howe)는 <마이 코리안 델리(My 
Korean Deli)>의 일부분을 낭독했다.  

마종기 시인은 1966년에 미국으로 넘어

와 오랜 시간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모

국어로 다수의 시를 써 꾸준히 한국의 정

서를 언어로 표현해 왔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들이 심미적인 언어들로 곱게 

풀어져 있는 그의 시는 한국에서뿐만 아

니라 <Eyes of Dew(이슬의 눈물)>라는 

영문 시집도 이미 출판되었다. 

수잔 최 작가는 그녀의 소설 <외국인 학

생>에서 아버지 최 창을 모델로 한 주인

공 안 창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전

쟁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미국 테네시로 

건너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

이더였던 안 창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나며 그려지는 로맨스 소설로 치밀한 

플롯과 아름다운 산문체가 특징인 이 소

설은 1998년 LA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에서 가장 좋은 소설 베스트 10>에 선정

되기도 했다. 

사진 제공: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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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

던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공지영 작

가는 자신의 책 25권의 공통적인 주제

는 ‘공감과 이해’라며 소설을 통해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누군가를 소설

을 통해 소개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우리들의 행

복한 시간>과 <도가니>는 신경숙의 <엄

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 

영문판을 기획한 바바라 지트워(Barbara 
J. Zitwer)를 통해 영문판으로 출판될 예

정이다. 

천운영 작가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을 모티브로 쓴 소설 <생강>의 일부를 

낭독하기에 앞서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

도 영문 번역본을 읽지 말고 자신이 낭독

하는 한국어의 발음과 어조를 그대로 감

상해주길 당부했다. 그녀는 잘 모르는 것

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 과정에서 알아가

는 것이 자신의 소설의 내용이 되고 있다

며 그녀의 소설 <생강>, <바늘> 또한 스

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에서 이야기가 시

작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벤 라이더 하우의 <마이 코리안 델리>는 

청교도 집안 출신의 뉴잉글랜드인인 그

가 시카고 대학에서 만난 한국여인과 결

혼 후, <파리 리뷰>라는 문예지 편집위

원으로 일하면서 억척스런 한국인 장모

와 함께 뉴욕에서 델리를 운영하며 벌어

지는 좌충우돌 에세이이다. 문화적, 감

성적 차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의 

유쾌한 문체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그

의 에세이는 드라마로 만들어질 가능성

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바바라 지트워의 진행으로 이어진 인터

뷰에서 다섯 명의 작가들은 모국어가 아

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겪으며 경험했던 일을 통해 앞으로의 문

학적 교류에 대한 담론을 가졌다. 한국어

는 영어로, 영어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

정은 단순히 단어 하나 하나의 번역이 아

닌 마치 새로 글을 쓰는 것과 같아서 감

정적인 차이들도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

는 훌륭한 번역가를 만나는 일의 중요성

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발 빠르

게 움직이고 대처해 나갈 에이전시 또한 

두 나라 혹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러 나

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입지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한국문화

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문학 

또한 물 흘러들 듯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과 미국간의 간극이 좁혀질 뿐 아니라 한

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도 큰 역

할을 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Marking Yourself in the Art World: Do’s & Don’ts> Workshop 

뉴욕에서 작가로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다

글/사진 · 최정은  
2011년 11월 30일

지
난 9월 9일 뉴욕한국문화원 갤

러리 코리아에서 현대미술 워

크숍 <Marking Yourself in the 
Art World: Do’s & Don’ts>가 개최되었

다.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이우성)과 알

재단 (회장 이숙녀)이 공동으로 주최한 

본 워크숍은 최근 뉴욕에서 주목 받고 있

는 한국작가들과 그들의 전시를 주관한 

주요 미술관, 갤러리의 큐레이터, 디렉

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뉴욕에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9월부터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출

신의 젊은 예술가들이 현대미술의 중심

지인 뉴욕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실제 도움이 되는 노

하우를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의 첫 번째 시리즈인 <Possible 
Worlds by U-Ram Choe>는 같은 날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Asia Society 

Museum NY)에서 개막한 최우람 작가

의 개인전 <In Focus>와 본 전시를 기획

한 책임 큐레이터 Miwako Tezuka 박사

가 패널로 참여했다. 워크숍 진행자인 현

수정 박사의 행사 취지 소개로 시작되었

으며, 최우람 작가의 작품 설명과 작업 

과정, 본 전시 진행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공개되었다. 이어 Miwako Tezuka 
박사의 <In Focus>의 지난 3명 작가들의 

전시와 최우람 작가의 전시 내용 소개,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어린 시절 과학자의 꿈에 대해 말문을 연 

최우람 작가는 미술을 전공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미대(중앙대학교 

조소과)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

학자의 꿈을 접은 채 미술공부에 몰두하

던 그는 어느 수업시간 중 움직이는 요소

를 넣어 작품을 제작하라는 과제에 처음

으로 기계를 사용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

고, 그때의 감동과 어릴 적 꿈이 되살아

나 현재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조각작품

을 만드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

계와 창조물, 인간의 역할 등에 대한 고

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했

던 대학시절과 졸업 후 2001년 170개의 

박스에 센서를 달아 제작한 인터랙티브 

작품 등을 소개했다. 이후 생물학적 요

소들에 가상의 신화적 내러티브를 더하

여 작가 스스로 살아있는 기계 생명체

를 창조해내는데 집중하기 시작, 2006

년 도쿄 모리미술관과 2008년 리버풀 비

엔날레에서는 도시에서 영감을 얻어 각

각 <Urbanus>와 <Opertus Lunula Um-
bra> 작품을 선보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욕 비트폼갤러리 개인전과 두산 레지

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며 뉴욕과도 잦

은 인연을 맺게 된 최 작가는 사실 기대

에 비해 뉴욕의 전시 관계자들을 만나기

가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우연히 

그의 웹사이트와 모리미술관 전시를 보

고 한국에 직접 방문한 Miwako Tezuka 

제1편: “Possible Worlds by U-Ram Choe” 
최우람 작가, Miwako Tezuka Ph.D (아시아 소사이어티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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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와의 만남으로 이번 전시가 마련되

었다고 한다. 그는 <In Focus>전시를 위

해 제작된 <Custos Cavum>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시뮬레이션 과정, 렌더링과 스

트럭처 디자인, 각 유닛들의 세부 디자인

과 공장 오더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으며, 기계에 대한 전

문지식과 규모 등의 특성 때문에 엔지니

어 및 여러 스텝들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

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In Focus>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

엄이 지난 몇 6년간 지속적으로 기획하

여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 전시로서 아시

아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현대미술 작가

들을 선택, 재단이 소유한 록펠러 3세 부

부의 컬렉션 중 하나를 골라 그로부터 영

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 제작하는 과정

을 거친다고 Miwako Tezuka 박사는 설

명했다. 2005년 첫 전시의 주인공이었던 

한국계 작가 마이클 주를 비롯해 일본 작

가인 유켄 테루야 (2007), 요시히로 스다 

(2009)가 참여했다.

Tezuka 박사는 최 작가의 모리미술관 전

시를 직접 봤을 때 받은 감동과 이후 한

국 스튜디오를 방문을 기점으로 구상하

게 된 본 전시의 계기에 대해 설명하며, 

그를 인간의 창조물과 현실 세계를 연결

하는 유일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우람 작가가 선택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의 컬렉션, 10세기 인도 조각작품인 시바

신은 그가 다루는 삶과 죽음의 주제에 가

장 근접한 모티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뮤지엄 큐레이터로서 일반적인 전

시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보

통 약 2~5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작가와의 상호 의견교환과 

소통의 중요성, 정보와 기술적인 문제들, 

관객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모든 변

수들에 대해 설명했다.

최우람 작가와 Miwako Tezuka 박사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워크숍에 참석한 청

중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펀드 레이징

과 작품 매매 및 영구 컬렉션을 위한 조

치들을 비롯해 뮤지엄 전시를 위해 어떻

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논의들

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최 작가는 특히 

작품 매매 및 컬렉션을 위해 엔지니어와 

부품 제작소 정보, 설치 방법 등의 매뉴

얼을 구체적으로 제작한다고 한다. 먼 훗

날 작가 사후에도 자신의 작품들은 영구

히 살아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이기를 바

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욱 많은 노

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의 메이

저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국제적

인 작가답게 모든 작업과정에 있어 하나

하나 세심히 관리하고 심혈을 기울이려

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번 워크숍의 진행자인 현수정 박사는 

전체 행사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워크

숍 주제는 각각 뮤지엄, 공공미술 및 레

지던시, 갤러리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

의 전문가들과 그곳에서 직접 전시를 갖

거나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작가들을 함께 

패널로 초청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회

가 진행되는 12월에는 많은 작가들이 가

장 어려워하는 부분,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 회계사가 직접 설명하는 시

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 워크숍이 뉴욕에

서 활동하는 많은 한인 예술가들에게 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U-Ram Choe (left) & Miwako Tezuka

10
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 뉴

욕한국문화원에서 현대미술 

워크숍 <Marking Yourself in 
the Art World: Do’s & Don’ts>의 두 번

째 시리즈 <Encounter with the Other>
가 진행되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

는 한인 작가들과 미술 전문가들이 함께 

패널로 참여해 노하우를 교류하려는 목

적에서 마련된 본 워크숍은 지난 9월 9일

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은 20여 년 전 뉴

욕으로 이주하여 세계 각국 레지던시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

숙진(Sook Jin Jo) 작가와 LMCC(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의 프로그

램 디렉터 Prachi Patankar가 패널로 참

여해 공공예술기관 및 재단과의 협업과

정, 작가 후원 프로그램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공개하였다.

조형 작업을 비롯해 드로잉, 콜라쥬, 사

진,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

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조숙진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

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0년 뉴욕 O.K. 
Harris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약 

30회에 가까운 개인전을 선보인 중진작

가이다. 폴란드 로즈 비엔날레, 광주 비

엔날레 등 100회 이상의 그룹전시와 브

라질과 인도 뉴델리 등의 레지던시 프로

그램에 참여했고, 소크라테스 공원 조각

작품 설치, 뉴욕과 LA의 공공예술 프로

젝트 등을 진행하는 등 현재 많은 조형작

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예술 분

야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조숙진 작가는 뮤지엄 전시 혹은 레지

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지역에

서 나무 오브제들을 수집하거나 채집한 

후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장소 특정

적 작품들을 주로 제작한다. 2000년 뉴

욕 카제노비아 스톤 쿼리 예술공원에 세

워진 <Meditation Space>와 2005년 인

도 뉴델리 글로벌 아트 빌리지에 세워진 

<Isan>은 작가의 작품 스타일과 장소의 

특정성이 함께 결합된 대표적인 작품들

이다. 그녀는 뉴욕 자메이카에 위치한 쓰

레기로 가득 찬 공간을 찾아내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시키기도 하였고, 소크라

테스 조각공원에는 색색깔의 드럼통들

을 설치하여 마치 놀이터이자 명상공간 

같은 공공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지

난 몇 년간 제작에 임했던 LA 메트로 디

텐션 센터 광장의 <Wishing Bells>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일본의 젠 가든에서 영

감을 얻어 디자인되었으며, 각기 다른 소

리의 종들을 매달아 아름다운 화음을 내

게끔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

과는 별개로 그녀의 오리지널 작업 스타

일은 나무 소재의 조형물이다. 최근 웨스

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헌팅턴 뮤지엄 개

인전을 비롯해 스위스 바젤, 폴란드 로즈 

비엔날레, 한국 아르코미술관과 테너먼

트 뮤지엄 전시들을 살펴보면 나뭇가지

들을 연결시켜 제작한 거대한 구조물 혹

은 <Wishes> 시리즈인 나무 오브제 설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작품인 이유로 학생 및 주민들과의 워크

숍 혹은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으로 제

작이 진행된다고 한다. 조숙진 작가는 각

기 다른 목적의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향을 함께 성공적으로 녹여낸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조형작가로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작품제작 실현

의 접근성 방법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녀는 공공예술 프로

젝트 제안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작가

로서의 비전, 특히 관객과의 상호교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대학교에서 국제 교육 및 커뮤니

케이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Prachi Patankar는 테너먼트 뮤지엄 큐

레이터 재직 시절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을 진행한 바 있으며, 동아시아 독립영

화 및 음악을 상영하는 <The 3rd I New 

York collective>의 설립 멤버이자 미디

어 관련 비영리 재단에서의 경력을 가지

고 있다. 현재 LMCC (Lower Manhat-
tan Cultural Council)의 프로그램 디렉

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작가들이 예

술기관 및 재단에 지원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Prachi Patankar가 첫 번째로 강조한 사

항은 마감기한이다. 작가의 개인 스케쥴

은 물론 재단의 사업진행계획이 함께 일

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웹사

이트 혹은 가이드라인 등을 수시로 체크

하며 적절한 사업에 지원하기를 권장했

다. 재단의 목적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누가 펀드를 받았는지, 참여 

작가가 누구였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한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는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적극성과 

펀드레이저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고

려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지원서를 작성

하는 요령을 요구했다. 많은 예술가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예산 항목인데, 

전체 작품제작에서 어떤 부분이 소요가 

많은지와 캠페인 및 기부, 기타 후원자들

에 의한 타 수입까지 예상하여 구체적으

로 기입하기를 권했다. 마지막으로 강조

한 것은 결과물의 실현이다. 즉 재단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와 예산, 결과

물 3가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패널

들의 발표가 마무리 되었다. 

본 워크숍의 세 번째 시리즈인 <Emerg-
ing Artists in New York>은 11월 18일 (

금)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욕 첼

시에 위치한 Thomas Erben 갤러리 디렉

터 Thomas Erben과 본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인 유혜리(Haeri Yoo) 작
가가 참여한다. 메이저급 갤러리에 연결

되기까지의 작가 개인의 경험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갤러리스트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작가를 찾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

이 제공될 것이다.

제2편: “Encounter with the Other (East and West)” 
조숙진 작가, Prachi Patankar (LMCC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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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Emerging Artists in New York” 
유혜리 작가, Thomas Erben (Thomas Erben 갤러리 디렉터)

Haeri Yoo & Thomas Erben’s presentation

뉴
욕의 한인 작가들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알재단과 뉴욕한

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현

대미술 워크숍 <Marking Yourself in the 
Art World: Do’s & Don’ts> 세 번째 시리

즈 <Emerging Artists in New York>이 

지난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갤러리 

코리아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패널인 최

우람 작가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 

큐레이터 Miwako Tezuka, 조숙진 작가

와 LMCC 프로그램 매니저 Prachi Pa-
tankar의 프리젠테이션이 각각 뮤지엄과 

아트카운실 등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사

례들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번 시리즈는 

상업 갤러리와 아트마켓의 생리를 이해

하고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언들로 

구성되었다. 뉴욕 첼시에 위치한 Thom-
as Erben gallery 디렉터 Thomas Erben
과 본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 중인 유

혜리 작가가 패널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에서 출생, 1997년 프랫 인스티튜트

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뉴욕에서 활동 

중인 유혜리 작가는 인간의 차갑고 어두

운 내면과 숨겨진 욕망, 정신적인 심리 

상태, 파괴와 폭력성 등을 주제로 페인

팅과 벽화, 설치작품 등을 제작한다. 한

국에서의 성장 배경을 토대로 인간 본연

의 모습을 감성적인 안목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특징인 그녀는 2006년 

브루클린 덤보 레지던시 작가 오픈 스튜

디오에서 Thomas Erben을 처음 만나 인

연을 맺게 되었다. 2008년 그의 프로젝

트 스페이스에서 3인 전시에 참여, 2010

년 전세계 작가들의 꿈의 무대인 첼시에

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후 전세계 메이저

급 화랑인 런던 사치 갤러리에 작품이 소

장되면서 뉴욕 출신의 유망 작가로 조명 

받기 시작했다.

유혜리 작가는 자신의 작품 스타일이 첼

시 갤러리들의 성격과 잘 맞을 것이라는 

주변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2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갤러리

들을 리서치 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성

사되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고백했다. 

또한 전업작가로 살아남기 힘든 미술계

에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생계수단으

로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커리어와 연

계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

다. 계약 관계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대

해서는 특별히 서류 상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은 아니나 갤러리와 작가와의 관계

를 결혼 혹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비

유하며 서로간의 믿음 하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설정해 나

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Thomas Erben은 1989년 미국 현대미술 

작품을 주로 다루는 프라이빗 딜러로 커

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1993년 자신의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열어 신진 작가들

의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소호에서 첼시로 옮겨와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을 운

영하기 시작한 이후 아트마케팅을 전문

적으로 다룸에 있어 신진 작가를 어떻

게 알릴 것인가가 항상 최대 관심사라는 

Thomas Erben은 때로는 ‘Do’가 ‘Don’t’
이 되기도 하고, ‘Don’t’이 ‘Do’가 되기

도 하는 미술계와 아트마켓 분야의 생리

와 이면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유망 작

가를 발굴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스튜디

오와 전시 오프닝을 다니며 발품을 팔고, 

사람들을 만나 교류함을 강조했다. 역으

로 작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회를 계

기로 삼든 자신의 작품을 대중과 미술계 

인사들에게 꾸준히 보여주고 입소문이 

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

기를 제안했다. 수많은 작가들이 갤러리

에 이메일과 포트폴리오를 보내오기 때

문에 이러한 방법보다 주변의 소개나 인

맥,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유용하다고 전했다.

패널 토크 이후 청중들의 질문들이 이어

졌는데, 작가들의 관심이 큰 분야답게 갤

러리와의 계약관계, 전속작가가 되기 위

한 갤러리 연락방법, 신진 작가에 대한 

기준, 작가의 생업활동을 위한 수단 등 

보다 솔직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시

간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의 마지막 시

리즈인 <Tax Advice for Artists>는 12월 

14일 (수) 오후 6시 갤러리 코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민 회계사와 김서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세금 보고에 관

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줄 다음 내

용 역시 작가들이 평소 안고 있던 궁금증

들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해결할 수 있

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